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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원에서는 향토사료 제2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출판한 책은 우리 고장의 오일장 이야기를 담은『횡성군 오일장의 어

제와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횡성장이 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장이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

다.�그런데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또 어디까지 사실인지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이러한 까닭에‘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고 전하는 말로만 여기던 것이 사실입니다.�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

하려고 횡성군 관내의 오일장을 답사하여 정리하고,�기존의 여러 자료들을 참

고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따라서 이번에 발간한 책을 통해

우리는 지역의 오일장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알차게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

신합니다.

예전,�지역에는 횡성장,�둔내장,�안흥장,�갑천장,�청일장,�공근장,�우천장,�서원

장,�강림장,�가곡장,�대관대장,�정금장 등 각 면마다 형편에 따라 1~2개의 장이

섰었습니다.�그러던 것이 모두들 사라지고 현재 횡성군 관내에는 횡성장,�둔내

장,�안흥장만이 공식적으로 오일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이처럼 지역에서 오

일장이 사라지는 까닭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

로 지역민이 급속히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나

아가 자동차의 보급 및 교통의 편리함으로 보다 큰 도시의 시장이나 대형마트



로의 장보기도 한몫했을 겁니다.�지역의 오일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역민

이 장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전통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는 우리 횡성 시장만의 일은 아니나,�이

책의 발행을 계기로 장사가 잘 되길 빕니다.�

유난히 길었던 구제역으로 인해 답사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좋은 내용의 책

을 만들어주신 영서문화연구회 김세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

합니다.

2011.�9.����.

횡성문화원장 김 광 수



격려사

횡성장을 재조명하는 향토사료 제24집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동대문 밖에서 제일가는 장으로 불릴 정도로 호황기를 맞았던 횡성장은 시대적 흐

름에 따라 규모나 찾는 사람은 변해가고 있지만 오늘도 흥정을 하는 이들과 전국

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가득합니다.

시장 골목에서 말만 잘하면 맛도 보고 흥정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있냐는 말에 불평도 없이 후한 인심으로 덤을 드립니다.

다른 한편에선 옥수수로 만든 올챙이 국수를 드시면서 그동안 못 다한 정다운 이

야기를 꽃 피웁니다.

여기저기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정겹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투박하지만 소박하고 정이 넘치는 이곳이 오늘의 횡성장 풍경입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근대화에 밀리고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통시

장으로서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가치는 무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료집 발간으로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횡성장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 옛날부터 우리의 삶과 같이해온 횡성장이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중심이

되고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횡성군 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사료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료를 정리하고 집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9.����.

횡성군수 고 석 용

횡성군수고 석 용



축 사

우리지역 5일장에 대한 형성과정과 변천사를 재조명 해보기

위한「횡성군 5이장의 어제와 오늘」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군

민들에게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시는 김광수 횡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료집 발간이야말로 오늘날 급속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대형마트

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5일장의 어제와 오늘을 다시 되돌아

보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횡성의 5일장은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닷새를 단위로 하는 생활

주기를 형성하며 생활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였으며,�주민들이 장터에서 각종 물

자와 정보,�희로애락을 주고 받고,�민의를 모으고 표출하면서 지역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또한,�현재도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의 보고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이번 사료집을 토대로 우리 횡성 5일장의 가치를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5일장을 찾는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9.����.

횡성군의회 의장 정 명 철

횡성군의회 의장

정 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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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 목적

장시(場市)는 오랫동안 한국 농촌사회의 경제,�사회,�문화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특히 농민사회에 있어서 시장구조는 그

지역의 사회조직을 형성하고 촌락공동체들을 단일한 사회체계,

즉 전체사회로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양식을 제공해준다.1) 그럼에

도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장시는 급격히 쇠퇴하였고,�근대화이론에 따라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았다.�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장시는

여전히 농촌지역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일부의 장시는 호황을 누리고 있

기도 하다.�강원도 횡성읍장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횡성군의 장들도 많은 부침을 경험해왔지만,�횡성장을 비롯한

안흥장·둔내장·강림장들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특히‘동

대문 밖의 최대시장’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횡성장은 명성에

걸맞게 최근에 들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그러나 그 명성이 무

색하게도 이 횡성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횡성장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이에 본 연구는 허명으로 남아

있는 횡성장의 명성의 근원에 대한 실마리도 찾아보고,�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횡성장 나아가 횡성군내의 다양한 장시들이 어떻

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한 1차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정승모,「농촌정기시장체계와 농민 지역사회구조:�전라남도 광양군 일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호남문화연구』13집,�1964,�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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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배경과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11월에 시작되었다.�횡성문화원이 2010년 10

월경에 본 연구회(영서문화연구회)의 박관수 회원을 통해 횡성군

지역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왔다.� 2007년부터 결성된

이래 강원지역의 사회문화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연구해 온 본

연구회는 연구회원이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

고 연구용역을 수락하였다.�그리고 강원도를 넘어 한국에서도 명

성을 지니고 있는 횡성군의 장시들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뜻을 모

았다.�이에 본 연구팀은 현재 횡성군에 개시되고 있는 횡성(읍)

장,�안흥장,�둔내장을 중심으로 장 문화를 살펴보기로 하였고,�세

팀으로 나누어 연구를 시작하였다.�연구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11월과 12월에 본 연구팀은 각 팀별 조사과 집필의 일관성

을 갖고자 함께 모여 참고문헌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조사일정,

조사내용과 인터뷰 목록을 작성하였다.�다음으로 팀별로 본격적

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 조사 진행 과

정을 검토하고,�횡성장·안흥장·둔내장·강림장을 비롯한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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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개설되었던 장들과 평창,�원주,�홍천과 같은 인근지역 장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본 조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구제역으로 횡성장을 비롯한 횡성군내

모든 장이 폐쇄되었다.�2010년 1월13일 안흥장을 공동으로 조사

하고자 안흥면사무소에 모였을 때 안흥장이 열리지 않았다.�그곳

에 모인 모든 회원들은 주민들의 근심에 누가 되지 않을까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무엇보다 구제역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장 폐쇄는 말할 필요도 없고,�일부 마을은 통행도 금지

되어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그러나 다행히 설

대목을 보고자 모든 장들이 다시 개시되어 어렵게나마 연구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그렇지만 여전히 구제역 파동은

끝나지 않아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조사하는 연

구팀의 몸과 마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많이 입으신 축

산농가를 비롯한 횡성군 모든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조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횡성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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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횡성군 개관

1.�자연·인문지리적 배경

횡성군은 지리적으로 강원도의 서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동

쪽으로는 평창군,�서쪽은 경기도 양평군,�남쪽은 원주시와 영월

군,�그리고 북으로는 홍천군과 접하고 있다.�횡성읍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주요 도시와의 거리상 위치는 서울이 125.9km,�춘천

이 62.9km,�원주가 17.2km,�강릉이 110.3km로 시간상 거리는 2

시간 이내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그러나 사실 횡성은 5번과 6

번 국도가 교차하는 곳이라 얼핏보기에는 교통이 편리한 듯해도

상대적으로 삼마치 고개를 넘어 홍천,�춘천으로 가는 것이나 성

지봉 중턱을 넘어 양평,�서울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다.2) 따라

서 횡성은 다른 도시보다는 원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횡

성-원주 간 도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두 마을의 사이에 칠우고개

라는 험난한 고개가 있었다.�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으려면 최소

한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닐 정도로 험악한 곳이었다.�특히 북동 지

역에 위치한 면들은 산간 지대로 이루어져 인적이 드물 뿐만 아

니라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였다.3) 그러나 춘천,�홍천,�횡성,�원주

를 이르는 도로,�지금의 5번국도가 1917-1922년 사이에 부설되

면서,�이들 도시들,�특히 원주와 횡성 사이는 소통이 매우 원활해

졌다.�지금 횡성읍에서 원주시까지는 버스로 20여분 정도 소요된

다.�무엇보다 2000년대 중후반에 중앙고속도로와 춘천-서울간고

속도로가 개통되어 춘천,�서울로 가는 길이 훨씬 편해졌다.�횡성군

2)�주영화·전성현·강재석,�『사라져가는우리의오일장을찾아서 1:�경기도·강원도·인천·서울편』,
민속원,�2003,�196쪽참조.

3)�국립민속박물관(황보명·김인규·김삼기),�『강원도시장민속』,�국립민속박물관,�1995,�71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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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춘천-횡성-원주의 남북축 및 수도권-원주-영동을 잇는 동서 발

전축의중심으로써명실상부한교통의요충지로 발전하고있다.��

횡성군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도내 다른 곳과 같이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된 곳이지만 큰 산이 많은 동북방이 산악지대인데 비

해 서남방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하고 비교적 넓고 비옥한 평야

를 이룬다.�최저지대가 횡성읍의 표고 100m이고,�둔내면은 평야

지가 표고 500m의 고지대로 형성되어 그 격차가 크다.

산악으로는 태기산(1,264m),� 청태산(1,190m),� 봉복산

(1,028m),�운무산(980m)이 동북방에 선을 이어 산맥을 이루고

북방으로는 수리봉(1,028m),�발교산(998.4m),�오음산(930m)의

900m�대의 산이 있고,�동방으로는 사자산(1,040m),�배향산

(808m)의 산이 있고,�남으로는 치악산 국립공원내의 남대봉

(1,181.5m),�향로봉(1.040m),�비로봉(1,288m)과 매화산

(1,084m)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성지산(791m)이 최고 높은 산이

다.�여기서 특이한 점은 봉복산을 제외한 모든 산이 군계와 접하

고 있어 군을 둥글게 산으로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하천은 모두 남한강계에 속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1개와 준용하

천 17개 등 18개의 하천으로 횡성,�우천,�갑천,�청일,�공근 지방의

하천은 모두 횡성읍으로 합류하여 섬강을 이룬다.�둔내면,�안흥

면,�강림면의 세 하천은 안흥의 주천강에서 합류하여 영월군을

통하여 흐르고,�서원면의 하천은 옥계천을 통하여 원주시의 남한

강 하류에서 합류한다.�

평야로는 횡성읍 화성들(앞들),�우천면 문암들이 있으며 비교적

평야가 적은 강원도에서의 횡성 앞들은“횡성인의 앞들 자랑”이



19횡성군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란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비옥하고 넓은 들로 손꼽혀 왔다고 한

다.4) 횡성군은 고구려 시대에 횡천(橫川),�일명 어사매라 부르다

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황천(潢川)이라 부르며 삭주현령(朔

州領縣)으로 되고 고려시대 횡천(橫川)으로 다시 부르고 공양왕

원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조선 태종 13년에 현감을 설치하고

같은 14년에 횡천(橫川)과 홍천(洪川)이 음이 서로 비슷하므로

횡성으로 개정되었다.�조선 인조 5년 이인거(李仁居)의 난으로

횡성군 지역지도

<출처:�횡성군청 홈페이지 자료실>�

4)�횡성군청홈페이지http://www.hsg.go.kr/about/03.asp�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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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속현이 되었다가 같은 14년에 다시 복현이 되었다.�영조 36

년에는 원주로부터 토포사(討浦史)가 이설되었다.�그리고 서기

189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주군 서원면이 편입되었으며,

1910년 면제(面制)�실시로 8개면으로 구성된 군(郡)이 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계속 8개면으로 구성되어 왔으며,�1961년 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그리고 1963년 군 관할구역이 변경됨

에 따라 영월군 수주면의 강림리,�월현리,�부곡리가 횡성군 안흥

면에 편입되었다.�1973년 행정 관할구역 개편에 따라 홍천군 남면

의 상창봉리가 횡성군 공근면에 편입되었다.�1979년에 횡성면이

횡성읍으로 승격되어,�횡성군은 1읍 7면으로 구성되었다.�1982년

에 서원면 산현리,�매곡리,�압곡리의 일부가 원성군(현 원주시)으

로 편입되었고,�우천면 추동리,�정암리가 횡성읍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89년 횡성군 조례로 안흥면 강림출장소 관할 강림리,�월

현리,�부곡리가 강림면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횡성군은 동북방으로 태백산맥의 운봉들이 둘러싸인 높은 산악

고랭지를 형성하고 있고,�서남방으로 비교적 비옥하고 넓은 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다.�또한 한강상류의 섬강과 남한강 유역의 농경

지는 관계시설이 잘되어 많은 농산물을 생산5)하는 농촌지역이다.

그렇지만 임야가 전체면적에서 80%�정도 차지하고 논밭은 15%

정도 남짓하며,�그나마도 논보다는 밭이 더 많다.�따라서 논농사

보다 밭농사가 더 활발한데,�이곳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밭곡

식으로 감자와 옥수수를 빼놓을 수 없다.�이런 관계로 횡성군은

밭농사가 탁월하다.�

횡성군의 주된 농산물로는 쌀·두류·옥수수·감자 등이 생산되

5)횡성군,『횡성군지』상·하,�200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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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이것 말고도 이곳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특산물로는

「맥주를 빚을 때에 발효를 도와줄 뿐 아니라 맥주의 고유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주는 홉이 있는데 한 때는 전국 총생산량의 80%�이

상을 생산했다.」「원래 홉은 청일면 일대의 고랭지에서 재배되었

으나,�매년 그 면적이 10ha씩 증가하여 점차 평야지대로 까지 확

산되었다.�하지만 지금은 수요가 없는 까닭에 홉의 생산은 하지 않

는다.」또한 농경지가 좁은 이곳은 농사짓는 일 외에도 복조리나

황률 등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재래종 밤을 말려서 껍질과 보늬를

벗긴 뒤에 더 말려서 만드는 노란 빛깔의 밤인 황률은 공근면 청곡

리와 가곡리에서 많이 생산되었다.�그리고 동북쪽은 높은 산간 지

대가 많으므로 산간 지대의 고랭지를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기도

한다.�이 밖에 고추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으며,�또 누에고치도 생

산한다.�그리고 둔내면·우천면·공근면 일대를 중심으로 인삼 재

배를 늘려가기도 한다.�광물로는 공근면에서 철이 생산되고 있으

며,�또한금도청일면에서 채굴되고있다6)

무엇보다도 풍부한 산간 초지를 이용하여 한우의 사육이 활발한

데,�횡성한우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2009년 말

현재 가축 사육호수는 전체의 25.5%를 점유하고,�그 중 한우 사육

호수 및 두수는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높다.7) 교통이 편리한 고

속도로와 춘천 간의 도로변을 중심으로 낙농업도 발전하였다.�그

러나 이번 2011년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횡성 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횡성군 인구는 1815년에 3,271명이었다.�그러나 1910년대에

6)국립민속박물관,�앞의책,�69-70쪽참조.
7)횡성군통계연보,�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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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서 군에는 15배의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난다.�춘천헌병

대본부에서 발행한<<강원도상황편개江原道狀況?槪>>�및 <<조

선국세조사보고>>에 의하면,�그 당시 횡성군의 인구가 45,192명

으로 1800년대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이러한 인구

증가추세는 1940년대까지 지속되어 1940년 횡성군 인구는

79,676명이었다.�1950년대에 들어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구

의 감소가 나타나다가 중반부터 인구의 완만한 증가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1955년 횡성군 인구는 76,565명이었다.�

이처럼 인구가 급격한 감소현상이나 급격한 증가 현상을 보이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 있다.�먼저,�해방 당시에 귀환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별로 나

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그 다음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본 군에

귀향한 사람이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주를 이루었던 관

계로 인구 변동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증가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는 것이다.8) 1950년대 중반부터 완만한 증가를 보이던 횡성군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역대 최고의 인구수에 이르렀다.

1960년대 횡성군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국립민속박물관,�앞의책,�71-72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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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인구는 1966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를 하였다.�횡성군

의 인구감소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촌의 장년층이 도시로 이주

한 것에 따른 것이다.�특히 횡성군에 인접한 원주시의 도시 발달

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원래 횡성읍이 영동과 영

서를 연결하는 교통요지로 일찍부터 상업도시로 발전하였으나,

인근 원주에 군사도시가 형성되면서 원주가 급속도로 발전?번창

한 기세에 영향을 받아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다.�게다가 영동고속

도로의 개통으로 각종 차량의 교통량이 고속도로에 치우치는 관

계로 해서 횡성의 도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 말부터 인구가 감소한 현상은 횡성군만

의 독특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대에 들어서는 농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1967

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그 후에도 농업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횡성군도 이와 마찬가지의 경향을 띤

다.�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 횡성군의 인구 감소 추세는 점차 약

화되고 있다.�오히려 2008년에 미미하지만,�인구가 전년에 비해

244명 증가하였다.� 2010년 현재 횡성군 총 인구는 44,033명이

다.�특이한 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 등의 영향으로 횡

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1995년

91명이었던 외국인은 2008년 630명으로 증가하였다.�

횡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지역별로

는 인구변화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

도 안흥면 인구수가 횡성군에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급속한 감소

를 보이고 있는데,�이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이다.�196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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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월군 수주면의 강림리,�월현리,�부곡리가 안흥면에 편입되

면서 안흥면은 횡성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면이 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 1963년 안흥면에 편입되었던 마을들이 1989년

강림면으로 분화되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였다.�인구 감소

추이는 횡성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반면 횡성읍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현재에는 횡

성군 인구의 약 44%가 횡성읍에 모여 있다.����

2.�횡성군 오일장들의 약사

1)�전국 장시의변화

한국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서울과 지방 각지,�특히 삼남지방

에서 장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이후 장시는 지방

마다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그러나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는 단

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그러다가 선조 때에 이르러 미약하나

마 5일 간격으로 각 지역이 연결되는 시장권이 형성되기 시작하

였다.�이후 장시의 개설은 더욱 진전되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 국토 전역으로 확대된다.�이것은 그 동안의 주

거지 확산과 수공업 부문에서의 변화,�그리고 이에 따른 상품화

폐경제의 발달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9) 시장의 개설이 지역적

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숙종조를 전후로 한 18세기 초엽이며,

1730-4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발달을 시작하여 장시 상호간에

연결 관계가 이루어진 1750년대에는 장시가 시전체계에 대립하

9)정승모,『시장의사회사』,�웅진출판사,�1992,�54-55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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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게 되고,�이러한 유통망을 배경으

로 사상층(私商層)이 등장한다.10)

처음에는 6-7일,�10일 간격으로 서는 장시가 많았으나,�이후 점

차 5일 간격으로 줄어 1일 행정(行程),�즉 하루 왕복거리인 30-40

리 마다의 교통 요충지에 들어서 지역마다 하나의 교역권을 형성

하기에 이르렀다.�조선중엽인 영조 16년(1740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약 1,052개소에 산재11)하여,�오늘날 분포하고 있는 정기

시장의 기본체계가 형성되었다.�물론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정

치사회적인 불안과 경제력의 약화 및 인구의 감소 등으로 말미암

아 장시의 발달이 다소 부진한 적이 있었다.�그렇지만 장시는 꾸

준히 발달되었고,�장시는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조선후기에 이르러 크게 발달한 정기시

장은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에 1,000여개소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정기시장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0)�한상권,「18세기말~19세기초의시장발달에대한기초연구:�경상도지방을중중심으로」,�한국사론 7
집,�179-237쪽,�1981,�236쪽.

11)�이재하·홍순완,�『한국의장시』-정기시장을중심으로,�민음사,�199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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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영조 46년,� 1770년에 편찬됨)

는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장시에 대해서 각 도별 각 읍에 따라 장

이름과 개장일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당시 1064기의 장시가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1740년에 비해 겨우 12장이 증가한

데 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18세기 이전에도 장이 설만한 곳에

는 거의 개설되어 적어도 1000기는 넘어섰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1808년(순조 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향시의 도별 수와 각 도의 대규모 장 15개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전국의 장은 1061기에 달하였다.�그리고 순조

30년(1830년경)에 서유구에 의해 편찬된 <<임원십육지林園十六

志>>에는 전국에 1052기의 장시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여기에

는 모든 장시의 이름,�행정구역별 소재지 및 위치,�개시일 그리고

주요 장의 주요 출장품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이들 자료에

따르면,�19세기 초반에 1050-1060여기의 장시가 나타나고 있어

18세기의 그것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이것은 조선후기에서

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약한 장시가 폐장

되는 반면에,�시장체계의 형성과 확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장시가

신설되는 등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12)

조선시대에 정기시장의 도별 분포에서 가장 많은 도는 경상도

12)한상권,앞의논문,�201-235쪽참조.�/�이재하·홍순완,�앞의책,�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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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다음으로는 전라도,�충청도,�평안도 등의 순이다.�개설 장

시의 수가 가장 적게 분포한 지방은 함경도였고,�그 다음이 강원

도였다.�이와 같은 분포 패턴은 지역의 면적과도 무관한 것은 아

니지만,�그보다는 그 지역의 인구와 농산물 생산량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3) 물론 강원도에 개설된 장시의 수

가 적다고 하여 장시의 규모도 작은 것은 아니었다.�<<만기요람

>>(1808년)에서는 19세기 초 향시 중에서 전국에서 그 규모가

큰 장으로 15기 장시를 들고 있는데,�그 가운데의 하나가 강원도

평창의 대화장이다.�그 외의 전국 규모의 장시로는 경기도에서는

광주 사평장과 송파장,�안성 읍내장,�교화 공릉장,�충청도에서는

은진의 강경장과 직산의 덕평장,�전라도에서는 전주의 읍내장과

남원의 읍내장,�황해도에는 토산의 비천장,�황주의 읍내장,�봉산

의 은파장,�경상도에서는 창원의 마산포장,�평안도에서는 박천의

진두장,�함경도에서는 덕원의 원산장이다.�

이들 장이 분포한 것을 보면,�첫째는 서울 인근 지방인 경기도

와 황해도에 큰 장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이는 아마도 이 양도가 서울로 가는 길목이어서 각 지방으로

부터 상인과 상품이 모여드는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송파장의 경

우과 같이,�이들 장이 큰 시장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

진다.�그 다음으로는 각종 산물을 집산하기 쉬운 주요한 포구(강

경,�원산,�마산포)와 나루터(津頭:�박천읍치에서 서남쪽으로 20

리 떨어진 현 대영강(大寧江)�하류에 위치한 나루터)이거나 오래

된 지방의 고을 중심지(전주와 남원의 읍내장)에서 큰 장이 형성

13)이재하·홍순완,�위의책,�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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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14) 그러나“오늘날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곡릉천(曲陵川)�부근에 위치한 포구로 추측되는 교화의

공릉장과 백제의 옛 도읍 위례성이 있었고 교통의 요충이기도 한

직산(稷山)고을의 덕평장과 평창의 대화장 등은 38년 전에 발간

된 <<동국문헌비고>>와 22년 후에 간행된 <<임원십육지>>의

장시명에 모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당시에 전국을 대표할

만한 큰 장이었는지 의문시 된다”15)고 하였다.�이에 반하여 옥한

석은 대화장은 19세기에 들어 오대산 부근의 중심지로 등장하였

다16)고 말하고 있다.�즉“역로에 따라 교류가 지속되던 17·18세

기와 달리 19세기에 들어서면 역로 대신에 오대산이나 운두령을

넘어 대화에서 내면으로 가는 교통로가 알려져 약수터 고개나 구

목령을 경유하는 통로와 연결(이것이 후일 인제·양양·평창을

남북으로 잇는 국도가 된다)되어 새로운 인구유입지로 각광을 받

았다.�인구성장에 따르면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대화장이나 둔내

장이 개시되어 전자는 봉평면·진부면·내면·도암면의 주민이

이용하였고,�후자는 북청일면·갑천면·서석면·대화면 일부에

서 이용하였다.�16세기까지는 시장을 개설할만큼 인구가 많지 않

아 주로 자급자족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대화장과 둔내장이

오대산 부근의 주요 중심지로 등장함으로써 인근 촌락의 공동체

가 서로 유대관계를 맺는 계기가 마련되었다.”17)

14)이재하·홍순완,�위의책,�80쪽.
15)위와같음.
16)옥한석,『향촌의문화와사회변동』,�한울아카데미,�1997(1994),�171쪽.
17)위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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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의 장시에 대한 자료18)는 융희 3년(1909)에 구한국정부농

상공부에서 발행된 <<조선요람朝鮮要覽>>에 바탕을 두었는데,

전국의 장시 수는 849기이다.�이렇게 본다면,�1830년경에서 1909

년까지의 조선 말기에는 203기의 장시가 줄어든 셈이다.�이와 같

이 말기에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각 지방중심지에서 상설시장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이것보다는 오히려

19세기 후반에 거듭된 진주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민란,�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일련의 반봉건적 농민운동과 홍수,�한발,�가뭄,

병충해의 자연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초래된 인구감소와 사회경제

적혼란에따른농촌경제의피폐때문이라고생각된다.19)

이점은 장시의 지역별 분포 수의 변화에서도 반영되어 있다.�먼

저 1770년에서 1909년 사이에 정기시장의 수가 많이 줄어든 도

를 보면,�전라도가 가장 심하고,�다음으로는 경상도,�평안도로로

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시장밀도가

높았던 이들 지역에서 특히 정기시장의 감소가 많았던 것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형성되어진 대장시의 상권확대로 일부

소장시들이 흡수되어 폐지된 것에도 원인이 있다.�그러나 그것보

다는 이들 세 도에서 19세기에 대규모의 민란이 많이 발생했을

18)조선말의장시에대한대표적인기록은 1908년에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융희 3
년(1909)에 구한국정부농상공부에서 발행된 <<조선요람朝鮮要覽>>에 나와 있다.�그런데 증보문헌
비고에는전국에1077기의장시가기록되어있고,�1년뒤에나온<<조선요람>>에는849기가나타나
고있어자료상에문제가있어보인다.�특히 <증보문헌비고>>의자료에대해서일본인선생영조(善
生永助)는 고종조(1864-1907)에 박용대 등에 의하여 <<동국문헌비고>>을 고쳐 편찬한 것을 1908년
에 재판하였다 하여 이 자료상의 장시를 고종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최근에 한상권
(1981:�192-193)은 <<증보문헌비고>>에수록된장시는 <<동국문헌비고>>의내용을그대로옮겨수
록하면서1770년이후에신설된13장만을<補>한것이때문에당시의시장과는무관한것으로보고
있다.�이러한 <<증보문헌비고>>의자료에대한불합리성은 <<동국문헌비고>>와같은방식과내용
으로기록하고있다는점외에,�전국장시의반수이상을차지하는삼남도의장시수가 19세기초부
터 각 도에서 비슷한 수치로 1870년대까지 감소한 사실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따라서 조선말의
장시자료는<<조선요람>>의것에 의존하는것이타당하다(이재하·홍순완,�앞의책,�73).�

19)�이재하·홍순완,�위의책,�74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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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장날에 장터가 그러한 민중봉기의 장소로도 자주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시장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장시

가 소멸되거나 또는 통폐합되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었

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862년에 일어난 진주 및 삼남 지방의

민란 이후 1863년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893

년까지 사이에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50회의 민란이 발

생되었다고 한다.�또한 그에 의하면,�진주민란이 발생하기 직전

인 10여 년 동안에만 해도 1855년과 1858년에 두 해를 제외하고

는 매년 홍수,�한발,�겨울가뭄,�병충해,�전염병이 찾아들었으며,

심지어 한해에 두세 가지가 겹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이와 달

리,�함경도와 강원도는 유일하게 장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이

것은 이 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장시의 발달이 저조했던 지역

이자 민란의 발생과 피해가 가장 적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장시의 발달이 꾸준히 계속될 수 있었던 것 같다.20)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의 장시의 체계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일본의 경제적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1910년부터

1918년간에 걸쳐서 한반도에 대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토

지소유의 자본제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시장에 대해서도 경제적

침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취하였다.�일제는 1910

년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시장에 대한 감독과 단속

을 하기 위한 통첩을 각 지방 장관에게 보냈는데,�시장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본부에 품의한 뒤 처리토록 하였다.�이렇

게 시장의 운영권을 장악한 일본은 당시 조선인의 거의 유일한

20)위의책,�74,�79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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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교환 장소인 정기시장의 유용성을 그들의 경제적 침탈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재래 정기시장에 대해 장려정책을 강구하고 시

행하였다.�농촌 재래시장의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정책의 결

과로 1909년과 1916년간의 불과 7년 사이에 제1호 시장(정기시

장)이 326기나 인위적으로 증설되었으며,�특히 제주도에서는 종

전까지 시장이 전혀 서지 않았으나 단번에 8개의 장이 설치되었

다.�그리고 당시 한국의 시장 교환경제에 대한 일본의 침탈정책은

시장에 관한 새로운 법령의 제정으로도 구체화되어 나타났다.�먼

저 1914년 총독부령으로 <시장규칙>을 제정·발표하였다.�이에

따르면 시장을 제 1,�2,�3�호 시장으로 확대 구분하고 또한 일본인

이 경영하는 제 3호 시장을 제외하고는 공공단체(도,�군,�부)�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니면 시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여 놓음으

로써,�일제가 시장의 개설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그들의 의도

대로 시장의 개설을 확대해 갈 수 있게 되었다.21)�일제 말경에는 재

래시장(제1호 시장)�1,458기와 이른바 신식시장(제2,�3호시장)이

64기가 신설되어,�이들 시장의 수가 1522기에 달하였다.�

일제시대에 이와 같은 정기시장의 급성장에 대해서 총독부에서

간행한 시장자료집을 편찬한 선생영조(先生永助)와 이에 관계한

일본 학자들은 당시에 이루어진 토지생산성의 제고,�근대 교통의

발달,�상업의 자본주의화 등과 같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

와 이로 인한 농민의 생활향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22)설명하

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원인과는 별로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시대에 한국사회가 진정으로 근대화되고 생활수준이 많이

21)위의책,�97-98쪽참조.
22)위의책,�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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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다면,�이론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시장제도인 정기시장의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전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시장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더욱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농민들의 주생산물이자 주소득원이기도 한 쌀의 생

산량을 보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되긴 했으나,�일본의 계속된 수

탈에 의한 미곡의 대일 출혈수출 때문에 1인당 소비량은 오히려

1930년대 중반까지 계속 감소하였다.�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불평

등한 저곡가(低穀價)�정책 때문에 쌀값도 크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잡곡의 소비량도 줄었다.�따라서 일제치하의 농민생

활수준은 실질적으로 더욱 더 낮아지게 돼 빈곤자가 크게 증가되

었으며,�1930년대 이후에는 춘궁기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일제 때 한국민의 생활

향상에 따른 구매력의 증대가 당시 정기시장의 발달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이것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높

은 인구증가가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여 당시 정기시장의

새로운 발생에한원인이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23)�

일제시대에 시장분포는 함경도,�평안도,�강원도와 같이 각종 지

하자원과 임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높은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다주었는데 비해 전라도,�경기도,�충청도,�황해도,�경상도 등

과 같은 평야가 넓은 농업지역은 절대적인 감소 또는 상대적인

저성장을 보였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현상은 일제의 자원수탈정

책과 그에 따른 남농북공업정책(南農北工業政策)에 기인한 불균

형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들 지역 사이에 인구성장

률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24) 실제로 일제

23)위의책,�100-101쪽.
24)위의책,�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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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자원개발 및 원료가공산업 지역(경상도,�평안도,�함경

도 등)과 서울이 포함된 경기도는 전국 평균 이상의 인구성장을

기록한 반면에,�여타 농업 중심지역의 도는 인구의 유출로 상대

적인 저성장을 나타내었다.�이러한 사실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구

증가가 당시 정기시장의 발달에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25)�

인구증가와 더불어 장시의 개설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일제의

적극적 시장 증설책을 들 수 있다.�일제강점기에 강원도의 시장

은 모두가 공설시장이었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의지가 전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일제강점기의 유통체계상 시장의 중요성

은 매우 컸다.�강점 이후 일제는 지역마다 농회,�산업조합 등 각

종의 농업·산업단체를 조직했는데,�이들은 해당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면서 유통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이때 각 지역의

시장은 그 하부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따라

서 과거 각 지방의 시장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러 종류의

상인들을 대신하여,�일제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던 농회,�산업

조합 등과 같은 각종 경제단체들이 시장거래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는 전국에 걸친 시장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말단의 유통조직을 구성해야 할 부담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

다.�일제강점기 이후 시장수의 증감변경은,�종래의 자연발생적

상태를 이탈하여 인위적 행정방침에 의해 좌우되었으며,�특히 강

원도를비롯하여,�평남,�평북,�함남,�함북의 6도는 적극적으로 시장

을증설해나갔던것으로지적된다.26)

이처럼 장시가 현재의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는데,

25)위의책,�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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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문정창이 분류한 전국의 대시장의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문정창(1941)은 1938년의 <<조선총독부시장통계표>>에 나타난

전국 정기시장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단순 분류하였다.

전국에는 거래액이 200만원이 넘는 대규모 정기시장이 20기에 이

르고 있는데,�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경성부 가축시장,�충남의 예

산장,�천안장,�전북의 남원장,�경북의 대구 서문장,�상주장,�경남의

부산진우시장,�진주장,�황해도의 취야장,�온천장,�연안장,�사리원

장,�곡산 읍내장,�평남의 암적장,�평북의 박천장,�영미장,�강계장,

강원도의 횡성장,�함남의 원산 우시장,�함북의 길주장 등이 그것이

다.�이들 장은 조선시대 말경에 큰 장의 분포와 많이 달라져서 북

한지역과 지방의 주요 중심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이것은 일제 때에 있어서 북한지역에서의 상대적인 인구증가

와 근대 교통의 도입에 따라 그 동안에 이들 정기시장의 기능과 시

장권이확대되었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27)

강원도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시장수와 시장 거래액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크게 늘어났다.�특히 1인당 시장 거래액

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상설점포를 중심으로 한 상업이 발달하

지 못하고,�재래시장의 거래 비중이 높았던 강원도에서 시장수가

증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일제강점기에 강원

도의 시장분포는 일제의 적극적 시장증설책이라는 경제외적인 요

인에 따라 급속히 늘어갔다.�아울러 이 시기에 인구도 크게 증가하

였는데,�이것도 시장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즉 인

구는 늘어나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극히 낮았던 상황에서 유통체

26)류승열,「일제강점기강원도의상업과시장변동」,�『강원사학』제15?16합집,�233-270쪽,�2000,�247-8
쪽참조.

27)이재하·홍순완,�앞의책,�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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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마저제대로갖추어지지않을경우심각한불안요인이될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전시체제 하에서 통제경제체제를 시급히 확립해야

할필요는절실하였다.�즉생산물을값싸고안정되게수집하고최소

한의 생활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분배·배급 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절실한문제였다.�이때가장손쉽게찾았던방도는재래시장의증설

이었다.�지역이 넓고 인구는 크게 늘었던 반면 소득수준은 낮고 상

업의 발달이 정체되었던 강원도의 경우,�통치상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위해서도재래시장을확대할필요성은더욱컸던것이다.28)

일제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던 장시의 수는 다시 일제말의 태평양

전쟁,�해방,�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또 한 번 크게 변

하였다.�전국에 개설된 장시의 수는 1938년에 비해 거의 반 이상

이감소하였다.�해방이후장시의변화이다.�

28)�류승렬,�앞의책,�248-9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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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정기시장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의 사회적 혼란기에

는 일시적으로 침체되었다.�그렇지만 한국사회가 한국전쟁의 후

유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재래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

다.�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전후의 복구 사업과 미국의 소비재 경

제 원조,�전후의 인구유입의 급증으로 전반적으로 시장경제가 활

성화되기 시작하였다.�또한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지역경제의 활

성화를 위한 조치로 오일장을 많이 설치하게 되었다.29) 그리고 무

엇보다 월남 피난민과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적 방편의 하나로 재래시장을 선택하였다.30)�1950·60년대

에는 농촌인구의 증가,�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경상북도,�경상남

도,�전라남도,�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정기시장이 크게 발달하였

다.�반면 강원도,�전라북도,�충청북도는 시장수가 적은 편이다.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서 지형적으로 산지가 넓게 분포하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경지면적이 적어 전반적으로 취락의 수도 적고 시

장취락의 수 역시 적다.�시장수에 있어서 면적상으로 강원도보다

훨씬 작은 충북과 거의 같은 수이다.�

특히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양분된 강원도는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휴전선 부근에 접한 약 20km�이내의 지역인 양구,�인제

등지에서 다수의 시장이 폐지되었다.�또한 춘천,�원주,�영월,�삼

척,�강릉 등의 도시 주변에서 시장이 많이 폐지되었다.�도시주변

에서 정기시장이 해방 후에 많이 폐지된 것은 전국적인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시장이 증설되었

29)�국립민속박물관,�앞의책,�80쪽,
30)�고미현,�「번개시장(Flea�Market)의 형성과 발달」,�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11

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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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강원도의 경우 휴전선 남쪽의 강원도 동부에서 대부분의 시

장이 폐지된 것과는 반대로 철원군의 와수리,�지포,�동송,�김화

등 4개의 시장이 신설되었다.�이는 주로 한국전쟁 이후에 외국군

의 주둔과 이를 배경으로 한 상업적 기능의 향상인 것으로 짐작

된다.�또한 홍천읍을 중심으로 북한강의 지류인 홍천강 유역과

영월군과 정선군의 남한강 상류지역에 많은 시장들이 신설되었

다.�특히 영월군의 마차(磨磋),�구래,�정선군의 사북,�문곡,�골지

리,�삼척군의 장성,�철암 및 도계시장으로 이들 시장은 해방직후

에 남한에서 동력자원이 부족하던 시기에 석탄의 개발에 힘입어

서 이로 인하여 광업개발과 더불어 각지에서 이동해 온 광산종사

자 및 그들 가족의 집결에 따라 새로운 광산촌의 성립으로 시장

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31)

산업사회로 접어든 1970년대 이후에는 농촌인구의 감소,�도시

화 진전,�유통부분의 현대화로 장시는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

다.�이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모든 도에서 정기시장

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런 변화양상에 작용

하는 요인으로는 도시화,�교통발달,�상품구매 대체시장 확충,�농

업의 상업화와 농산물 유통기구의 변화,�근대적 대중문화 매체의

보급,�가축시장의 쇠퇴 등을 들고 있다.�특히 경기도의 감소율이

특히 높았으며,�제주도,�충청남도,�경상북도 등의 감소율도 전국

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경기도는 1970년대 이후의 급속

한 도시화로 인해 서울의 성장과 그 주변 지역에서 위성도시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1973년부

터 등장한 전철과 자동차교통의 발달로 인한 접근도가 높아졌다.

31)이중우,「강원도의시장분포」,�경북대교육대학원,�논문 1집,�1970,�32-3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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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의 전역이 서울시의 일상생활권화됨에 따라 기존의 정

기시장이 상설화되었거나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 발달한 상

설시장으로 정기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정기시장이 많이 폐

쇄되었기 때문에 정기시장의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충

청남도와 제주도는 최근에 도시화가 급진전 되었고 자동차 교통

이 잘 발달돼 있어서 주요 도시의 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높아졌

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32)

이런 과정에서 전국의 주요 장시도 일제시대에 비해 큰 변화가

있었다.�김성훈은 1975년 현재 전국 정기시장의 장별 일일평균

거래액(가축시장은 제외)을 조사하고 그 분포를 제시하였다.�그

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거래액 500만원 미만의 장(전체의

83.1%,� 926기 시장 중 770기 )을 기초시장(standard�market),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장(12.1%,� 112기)을 중급시장

(intermediate�market),�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거래되는 장

(4.8%)을 지역의 중심시장(central�market)으로 분류하였다.�김

성훈의 분류에서 이른바 지역중심시장에 해당하는 44기의 정기

시장(이 44기의 큰 장은 이재하·홍순완이 김성훈33)에서 정기시

장의 거래액과 이용자 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선정한 것)은 경기

도 오산,�평택,�안성,�장호원,�강원도의 홍천,�강릉,�충북의 제천,

괴산,�신탄진,�충남의 당진,�서산,�홍성,�광천,�대천,�조치원,�공주,

논산,�금산,�강경,�전북의 김제,�부안,�정읍,�순창,�남원,�전남의 담

양,�송정,�함평,�남평,�순천,�경북의 영주,�풍산,�안동,�상주,�안계,

의성,�김천,�영천,�청도,�경남의 함양,�밀양,�하남,�김해,�사천,�제

32)�이재하·홍순완,�앞의책,�128-9,�195-216쪽참조.
33)�김성훈,『한국의정기시장:�5일시장의구조와기능』,�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6,�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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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다.�이 시장들은 대체로 역사가 오래된 시장이고 상설시장이

발달한 중·대도시와는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면서 넓은 농업

적 배후지를 갖고 있는 소도(읍 또는 소시)이자 농촌 지방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정기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교통이 편리한 소도시의 5일장들이 오늘날에는 대시장

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34)

강원도 장시의 경우,�기초시장이 66기,�중급시장이 3기,�중심시

장이 2기이다.�이 분류에 따르면 지역중심시장에 해당하는 전국

에 44기의 정기시장이 있는데,�강원도는 홍천장과 강릉시장이다.

일제시대 가장 큰 시장이었던 횡성장은 기초시장군 규모로 작아

졌다.��1980년대에 들어서도 장시의 쇠퇴는 지속되고 있다.�하지

만 일부 시장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들과 맞물려 새로운 활기

를 찾고 있기도 하다.��

2)�횡성군내장시의변화

강원도는 함경도,�충청북도,�전라북도와 더불어 개설된 장시의

수가 적은 지역이다.�강원도내에서도 시장취락의 분포에는 지역

별로 차이가 많다.�특히 강원도의 지형상의 조건이 시장 형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강원도는 전체적으로 태백산맥의 동쪽에

치우쳐서 남북으로 뻗어 한반도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태백산

맥의 서사면(西斜面)은 전반적으로 한강수계에 속하며 춘천,�원

주 등은 분지의 중심도시로 발달되고 있다.�태백산맥의 동사면

(東斜面)은 단층에 의한 급사면을 형성하고 남북으로 길게 해안

34)이재하·홍순완,�앞의책,�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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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야가 발달하였는데,�취락도 그 해안평야상에 밀집해 있다.�강

원도내의 시장취락의 분포는 동부의 산지에서는 적고,�이보다 지

형상 낮은 한강유역의 낮은 곳으로 갈수록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중우는 1963년의 <<국토구역총람>>에 기초하여 강원도의

시장을 크게 4개 군(群)으로 나누어,�시장군마다의 특징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35) 시장군은 강원도의 서북부 철원군 일대의

시장군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한강수계 및 태백산맥을 기준으

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태백산맥 이동,�즉 영동지방의 동해안에 면한 해안평야

상에 발달한 시장군이다.�이 시장군은 속초,�강릉 등을 포함한 북

쪽의 현내시장에서 남쪽의 호산시장까지 거진,�간성,�죽왕,�아야

진,�천진,�물류(沕溜),�양양,�현남,�주문진,�왕계,�묵호,�교하시장

등으로서 수산물 거래와 관계가 깊은 수산물의 생산지 시장으로

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특히 거진,�아야진,�천진,�속초,�강릉,�묵

호 등은 어항(漁港)이다.�이와 같이 해안에 있어서 수산물의 판매

를 위한 시장의 개설은 생산에서 소비의 중간과정을 담당하여 수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취락기능의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따라서 시장이 개설되고 있는 어항은 어업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 기능도 활발해진다.�어항을 중심

으로 발달한 어시장의 운영은 내륙의 재래시장에 비해서 특이하

다.�조합이나 공판장의 운영 등 조직적이다.�

두 번째는 태백산맥 이서(以西)의 북한강유역의 내륙에 발달한

시장군이다.�이 시장군은 춘천시를 중심으로 인제군,�양구군,�화

천군,�춘성군 및 홍천군을 포함하는 농촌과 산촌 성격의 시장군

35)�이중우,�앞의논문,�37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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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 재래시장군이다.�

세 번째는 태백산맥 이서(以西)의 남한강 유역의 원주시와 영월

을 중심으로 한 시장군이다.�이 지역의 서부에 있는 원주시 주변

의 제 시장은 농촌중심이며 평창군이나 횡성군의 제시장의 고도

500m�전후의 높은 산지에 위치한다.�정선군,�영월군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구는 태백산맥 종합개발에 따라 남한에서 대표적인 광

산개발지역으로서 광산촌의 입지와 이에 따라 광업지역 특유의

소비성의 향상에 따라 시장의 성격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네 번째는 강원도의 서북부 철원군의 철원,�와수리,�지포,�동송

등을 중심으로 한 시장군이다.�이 지역 시장은 한국전쟁 후 시장

의 성격이 상당히 변하여 군인의 주둔에 따라 소비성이 향상된

경제사정에 입각하여 그 규모는 작으나마 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상품의 유통이나 지역성격상 서울과 관계가 깊고

강원도의 다른 지역들과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횡성군은 태백산맥 이서의 남한강 유역의

시장군으로 원주시와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왔다.�하천 유역은

지역적 물자 교환이 유리한 교통의 요지로 시장의 입지로는 좋은

곳이다.�강원도 시장군에서도 드러나듯이,�춘천시,�원주시,�홍천,

횡성,�영월 등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유역에 위치하여 하천 유역

에서 생산된 물자를 모으고 운반에 편리한 곳이다.�또한 원주,�홍

천,�횡성,�춘천 등지는 여러 개의 도로의 교차지이며 대부분 지방

시장은 이차선이상의 도로의 집결지에 위치하고 있고,�태백산맥

을 횡단하는 도로는 동서로 그 노선에 다수의 시장을 연결하고

있다.36) 이처럼 시장을 형성하는데 좋은 지역에 위치한 횡성은 예

36)위의논문,�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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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장이 발달해 왔으며,�오일장을 빼놓고 횡성사람들을 이야

기할 수 없을 정도로,�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강원

인 성품요>의“횡성 약동이”,�<강원도 장타령>의“橫城竪說 橫

城장 에누리만어 못보고”,�<강원도 郡名歌>의“橫城 장돌뱅이”

등에서 보이듯이,�횡성은‘제 2의 개성’이라고도 하였을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였고,�횡성 사람들도 장사 수단이 뛰어났다고 한

다.�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일화가 있다.�“횡성 사람과 개성 사람

이 우연히 외딴 집에서 같이 밤을 지내게 되었다.�횡성 사람은 문

에 창호지를 발라 바람을 막고 개성 사람은 초를 마련해 방안을

밝혔다.�개성 사람은 내심 자기 돈이 덜 들었다고 생각하며 좋아

했다.�이튿날 날이 밝자 횡성 사람은 문에 바른 창호지에 물을 묻

혀 창호지를 떼어 갔다.�그러나 개성 사람은 초가 다 타버려 가져

갈 것이 없게 되었다.37) 횡성 사람들은 개성 사람들처럼 상권을

장악하는 수완을 보이었고,�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도처에서 상

권을 장악할 때에도 개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횡성에서도 발을 붙

이지 못했으므로‘제2의 개성’이라고 하였다.38) 이처럼 횡성사람

들의 삶은 장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오래전부터 횡성군

내에 다양한 장시들이 발전해왔다.�횡성군내의 장시의 변화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37)�주영화·전성현·강재석,�앞의책,�197쪽.
38)�김의숙,�『강원전통문화총서』민속,�국학자료원,�1997,�651-2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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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에 개설된 시장에 대한 기록은 <<동국문헌비고>>가 처음

인데,�당시 횡성읍내장(1·6일)과 둔내장(4·9일)이 섰다.�횡성

읍내장이 들어섰던 횡성읍은 행정의 중심지였다면,�둔내장이 열

린 둔방내리는 주천강을 이용하여 정부 식량을 저장했다가 운반

하는 둔창과 역원이 있던 교통의 중심지였다.�그러나 1913년에

들어와서 둔방내리장(둔내장)이 소멸한다.�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옥한석은 둔내장은 평창의 대화장과 더불어 19세기 들어

오대산 부근의 주요 중심지로 등장하였다고 말하였다.�게다가 그

는“19세기 말에는 화전민의 급속한 증가로 새로운 촌락이 개척

되고 리(里)의 분화가 진행되자 둔내장,�대화장 이외에 청일장(청

일면 유동장),�풍암장,�창촌장,�진부장,�봉평장,�계촌장,�광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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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설되었으며,�장날을 따라 이동하는 상인이 출현하게 되었

다.39)고 하였다.���

1913년에는안흥장이새로등장한다.�1910년 당시에안흥장이생

길수있었던요인에는기존의수로에서신작로라는교통로의영향

이 지대하였다는 것으로판단된다.�안흥장은당시 육로를중심으로

하여원주문막에서올라온물산이영서내륙지방으로분산되는길

목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미곡 추출

을 위한 인위적인 정책으로 192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이 2기의 장

이 등장하여 4개기의 장이 개설되고 있었다.�193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적인 장의 증가로 면마다 거의 1기씩 장이 설 정도로 7기의 장

이열렸었다.40)

1923년과 1938년 사이에 횡성군에는 정금장,�동평장(갑천장),�창

촌장(서원장)이 신설되었다.�특히 정금장은 정곡면 산전리41)의

금·은광이개발되면서활성화되었는데,�1935년 3월 16일 <조선중

앙일보>�기사의 내용이다.�“본 군의 광업은 전 조선에서도 굴지한

만치 우수한 광업지대로서 전 군에 산재한 금,�은 광산 수는 실로

40여광에달하여년산 60만원의산출을알수있으며광맥은전군

에 의하여 무소부재라 할 만치 양호 다량을 은폐하고 특히 품질이

양호하여 업계에 00이 00하고 현재 20만원 내지 100만원대의 평가

를 받는 광산이 수 개에 달하는 바,�특히 정곡면 산전리 금산과 정

곡면험리금산은우이독경득하여있으며본군의광산계는장래성

을 가지고 있다.”42) 1920년대 들어 정곡면 산전리를 중심으로 금광

이본격적으로개발되면서,�일확천금을꿈꾸는수많은사람들이금

광으로 몰려들었다.�이 지역에 이름난 술집들도 많았다고 한다.�그

러나 일제시기가 끝날 무렵 광산이 거의 폐광이 되면서 정금장도

39)옥한석,�앞의책,�171쪽.
40)국립민속박물관,�앞의책,�83쪽.
41)현우천면소속.
42)박미현,�『한말·일제강점기신문기사속의횡성』,�횡성문화원,�2009,�2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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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였다.43)�

특히 일제시기에는 횡성장은 전국적으로 큰 시장이었다.�횡성장의

“동대문 밖의 가장 큰 시장”등의 이름은 이 때 형성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앞에서언급한것처럼횡성장은문정창인 1938년의 <<

조선총독부시장통계표>>에 나타난 전국 정기시장의 거래액을 기준

으로분류한200만원이넘는대규모정기시장20기가운데하나였다.

한마디로 횡성장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장이었는데,�이 점은 강원도

각군별장수와시장거래액의상관성비교에서도추정해볼수있다.��

43)일제시대와 그 이전부터 일부지역에서 금은동의 소규모 광산이 산전리 등지에 있었다고 하나 일제시대를 고비
로그수명을다하고거의폐광이되어버린실정이다.�이렇듯군내의각광산은모두광맥이짧고매장량이풍부
하지못하여오래도록지속되는광구가별로없고짧게는3-4년길게는10여년을조업하는것이통례이고따라서
영세성을면치못하고있다(횡성군,�『횡성군지』,�1986,�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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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일제시기 동안 장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강원

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장시의 수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횡성군의 시장 거래액은 다른 시·군들 가운데 큰 시장

에 속하였고,�1937년에는 가장 컸다.� 1938년과 1962년 사이에

횡성군에서는 정금시장과 창촌시장이 폐지되고,�대관시장과 봉

덕시장이 개설되었다.�

해방으로 일본인들의 퇴거에 따른 생산 활동의 저하와 상업자본

의 결핍 및 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강원도의 상업 활동은 급격

히 위축되었으며,�여기에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업 활동은 거

의 마비상태가 되고 말았다.�해방 후 5년간의 혼란기와 3년간의 전

쟁을 치루는 동안 생산 활동이 거의 정지됨으로써 상품의 절대량

이 부족한데다가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생활필수품의 품귀

상태가 계속됐다.�이때 마침 외국에서 밀려들어오는 해외 구호물

자 또는 미군물자가 시중에 범람하여 이들 외래품을 중심으로 노

점상인의 상거래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따라서 당시의 상업은

도소매의 구분이 없었고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시한 파행적인 시

장구조를나타내고있다.44) 1950년대의후반에와서생산시설이점

차 복구되어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도시와 지방간의 교통이

발달되면서 상업이 그 기반을 굳히기 시작하였고 급격히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정기시장도 주민의 편의에 맞게 확대되어 1960년대에

는 공근장(2·7일),�가곡장(3·8일),�서원장(4·9일),�우천장(2·7

일),�강림장(4·9일)�등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45) 횡성군지(1986)

에는 1960년대 초에 공근장과 가곡장이 개시되었다고 하나,�1963

44)횡성군,�『횡성군지』,�1986,�431쪽.
45)위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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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토구역총람>>에는 기록이 없다.�하여튼 1960년대에는 장

시들이 발달하였고,�횡성군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시장망이 형

성되었다고 하겠다.�횡성군에 개설되는 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망

은다음과같다.�

먼저 횡성장(1·6)�-�갑천장(2·7,�동평장)�-�청일장(3·8,�유동

장)� -�홍천 서석장(4·9)� -�둔내장(5·10)이다.�두 번째는 횡성장

(1·6)�-�원주장(2·7)�-�안흥장(3·8)�-�강림장(4·9)�-�둔내장(5·

10)이다.�세 번째는 횡성장(1·6)� -�평창 계촌장(2·7)� -�안흥장

(3·8)�-�우천장(4·9)�-�둔내장(5·10)이다.�평창 계촌장은 순회형

태상 평창군내 시장권에 속하기보다는 횡성군의 시장권에 속하며,

이러한 연유로 같은 개시주기를 가진 봉평장과도 시장권상 크나

큰갈등을보이지않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46)

횡성군시장망은횡성장,�안흥장,�둔내장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특히 횡성장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겠다.�세 시장을 중심으로 한 횡

성군 시장망은 일제시기부터 성립한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횡성

장은 일제시기부터 지역시장의 중심이었고,�이 중심성은 지금까지

도 변함이 없다.�이 점은 1975년도 시장의 거래액에서도 잘 드러난

다.

46)이덕성,「한국의정기시장에관한인류학적연구」,�인류학논집제2집,�1976,�90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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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장은,�앞에서 언급한 김성훈외의 분류에 의거하면,�시장 일

일 거래액이 500만원 미만의 장인 기초시장군에 속하지만 거래

액은 거의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일반이용자 수는 강원도의

중심시장인 강릉시장과 홍천장보다 많다.�그러나 고정상인이나

이동상인을 고려해보면,�횡성장의 일반이용자수가 강릉과 홍천

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통계상의 오류도 생각해볼 수 있다.�그

럼에도 횡성장은 강원도 영서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장들인 춘천

풍물시장,�원주 풍물시장,�홍천장과 비교하여 오늘날까지도 가장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장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

다.�즉“5번 국도상에 있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춘천과 홍

천,�횡성과 원주다.�춘천시와 원주시의 풍물장이 2·7일에 서고

그 사이에 낀 홍천읍과 횡성읍의 오일장은 1·6일에 선다.�그 중

춘천장과 원주장이 사라졌던 오일장 대신 노점상 대책으로 생긴

풍물시장이라면,�홍천장은 오일장꾼을 상설장 옥상으로 올린 것

이고,�횡성장은 장의 모습이야 달라졌지만 예전 모습을 많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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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고 있는 장이다.�그러기에 장돌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이

기도 하다.”47)��

196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교통망의 발달과 시장의 상설시장

정착,�상품의 대량생산,�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1960년대 말에

서부터 한 두 개의 장들이 다시 폐쇄되기 시작하였다.�공근장,�가

곡장,�대관대장은 5번 국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횡성장에 흡수

되었으며,�또한 봉덕장도 유동장에 흡수되었다.48) 그렇지만 1970

년대도 횡성군에 8개의 장이 개설되며,�장시는 여전히 횡성군 지

역의 가장 중요한 유통기관이었다.�1980년대까지 명맥을 이어오

는 정기시장은 횡성 (1·6일),�안흥 (3·8일),�둔내 (5·10일),

갑천 (2·7일),�청일 (3·8일),�서원 (4·9일),�강림 (4·9일)으

로 7개 시장이 남아있으며 우천,�공근면에는 장이 서지 않고 안흥

면에는 2개의 장이 서고 있다.49)�물론 장이 선다고 해서,�장이 활

성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예로 1973년에 간행된 <<서

원지>>에 따르면,�서원장,�이른바 창촌장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장날은 4·9일이지만 서원면의 장이 잘

안 된다.�생활권이 사분오열(원주,�횡성,�용머리,�양동,�창말)되어

있어서 좀처럼 시장이 육성되기는 어렵다.�그러므로 농협의 중점

적인 구판 사업을 하는 데는 오히려 이로운 위치에 있다.”50)�

일제시기에 신설되었던 서원면의 창촌장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지만,�1970년대에 이미 장시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고 볼 수 있다.�예로 1900년대 초반 신작로와 함께 등장한 안흥장

47)주영화·전성현·강재석,�앞의책,�193-4쪽.
48)국립민속박물관,�앞의책,�82쪽.
49)횡성군,�『횡성군지』,�1986,�431쪽.
50)서원면·기관장협의회,�『서원지(書院誌)』,�197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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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방 후에도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로 성장하였다.�그러나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 안흥장도 급속하게 쇠퇴하여 지금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이런 상황은 서원장과 안흥장에만 국한되었다기보다는

횡성장을 제외한 횡성군의 모든 장시에 해당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횡성군의 여러 장들은 주변 장들

에게 흡수되거나 폐쇄되며,�장들 사이에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겠다.�나아가 오랫동안 농촌 사회에서 장시의 유통기

능을 대신하는 농협구판장 같은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고 있었

다고 하겠다.�특히 농협하나로마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장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예로 현재까지 어렵게 유지되어 왔던 강림장

은 2010년 안흥농협 하나로마트 강림지소가 새로이 건립되면서

오일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횡성군 농촌 인구의 급속한 도시화로 말미암아 인구가 적

은 곳부터 폐지되기 시작해 횡성읍과 거리가 멀고 인구가 집중된

안흥장과 둔내장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다른 장은 모습을 잃어가

고 있다.�그러나 농촌지역의 장이 사라지면서 매월 1·6일에 열

리는 횡성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면서‘동대문밖 제일 큰 장’이라

는 명성을 되찾고 있다.51)

51)횡성군,�『횡성군지』상·하,�200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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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횡성장

횡성군은 중심 핵에 해당되는 횡성읍가지와 그 외,�면소재인 우

천,�둔내,�안흥,�강림,�갑천,�청일,�공근,�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횡성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열거한 면단위를 모두 아우르

는 상위개념인 횡성과,�횡성군에서 파생된 하위개념인 횡성(횡성

읍-이하 횡성)이 존재하는데 이 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하

위개념인 횡성(횡성읍)이며,�그 중에서도 횡성장(횡성읍장-이하

횡성장)이다.�

횡성군에서 가장 (도시의)규모가 큰 횡성읍에는 횡성군청을 비

롯한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상업,�교통,�병원 등

의 편익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횡성장은 횡성시장과 오일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횡성시장

은 횡성읍 읍하리에 위치해 있다.�면적은 대략 1022㎡(350여평)

정도이다.�

현재 오일장은 1일과 6일이며,�횡성 농협과 횡성 법원 및 등기

52)횡성군청사이트자료(http://www.hsg.go.kr)�참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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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이에 장이 선다(읍상로 31-35).�입구에서 80m�정도는‘신토

불이장’이 서며,�그 뒤로는 민속장이 선다.�‘신토불이장’은 우리

농산품을 파는 장으로서 거의 횡성 물건이지만 횡성에서 나지 않

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 판다.�

횡성군청 사이트에“일부 구간은 신토불이 장터로 지정되어 횡

성 관내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하고 있으

며 사용료는 무료이다”라고 제시해 놓은 것으로 보아‘신토불이

장터’라는 이름은 공식어이다.���

오일장에는 1개읍 8개면 등을 비롯한 횡성군민이 주축을 이룬

다.�신토불이 장에는 각종 야채 및 잡곡 몇 되씩 파는 것,�기름[참

기름,�들기름],�손수 만든 강정,�엿,�새끼줄로 만든 닭둥지,�생선,

도자기,�고추나 호박을 말린 것 등이 자리잡고 있고,�신토불이 장

다음에 이어지는 민속장에는 음식(떡볶이나 국수,�오댕,�족발

등),�안경,�국화차,�과자,�과일,�농기구,�주방물건,�골동품,�삼베

물건 등을 팔고 있다.�잡동사니를 팔고 있는 분은53) 횡성-원주-충

주-이천장 등을 돈다고 했다.

예전 저자하던 사람들이 주로 자리 잡은 신토불이장

53)자신은잠깐봐주고있어서이름을밝히고싶지않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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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장 다음에 이어지는 민속장

신토불이 장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박종심씨54)는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호박,�버섯과 그 외 고추,�연근,�파,�오이 등을 산지에서

직송으로 주문해서 팔고 있는데,�횡성에서 장사한 지는 20년 넘

었다고 한다.�처음에는 저자55)에서 농사한 배추,�무를 팔다가 점

차 구색을 갖추기 위해 다른 것도 조금씩 다루다가 지금처럼 여

러 종류를 다루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답사한 날[2011.�2.�21]은 자신이 농사지은 버섯과

호박을 가지고 나왔는데,�고추나 오이는 다른 지역[안성]에서 주

문해서 가지고 왔다고 했다.�횡성은 추워서 하우스가 되질 않아

다른 지역 하우스 물건을 받아다 판다는 것이다.�횡성 저자가 없

어진 이유는 원주에 도깨비시장[새벽장]이 생기고 나서이다.�가

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리면 서로 손해이

기 때문이다.�또한 이전에는 먹고 나머지를 저자에 가서 팔았지

만 점차 본격적으로 저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농사를 지어

야 했는데 장사하러 왔다갔다하면 농사지을 시간이 없게 된다.

54)남59세,�횡성군공근면초원리,�2011년 2월 21일채록.
55)제자라고발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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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도 저자가 없어졌다고 한다.�또 다른 이유는 여름

일[농사 일]은 뙤약볕 아래에서는 할 수 없는데,�아침 저자를 갔다

오면 이미 해가 중천이라 일할 수 없었다.�이런 여러 이유로 저자

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따라서 현재는 오일장만 선다고

했다.�

집에서 키운 것은 모두 가져가서 파니 남편이,�“내가 둘이면 나

라도 팔 것이다”라고 할 정도이다.�아침에 남편이 무거운 것을 부

려준 후 가서 농사를 짓는데,�그래서 되받아쳐서“무거운 것 들어

주는 남자를 알아봐야겠다.”고 한다고….�박종심 아주머니는 무

척 명랑했으며 밝았다.�인터뷰하기 위해 1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장사가 무척 잘 되었다.�본 조사자가“내가 서 있어서 잘 되는

것”이라고 농담을 했더니,�웃으며“그런 사람을 기[손이]가 건 사

람”이라고 했다.�그렇게‘건사람[좋은 운을 가진 사람]’이‘첫 마

수[개시]’를 하면 하루 종일 재수가 좋다고 했다.�그래서 마수걸

이 할 때 처음 물어본 사람한테는 원래 물건 값이 10,000원이라

면 9,000이나 8,000원이라도 판다고 했다.�이상하게 개시한 대로

하루 종일 간다고 한다.�화장을 싹하고 깔끔떠는 사람보다는 빈

틈이 있고 수수한 사람이 재수가 있다고 했다.�즉 개시한 사람이

“손이 건사람”이 좋다는 것이다.�자기들끼리는 그런 사람을“뒤

가 구리구리하다”고 표현한다.�“구리구리”가 무슨 뜻이냐고 하자

“그냥 재수가 좋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장사를 나갈 때“오늘은 또 어쩌나?”싶다가도 장에 나오면 하

루가 금방 간다고 했다.�서로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어 먹

기도 한다.�장에 서 있으면 100m�밖에도 나가보지 못하고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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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했다.�보통 겨울에는 7시 30분쯤 도착해서 장을 열고,�여

름에는 6시쯤 열어서 껌껌해 질 때까지 장사를 한다.�일찍 나온

사람한테는“장에 나오고 싶어 잠도 못 잤지?”라며 농을 건다고

한다.�짐을 싸지 않고 늦게까지 있는 사람한테는“호랑이 나온

다.”고 놀리기도 한다.

김장배추 나올 때의 장이 가장 빽빽하고,�지금 장은 헐렁하다는

표현도 했다.�‘저자’(제자)의 의미는“농사짓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을 조금씩 갖다가 파는 것으로 아침 일찍부터 오전까지

파는”것을 말한다고 했다.�그러면 소비자는 이런 장을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고 하자“시골장 간다”고 말해 주었다.�

여러 명을 만나본 결과 저자는‘제자’라고 불리웠으며“횡성 근

교의 아낙네들이 집에서 키우는 소규모의 농작물이나 두부 등 가

공품을 아침 일찍 가지고 와서 파는 행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

었다.�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오늘 저자보러 온 사람 많이 있

어?”는“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

다.�다랑소머리국밥집 주인 전 사장도56)“제자 보러 온 사람 많이

있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이는“물건 가지고 온 사람들 많이

있어?”라는 의미이다.�구정 전부터 5일장이 섰다.�하도 오래 만에

장이 서서 호박이 다 썩었다고 했다.�

장날 자리는 이전에는 이 문제로 싸움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오

래 된 순서대로 정해진 셈이다.�자리는 집 사듯이 산다고 했다.

자신은 오래 되어서(장사한 지가)�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자릿세

는 영수증은 없지만 암암리에 형성되어있다.�자신은 원래 25,000

원 정도 내야 하는데 10,000원만 낸다.�“10,000원이나 내면 부담

56)50대로이름을알리기꺼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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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지 않냐”고 했더니,�그래서 군수가 바뀔 때마다 건의를 하고

이번 군수도 자릿세를 없앤다고 했는데,�군수가 되고 나서 시장

관련자들과의 알력에 의해 무산되었다고 했다.�그 날도 10,000원

을 낸 자리 값을 보여주었다.�영수증을 줄 수 있냐고 하니 흔쾌히

주었다.57) 누가 걷어가냐고 하자‘시장사람’이라고 했다.�영수증

에는 횡성시장조합(황광열)으로 되어 있다.�

신토불이장에는 거의 이전에 저자하던 사람들이 주로 많다.�말

린 고추를 팔고 있던 윤할머니(74세)는 21살 때 횡성으로 시집왔

는데,�그 때 시어머니는 자신보다 16살이 많았는데 곡식을 가지

고 저자를 다녔다고 한다.�이때도 서울,�원주 등지에서 상인이 와

서 곡식을 걷어 갔다.�역시 원주장이 생기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횡성장에 늘 나오는 몇 분 할머니는 주로 곡식을 가지고 와

서 판다고 했다.�

민속장 관리비 영수증

57)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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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성장 입지 배경

1)�자연지리적 위치

횡성읍은 횡성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횡성읍은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분기된 동령산맥이 군의 남서방향으로 뻗어 3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서쪽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해지며 평야

부가 많아지나 전체적으로 산악고원지세를 보이고 있다.�횡성이

높은 산과 남한강으로 뻗어나가는 십여 개의 하천(18개의 물줄

기)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횡성읍은

다른 면보다는 하천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남한강으로 뻗어나

가는 이들 하천이 횡성읍을 가로질러 섬강으로 흘러들기에 횡성

읍 근교에는 여전히 여러 하천이 흐른다.�

횡성읍을 중심으로 한 거리상 위치는 서울이 125.9㎞,�춘천이

62.9㎞,�원주가 17.2㎞,�강릉이 110.3㎞로 수도권 그리고 주위의

주요 도시와의 시간상 거리는 2시간 이내이다.58)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를

덜 받는 편이다.�특히 횡성읍은 가뭄이 들어도,�홍수가 나도 논밭

이 마른다거나 물이 범람하는 일은 거의 없다.�또한 읍가지(邑街

地)가 발달되어 있어서 자연재해가 횡성군 소재 다른 면보다 훨

씬 덜한 편이다.�이전에는 횡성읍 교항리,�읍상 4리가 침수 등 재

해 위험 지구에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해제된 상태이다.�이런 지

리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횡성읍 주변은 비옥한 농토로 이루어져

있어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더욱이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58)횡성군청자료실,�인터넷사이트,�인터뷰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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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가 횡성읍을 중심으로 방사형체계를 이루면서 발달했

다.�이런 천혜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횡성읍은 아주 일찍부터

장이 형성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자연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횡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해 있다 보니 교통이 혼잡하여 장날에는 주차문제로 마

찰이 빈번히 야기되며,�보행이나 주차 등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

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2)�인문지리적 위치

1973.�07.�01�대통령령 제6542호(1973.3.12.�공포)로 군,�면간

경계가 조정되었는데,�횡성군 우천면 조곡리,�생운리,�남산리와

공근면 학곡리 일부를 횡성면에 편입시켰다.�

횡성읍은 1975.�5.�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횡성면이 횡성읍

으로 승격(1邑7面)되면서부터 현재까지 횡성읍이라고 불린다.

또한 1983.�2.�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우천면,�추동리,�정암

리가 횡성읍으로 편입되고,�2002.�01.�10�횡성군조례 제1770호

(2002.1.10�공포)로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일부를 횡성읍 읍상리

에 편입시키면서 현재의 규모가 되었다.�

현재 횡성읍은 면적 72.�41㎢에 읍상,�읍하,�북천,�내지,�마옥,

궁천,�송전,�개전,�옥동,�영영포,�마산,�교항,�입석,�청용,�곡교,�묵

계,�모평,�반곡,�갈풍,�가담,�조곡,�생운,�남산,�학곡,�추동,�정암으

로 구성되어 있다.���

횡성읍은 횡성군청,�대한지적공사,�법원,�우체국,�대한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과 학교,�교육청,�학원 등 교육기관,�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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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통요새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횡성지역의 중심지역이다.��

인구는 1967년 전까지는 10만 명 정도였으나 점차 감소 추이를

보여 2008년도 횡성군 총 인구는 44,043명이며,�이 중 외국인이

630명을 차지하고 있고,�남녀 비율은 비슷하다(Ⅱ장 횡성군 연도

별변화 참조).�사람들은 횡성읍에 밀집해 있다.�2008년 횡성읍

인구는 18,784명이었으나 2010년 1월말 현재 19,162명으로 다

소 증가하였다.�한마디로 횡성읍은 군내 다른 면과 비교하여 사

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관계공무원에 의하

면 인구의 감소 추이는 최근 들어서는 덜하며 오히려 조금씩 증

가하는 상태라고 한다.�

횡성읍은 횡성군에서 1차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상업적 특성

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1인당 상업지역 면적은 횡성읍이 17.7㎡

로 (우천면44.9㎡)이나 둔내면(25.9㎡)보다 작다.�이는 횡성읍의

상업지역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1인당 상업지역을 차

지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이다.�기대할만한 것은 횡성군의 교통환

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웰빙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는

시대적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동대문 밖 제일 큰 시장,�횡

성”이라는 명성이나 다시 부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2.�횡성장의 형성과 변천

1)�고대~조선시대

횡성읍 묵계리 등지에서 긴돌칼,�간돌화살촉 등이 출토되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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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때부터 횡성읍에도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전의 횡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지형적 특색으

로 보았을 때 횡성읍은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형성하며 농토가

비옥하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등 천혜의 자연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터전을 이루

었을 가능성이 많다.�따라서 장도 일찍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장이 언제부터 섰는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문헌에는 조

선조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락이나 부족이

형성된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크다.�삼국시대 노래

인 <정읍사>에 저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횡성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보았을 때 삼국시

대 정도면 충분히 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문헌에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는 횡성장은 1770년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동국문헌』에 보면 1770년에 횡성장이 1,�6일

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59) 또한 이 당시 횡성에는‘횡성

장’뿐만 아니라‘둔방내리장(둔내장)’도 열리고 있었다.�즉 당시

횡성에서는 2개의 장이 열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횡성‘장날’은『동국문헌』에 정리된 1770년 당시부터 현재와

마찬가지로‘1일과 6일로 끝나는 날’이었지만 이는 오늘날과 다

른 개념이었다.�오늘 날의‘1일과 6일’은‘양력’을 지칭하는 데

비해 그 당시는‘음력’‘1일과 6일’로 끝나는 날을 지칭했음을

1938년 <매일신보>(1월 7일)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9)황보명·김인규·김삼기,�『강원도시장민속』,�국립민속박물관,�1995,�83쪽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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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군(횡성)�각면 시일은 음력으로 하기와 같이 개시하였었는데

시세추이에 의하여 음력일을 양력으로 변경하여 1월 1일부터

관민합심하여 실천에 당하였다.

횡성시장 매월 1일 6일

안흥시장 매월 3일 8일

둔내시장 매월 5일 10일

유동시장 매월 2일 7일

정금시장 매월 4일 9일

동평시장 횡성시일과 동일함60)

따라서 1938년 이전에는음력으로 1일과 6일로끝나는날이횡성

장날이었다면,�1938년 이후에는 양력으로 1일과 6일로 끝나는 날

이횡성장날이었으며,�이러한관행은아직까지도지속되고있다.

조선시대 횡성장 경로는 2개였다.�“관동에는 2개 큰 도로가 있

었는데 한성-원주-진부-강릉대로와 한성-서수라대로이다.�이들

두 주선에서 나온 춘천-양구-홍천(연봉)-인제-간성,�원주-정선-강

릉의 3개 지선이 분지되어 남북으로 이어주는 역로와 교차하였

다.61) 이렇듯이 조선조에도 횡성읍은 행정,�교통의 중심지로서 5

일장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큰 도시인 강릉,�원주,�춘

천이 횡성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해 있는 형상이라 특히 횡성장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원주와 횡성은 40리 거리에 인접해

있었는데,�이러한 거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문막장에서 물건을

60)박미현,�『한말·일제강점기신문기사속의횡성』,�횡성문화원,�2009,�281쪽.�
61)황보명·김인규·김삼기,�앞의책,�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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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상인들이 횡성을 포함하여 평창 방면으로까지도 이동하

였을 것이고,�강릉,�진부지역 등의 바닷가 지역 어산물이 원주를

거쳐 횡성장으로까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본다.�이러한 거리적

접근성으로 냉동시절이 전혀 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염장을

한 생선이나마 횡성장에서는 구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온 산물이 객주나 여객

을 통해 횡성 방면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들 산물을 구입한 상인

들은 또한 횡성장과 방내리장을 이용하여 상권을 형성하였을 것

이다.62)�이렇듯이 횡성은 바닷가 지역과 수도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교통적 요새에 위치해 있었기에“동대문 밖 제일 큰

횡성장”이라는 명성을 얻었을 것이다.�

1770년대와 1830년대에 편찬된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현재의

횡성군 지역에는 개시일의 변화나 새로운 장의 출현이 없다.

1913에 둔방내리장이 잠시 소멸하고 안흥장이라는 새로운 장이

등장할 뿐 횡성장의 입지는 이전 그대로였다고 한다.�이러한 횡

성장은 일본 강점기에도 특별한 변화없이 지속되었던 듯싶다.��

2)�일본 강점기

일본 강점기의 횡성읍에서는 여전히 장이 지속되고 있었다.�더

욱이 조선조까지의 협소한 교통도로는 1920년대에 들어와 신작

로로 대체되었기에 수로가 용이해져서 더욱 활성화되었을 것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5일장 외에도 횡성읍에는 시장체계가 형성

되고 있었는데,�특히 현대적 의미의 조합이 등장하는 등 어느 면

62)황보명·김인규·김삼기,�위의책,�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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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시장이 체계적이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전까

지는 상인조직이 체계적으로 결성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강점기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결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28년 <중외일보>�12월 5일자 기사내용에는“민간 단체 중에

횡성상업조합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63)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횡성상업조합은 10년 전에 횡성상업 송제씨의 발기로 조직된 것인데 해당조

합에서는 외부침입 방지와 상업 가간 저자 융통과 친선을 도모한다는 3대강

령에서만 활약을 하는 바 현재에 조합 기본금은 3,000,�4,000원에 달하여 상당

한 상업단체로 있다

기사내용을 보아 횡성시장의 공적인 조합 단체는 1917년 정도

에 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외부침입 방지’라는 항목이다.�이때부

터 횡성시장에는 타지역 상인이 거의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다.�1917년경에 조합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외부침입’은 특히‘일본’을 의식하고 결성된 것이라고 추정된

다.�‘외부침입’이라는 말에는‘민족단결’이라는 의미가 행간에

서 추출되기 때문이다.�“일본 상인들이 시장을 점하려고 많은 노

력을 했지만 일본상인들은 발도 붙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에 이처럼 조합이 결성되었기에 보다 수월하게 단결

할 수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그 외에 신문기사를 참조해 보면

상인 전체가 형성되어 있는 조합 외에도 한 가지‘상품’에 대해

63)박미현,�앞의책,�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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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를테면“횡성주류

조합”같은 것이 그것이다.�

또한‘대마공판’,�‘면화공판’처럼 1940년대에는 공판이 형성

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뿐만 아니라 <매일신보>(1942.� 10.

11)에 보면‘축우품평회’가 개최되고 있었다.�이전부터 횡성을

포함해서 강원도에서는 좋은 소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

이다.�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에서는 축우개량 000의 00을 00하고자 도내를 2구로 나누어 제 3회

강원도 축우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제 1구는 춘천,�양구,�회양,�평창,

원주,�횡성, 김화,�철원,�이천,�평강 11개군으로 하고 제2구는 인제,�통천,�고

성,�양양,�강릉,�삼척,�울진,�정선,�영월,�화천 10개군으로 하여 이를 다시 4

조로 나누어 좌기 일정에 의해서 품평하기로 되어 있는데….64)

축우개량을 하기 위해 축우 품평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강

원도 전체를 둘로 나누고,�이를 다시 각각 둘로 나누어서 품평회

를 개최한다는 품평회 방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이 품평회가 3회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만약 매회 실시되었다고 본다면 1회 품평

회는 1939년 정도에 열린 것이 아닌가한다.���아무튼 1930년 말

경부터 횡성을 비롯한 강원도는 축산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소’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횡성장이“동대문 밖 제일 큰 시장”이라는 명성은“우시장 때

문”65)이라는 제보도 있듯이,�횡성의 축우는 강원도에서도 그 역

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현재 횡성은‘축우’가 가장 발달

64)박미현,�위의책,�419쪽.
65)장태종,�남,�횡성시장상인회전조합장,�2011년 1월 17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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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중 하나이며,�‘축우’를 이용하여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선조들의 노력과 전통이 뒷받침된 것에서 기인

할 것이다.�그 외에도 <매일신문>�1942년 10월 14일자 신문을

보면“거세우 경이회”라는 대회도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축우’

에 대한 이런 저런 방식을 택하여 각별한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일제강점기의 횡성읍은 시장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활발했다.『조선의 시장』66)에 정리한 1938년 장 거래액을 보

면 횡성장(3,153,200圓)-둔내장(565,967원)-안흥장(279,760원)-

정금리장(200,350원)-동평장(78,200원)-유동장(60,000원)-창촌

장(1,785원)이었고,�1910년대부터 1938년대에 이르기까지 횡성

군에 있어서의 정기시장은 크게 횡성읍장-안흥장-둔내장을 중심

으로 주위의 장들과 상권을 형성하면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다.

30년대 말의 이러한 증가는 일제에 의한 인위적인 시장정책과 함

께 급격히 늘기 시작한 인구 증가에 크게 기인하였던 것이다.67)

3)�광복이후

광복이 되면서 횡성장이 어떠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제보자

들의 기억 속에서는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지

광주리에 물품을 이거나 지게나 리어카아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서 판매를 하는 것이 주류였던 듯 싶다.�그러나 장은 여전히 열렸

다고 한다.�그러다가 6.�25전쟁으로 인해 상업활동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66)문정창,�『조선의시장』,�일본평론사,�1941,�307-8쪽.
67)황보명·김인규·김삼기,�앞의책,�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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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로 전쟁이 끝난 뒤 조금씩 안정되면서 다시 장이 서게 되었

는데,�제보자들에 의하면 이때의 횡성은 이전과는 다른 특수한

장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횡성장인 5

일장 외에 아침마다 장이 섰었다는 것이 그것이다.�이는 일명‘번

개시장’,�‘새벽시장’개념의‘저자’와,�특별 종류를 다루고 있는

새벽장 개념의‘화목장’이 그것이다.�이 두 종류의 장은 1950년

대 후반,�주로 1960년대에 성행했던 장이었는데,�‘화목장’은 연

탄이 등장하고 정부에 의해 녹화조림사업이 개시되면서 사라졌

고,�‘저자’는 1980년대까지도 아주 성행하다가 최근에는 형태를

달리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장 형태이다.�

‘저자’는 전쟁이 끝난 후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 농산물을 조금

씩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68) 이는 횡성읍 근교에 사는

아낙네들이 집에서 키우는 푸성귀나 들이나 산에서 나는 나물,

집에서 키우는 과일,�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두부 등을 아침 일

찍(통금 사이렌이 불 4시 즈음)�가져와서 팔다가 아침 9시 전후

로 끝나는 아침 새벽시장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여기서 저

자는“물건을 판매하는 부녀자(상인)”를 지칭하거나,�“파는 행위

(저자본다)”를 지칭하는 명칭이다.�이러한 저자는 횡성읍에만 있

었다.�이는 둔내,�안흥 등 다른 곳은 자신들이 키운 농산물로 자

급자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자가 형성될 필요가 없었

지만,�횡성읍의 경우는 횡성 시가지 주변의 입석,�청룡·가담 그

리고 소초면의 의관대리 등에서 생산되는,�참외,�복숭아,�양파,

마늘,�수박,�토마토,�시금치,�콩,�두부 등을 농사를 짓지 않는 횡성

68)청룡리에거주하는고영자(여,�81),�정태화(여,�75세),�김영애(여,�70세),�고주식(여,�79),�이순옥(여,�79),
이연옥(여,�75)�등제보자들은모두저자를직접했던분들이다.�이들의제보및장태종,�전상국,�조경
택등의제보자들의제보에의해내용을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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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시가지에 와서 공급했기에‘저자’가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즉 횡성읍은‘저자’가 형성될 필요충분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횡성읍 인근 사람들이 채소,�과일,�두부 등을 횡

성읍 시장 안 가게 앞에 놓고 팔자 주부들이 아침거리를 사러오

면서 저자가 형성되고 활성화되었다.�따라서 저자를 보던 사람도

사던 사람도 모두‘부녀자’들로만 형성된다는 특수형태를 띤다.

남자들은 함께 온다고 해도 단지 짐을 부려주기 위함이지 저자활

동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청룡리 사람 안 오면 저자가 안 된다!”69)는 말이 있듯이 청룡리

에서 저자를 많이 했다고 한다.�청룡리에서는 새벽마다 저자에

가기 위해 마을 아낙들은 앞내다리 앞에서 기다리다가 4시 통금

해제가 울리면 다리를 건너 횡성시장으로 향했다.�저자물건은 밭

호박,�울타리호박,�참외,�배추,�시금치,�토마토,�참외,�수박 등을

가져가서 팔고 온다.�봄에는 봄나물(밭미나리,냉이,�솔고지),�봄

동,�밭작물,�김장배추 등으로 이어진다.�이때 저자는 농협 보건약

국 앞에 섰다.�저자가 성행하자 인근 원주에서 상인이 와서 물건

을 사갖는데 이를‘되넘기’또는‘되멕이’70)라고 한다.�장세는 보

통 이전에는 10원,�그 다음 100원,�1,000�등으로 화폐가 바뀌거

나 물가가 오르면서 함께 올랐다.�그러나 자릿세는 유동적이며

일률적이지 않다.�때와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자릿세를 받으러

12시에 왔다.�저자는 3월 11월에는 성행하고 겨울에는 시장 안에

만 섰다.�그러나 남산리는 콩이 많이 나서 두부를 주로 했기에 사

철 저자를 할 수 있었다.�특히 김장철에 붐볐다.�저자가 많이 설

69)�고영자(여,�81세)�원주시소초면둔둔리에서횡성청룡리 164번지로 18세시집왔다.
70)보통‘되멕이’라고발음한다.�되멕이는물건을사서조금더붙여서다시파는행위를말한다.



70 횡성군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때는 한 100명 정도(200명이상이라는 분들도 있음)되었다고 한

다.�되넘기를 하지 않고 스스로 팔면 이문이 조금 더 남지만 하루

종일 있어야 해서 되넘기장사꾼에게 넘긴다.�대략 1970년대에

저자가 제일 성했다.�시장 안에서 조그맣게 저자를 하다가 사람

이 많아지면서 밖으로까지 나오게 되었다.�

저자하는 분들은“마수걸이 물건을 뒤적이다가 홀랑 뒤집어 놓

고 가면 하루 종일 재수없다.”,�“수더분한 사람이 재수있는 사람

이다.”“깐깐한 사람은 재수없다.”,�“일찍 여자가 물어보면 재수

없다.”,�“남자는 다 좋아한다.”,�“개시가 좋아야 하루 종일 좋다.”

등의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청룡리 부녀자들 정태화(74)

청룡리 노인회 여성회장 정태화(75)씨는 20세에 결혼 했는데,

23세부터 토마토,�참외,�수박 등을 가지고 저자를 다녔다고 한다.

아이들이 앞고개까지 밀어다 주고 아이들은 다시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가고 두 내외가 저자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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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70)���������������������������������고영자(81),�이순옥(79)

저자에 갈 때는 새벽 3시쯤 아이들까지 밀면서 리어카 끌고 간

다.�아이들은 집에 와서 해놓은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청룡리에

서는 앞내다리에 모두 모여 4시 해제 사이렌이 불면 횡성읍으로

들어갔다.�처음에는 팔 것을 이고 가다가 후에 리아카아→경운기

로 바뀌었다.�경운기를 잃어버린 적도 있다.�청룡리에서 제일 먼

저 경운기를 끌고 다녔다.�물건을 넘기고 다 팔고 나서 돈을 걷어

서 왔다.�50세까지 저자에 갔다.�저자에 다니면서 재미보았다.�저

자로 인해 살았다.�한 30년간 했다.�장날에도 저자에 간다.�5일장

에 상관없이 저자는 아침에 늘 간다.�저자 가다가 이제는 장 날

다닌다.�저자 다니면서 엄청 도움이 되었다...되멕이도 하고 팔기

도 한다.�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일찍 가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잡는다.�어디에 몫이 좋다는 것을 알고 서로 일찍와서 자리 잡는

다.�일찍 가는 사람이 제자리다.�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간

다.�집에 오면 9시쯤 된다.�그 때 집에 와서 아침밥 먹는다.�아침

밥은 밤에 해놓는다.�참외나 토마토를 할 때는 낮에 농사를 짓고

아침에 가져갈 참외나 토마토를 따면 밤 10시쯤 집에 온다.�장날

에는 되멕이도 하고 다 팔고 온다.�참외가 가장 쏠쏠했다.�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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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해가지고 가서 파는 것을 저자라고 한다.�‘사러 가는 사람은

저자가 아니다’,�‘저자간다’는 것은 물건 팔러가는 것이다.�오일

장은‘장보러 간다’고 한다.�시장은‘시장간다’고 한다.�

나중에는아무것도하지않고고추를해서세원(서원)으로 1시간 30정도경운기로

싣고가면서울서오는차가가지고간다.�지금은고추와파프리카를하는데전화주

문을받는다. 고추는 말려서 판다.�고모가 서원 살았기에 차대기로 하게 되었다.

저자때보다지금이더좋다.�편하니까.�수익도괜찮다.�고추만조금남는다.

여자들이 저자를 하는 반면 남자들은 나무를 해서 팔았다.�청룡

리에서는‘화목장’에서 나무를 판 것이 아니라,�덕고산에서 해서

남자가 지고 가서 횡성읍의 주문한 집에 가서 주고 온다.�즉,�나

무해 달라는 사람이“몇 짐 해달라고”미리 주문을 하면 그 주문

을 받아서 나무를 해다 주었다.�저자를 하던 여자들이 겨울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대신 겨울철에 남자는 나무를 해서

판다.�“입석리 사람이 오면 산을 막고 못 들어오게 했다.�이곳사

람이 연료를 마련해야 했기에.�석유풍로와 연탄이 나오면서 나무

때는 것이 없어졌다.�연료가 바뀌면서 없어졌던 것이다.71)

이렇듯이 저자는 처음에는 집에서 먹고 나머지를 파는 수준이었

지만‘장사’가 잘되면서부터는 우선‘저자’를 하기 위해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횡성읍‘저자’는 전쟁 직후부터 횡

성읍에서 새벽마다 열렸던,�“생산자가 직접 물건을 가져다가 즉

시즉시 그날 직접 판매하는(판매자-부녀자,�소비자-부녀자)�직거

래 형태”를 취하는 특수장이었던 셈이다.�

71)김영애,�여·70세,�청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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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뭘 보고 저자라 그럽니까?)�

저자야 아침에 시골에서 나오는 곡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오일

장이 아닌 매일 아침에 나와서 파는 것,�그런 걸 갖다가 저자 본다 그러죠.�아

침에.�그리고 사계절에 나오는,�시골에서 나오는 뭐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아침 일찍,�아침 전이죠,�새벽에.�(저녁에는 안 합니까?)�저녁에

는 안 해요.�(그럼 이거는 시장 하고는 달리.)�그렇죠.�시장에서 문 열기 전에 이

때 보는 거죠.�새벽에.�그 때 여는 것을 저자 시장이라고 봐야죠.�(본 시장이 열

기 전에)�예.�(그럼 오일장하고도 달리 보는 거죠?)�그렇죠.�오일장은 오일에 한

번 서지만 저자는 매일 서죠.�일년 삼백육십오일 아침에,�새벽에 시장을….�

(‘횡성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횡성장’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이야기 합

니까?)�횡성장은 5일에 한 번 서는 장.�이거를 갖다가 횡성장이라 그러죠.�횡성

장에도 안흥장도 있고,�둔내장도 있고,�면 단위에 뭐 이렇게 해서 세 네 군데

정도 서는 걸로 알고 왔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장이 번성하지 않고 그런 실정이

죠.�(그럼 사람들이 횡성장 간다 그러면 오일장을 말하는 건가요?)�그렇죠.�(그

러면 상설시장이 있잖아요.�그건 뭐라고 그럽니까?)�그건 현재 시장 안의 재래

시장은 상설 시장이고.�(그럼 거기 갈 때는 뭐라…)�뭐 오일장 보러 간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횡성읍에 나올 때는 장 보러 간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

죠.�장보러 간다 그래요,�평일 때도.�그렇게 얘기하고,�장날을 기점으로 해서

장날은 시골에서,�각 읍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장을 많이 보죠.�그 때 이

제 물건들이,�장이 많이 서니까.�(저자 보러 간다는 것은…)�그렇죠.�틀리죠.�아

침에,�새벽에 서는 장이니까.�그 때 저자 보러 간다 그러고...�특히 여자,�대개

저자는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남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거의.�저자거리에

는 거의 다 여자들이,�할머니들,�아낙네들이 거의 이렇게 하죠.�그 전에는 남자

는 이제 뭐 나무 시장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모였겠지...(다 못 팔면 팔릴 때까

지 있을 거 아니에요?)�뭐 냉기고 가지.�시장에 상주하는 상인들이 있잖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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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게라든지 이런데다가 넘기고 가지,�그거를.�(급하면 에이,�이거 얼마에 사

쇼,�하고 그냥…)�그렇지,�넘기고 가고,�그렇지 않으 면은 인제 가지고 들어갔

다가 내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해뜨면은 장이 없어지지.72)

(그러면 저자와 오일장은 개념이 다른 겁니까?)�다르죠.�저자는 매일 나와서

파는 거고 저자는 화목이나 이런 걸 매일 나와서 파는 거고 오일장은 정해놓은

날짜에 나와서 파는 거고.�(위치는?)�위치는 시장 안에 점포가 이렇게 쭉~�있어

요.�이렇게 쭉 있으면 이 자리가 다 저자자리예요.�시장 안에.�이건 아이러니하

게 시장 상인만의 저건데,�서로 자기 앞에 끌을라고,�자기네 앞에 앉혀 놓을라

고.�왜 그런 줄 아세요?�손님들이 저자 물건 사고,�옷도 사고,�신발도 사고.�자

기 가게 저자꾼들은 많이 유치를 하는 게 유리했었어요.��(그런데 그 때는 저자

가 아침 일찍이잖아요?)�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이 네 시에 나와서 문을 연다

는 개념이 뭐겠어요?�손님들이 저자에 와서 물건을 사요.�그럼 이 사람들은 물

건을 팔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이 사람들이 집에 가기 전에 생필품을 사가

지고 간단 말이에요.�그 손님을 받기 위해서 네 시에 문을 여는 거죠.73)

횡성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횡성시장은 1953년도에 목조건

물을 지으면서 형성되었다.�그 전까지는 좌판식으로 존재했다.

이 당시는 목조건물로 하코방이라 비가 오면 뚜껑 여는 시멘트

하수도가 있어서 빗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었다고 한다.�더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2차례 대화재로 시장을 2차에 걸쳐 일

부 복구하였으나 목조건물로 초라하던 것을 1981년에 신축했다.

신축할 때는 점포가 57밖에 되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1981

년 신축시 시장은 개인 사유지로 시장 법인체로 만들어졌다.�그

72)�홍성진,�남,�횡성문화원사무국장.�2011년 1월 26일채록.
73)�장태종,�남,�횡성시장상인회전조합장,�2011년 1월 17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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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상인 등록 시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다.�

신축 당시 기존 목조건물 155개 점포를 완전철거하고 최신 콘

크리트 2-3층 건물로 신축하였다.�신축공사비는 총 3억 4천만 원

으로 1980년에 이미 완공한 6동 27개 점포와 이해에 신축한 21

동 155개 점포 등 27개동에 182개 점포로 1981년 말에 완공되었

다.�한편 비용은 출자금과 융자금 등 민간자본으로 건립하였으며

횡성군은 1,700만원을 지원하여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였다.�1982

년 이후에도 하수도 정비,�인도블럭 설치,�소방시설 등을 연차적

으로 설치하여 현대식 상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현대화하였다.

이로써 횡성장이 개장하였던 공설시장에서 횡성시장조합이 개장

하는 군내 첫 상설시장으로 바뀌게 되었다.74)

횡성읍 상설시장이 6.�25전쟁 후에 형성된 것에 비해,�횡성읍 5

일장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어 140여 년 전에 이미 형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횡성 5일장은 과거 동대문 밖 제일가는 장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다.�민속장이면서도 1919년 음력 3

월 1일 횡성장날을 기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3.1만세운동을

벌였으며,�일제 침략 시기에는 일본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으나 횡성 상인들과 주민들이 단합,�불매 운동

을 벌여 일본 상인들을 몰아내어 말 그대로‘민속’장터임을 입

증했던 역사도 지닌다.�그러나 장꾼들이 무조건 많이 온다고 해

서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고 상인수를 적정하게 기술적으로 조

정해서 200~300명 사이가 될 때 가장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

(고향이 여기십니까?)�네 여기에요.� (횡성 여기십니까?)�네.�횡성.�초중고까지

여기서 다 나오구요.�저는 지금 쉰일곱이구요.�시장에서 부모님 사업을 승계

74)『횡성군지』,�횡성군청,�2001,�436쪽.�안준하,�전상국등인터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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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정확하게 77년 5월 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도양회…)�네.� (2대째)

네.�그 다음에 부모님은 만복상회라는 것을 1953년 3월 15일날 개업을 했어

요.�부모님이 차렸던 날짜를 서까랜가,�거기에 써 놓으셨더라구요.�(기록이 있

나요?�사진이나)�그러지는 않았어요.�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개업을 해서.�그

것도 이제 정식 개업이 그렇지 그 전에 사업하신 건 그 전이었었고 점포라고

생긴 것은 53년도에 목조건물로 시작이 되면서 시장이란게 생겼죠.�그 전에는

좌판 같은 식으로 있었었죠.�(53년 아버님께서 시작하실 때 이 자리가 그 기존

의 횡성 시장의 터였습니까?)�그럼요.�그 자리죠.�(육이오 이전에도요?)�네.�아,

육이오 전까지는 내가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개업할 때

이 자리예요.�이 자리에다 목조건물로 하꼬방처럼 있었었고.�그 때 인제 당시

에 부모님이 점포를 개설을 하고 만들 때는 하꼬방에서 현대식으로 진다고 진

게 그렇게 됐었겠죠.�슬레이트에다가 목조건물 이렇게 해서.�비가 오면 가운데

로 철철 흘러내려 가운데 하수도,�뚜껑 여는 시멘트 하수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떨어지게 그렇게,�재래식이었죠.�옛날에.�그런게 82년돈가 시장을 새로 지었

죠.�목조건물을 뜯어다가 횡성 한의원 자리 있죠?�거기 뒤에 큰 공간이 있어

요.�거기쯤 타이어 가게 생겼던가?�횡성 한의원은 아시잖아요.�심명규 의원은

아세요?�둥근 타원형 그 뒤에 공터가 있었었는데 임시로 일년동안 시장을 새

로 지을 때,�목조 건물을 뜯어서 며칠 만에 거기 가서 가시장을 새운 거지.�지

금처럼 시장을 현대식으로 짓기 위해서 그 때 목조 건물을 띠어서 임시 이동을

했었죠.�거의 일 년 동안.�11개월… 거의 일 년이라고 봐야겠죠.�일 년 만에 여

기 들어온 거죠.�현재 모습으로.�82년도에.�81년도네.75)

화목장은 로터리 부근에서 열렸다고 한다.�화목장,�즉 나무시장

은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성행했으며,�70년 초에도 삼일관광호

75)장태종,�남,�횡성시장상인회전조합장,�2011년 1월 17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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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앞 로터리 부근에서 새벽 4시쯤부터 그 앞이 꽉 차도록 나무시

장이 열렸다.�주로 리어카로 나무를 가져왔으며 지게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다.�새벽 3시 30분쯤 통금시간 해제되기 전에 준비했

다가 서원면 쪽에서 유현리,�공근면 초원리,�학곡 2리 큰골 부근

그리고 입벌 등 횡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나무를 해 왔

다.�나무를 하는 이유는 용돈과 생필품,�아이들의 학용품값을 조

달하기 위해서였다.�당시 화전민들이 주로 나무장사를 했다.�여

름 내 준비했다가 주로 가을부터 겨울까지 팔았다.�‘화목장’은

보통‘나무장’이라고 불렸다.�매일 열렸고 주로 30~40명쯤 모였

다.�소비자는 주로 횡성읍의 공무원이나 시장상인들이었다.�가난

한 사람들은 스스로 해서 땠다.�나무장에는 주로 싸리나무가 많

이 나왔으며,�싸리나무 덤불 밑에는 장작을 숨겨 놓고 팔았다.�장

작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처벌대상이 되었기에 내놓고

는 팔지 못했다.�그 당시는 산림법이 엄했다.�젊어서 경찰에 종사

했던 전상국씨와 직접 나무장사를 했던 읍상1리 이장 조경택(72)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70년 초에도 로터리시장 삼일관광호텔 그 앞에 새벽 3,�4시간 전에 꽉 찼으

니까.�나무장사 리어카로 꽉 찼지요.�리어카가 많았고 지게 가져오는 사람도 더

러 있었고요.�3시 30분쯤 통금시간 해제되기 전에 준비했다가 공근면 쪽에서 초

원리,�유현,�공근면 초원리,�학곡2리 큰골 부근 뭐,�입벌 이런 데서부터 나무를

해왔지요.�서원,�유원,�석산,�학곡리,�밤골등에서나무엄청해와서팔았어요.

공근 학곡 2리 사람들,�쇠판이,�그 위에 석산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주로 나

무 많이 해와서와 싣는데,�주로 싸리나무 많이 나왔어요.�보통 한 길씩,�2미터

되는 싸리나무를 해 와서 여기 와서 팔았지요.�그 사람들이 새벽에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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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리어카에는 속에는 장작이고,�위에는 솔가지나 싸리나무를 덮

어서 오지요.�그 당시 장작은 불법이고,�장작은 산림단속 경찰관이나 산림 관

계 공무원한테 걸리면 끌려가고 뭐 단속대상이 되니까.�그렇게 속에 장작을 숨

기고 해서 들어오지요.�그런 거 뭐 종종 많이 보았으니까.�64,�65~67,�68까지

다 그랬지요.�연탄으로 바꿔지면서 없어졌지요.�시장사람들은 모두 밥을 해 먹

거나 추울 때 사용하는 등으로 해왔지요.�(그럼 회장님 그 장을 무엇이라고 불

렀나요?)�그냥 나무장,�나무시장이라고 불렀죠.�(어떤 산이 제일 큽니까?)�명산

이라고는 할 수 없고.�초원 있는데.�성지봉이 커요.�학곡리도 산이 크지요.�입

벌도 그 안에 골이 깊어요.�거기서 뭐 해 가지고 뭐 그저 그 사람들은 가을서부

터 준비한다고요.�겨울에 나무팔라고… 비참한 사람들이죠.�비참했지요 뭐.�그

런 분들이 70년대 연탄 바뀌면서 일이 떨어졌잖아요?�못하잖아요.76)

(화목장은 언제까지…)�그건 얼마 안 가다 망가졌어요.�연탄 나오고 부터는

없어졌어요.�그거는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초창기에 좀 있고.�나무를 많이 해

땔 때.�살림 가꾸기 대회 십 주년 기념.�김종필 총리가 살림 가꾸기 십 주년 계

획인가 세우고 할 때 그 때부터는 못 가는 거지.�나무를 못 자르니까.�그래서

없어진 거지.�(6.25�때는 나무가 거의 없었잖아요)�아니에요.�지역에는 다 있었

어요.�나무 다 해 땠어요.�나무 해 때고 젊은 사람들은 나무 하는데 가서 리어

카를 가지고 가서 사서 때기도 하고.�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몇 십리 가

사 싣고 오고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그거야 리어카 끌고 가

서… (어디까지?)�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서원면 유현린데,�유현 1리쯤 되는데

거기서 그 때 나무를,�싸리나무를 해서 팔기도 했어요.�현장에서도 팔고 가지

고 들어와서도 팔았는데,�현장 가서 사면 싸니까 가서 사가지고 싣고 오고 그

랬죠.�(리어카 가지고 가서요?)�그럼요.�(유현리가 꽤 멀던데.)�한 삼십 리길 돼

76)전상국,�남,�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장,�2011년 1월 18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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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루 종일 걸리죠.�갔다 오면.�(그 때 국도 따라…)�그렇죠.�포장 안 됐을 때,

자갈 길.�(그 때 몇 살 때였습니까?)�한 이십대였었죠.�저기 갔다 와서 살 때니

까….�스물 한 다섯 여섯 일곱 때 그렇게 했죠.�그 때 다들 고생했지.�그래서 나

무 시장 선 걸 알죠.�나무 장사들이 가서 싣고들 오고,�그 무렵에 그랬어요.77)

이렇듯이 횡성읍의 장 형태는 이전부터(적어도 조선조)�전해왔

고 현재까지도 형성되고 있는 ① 5일장과 ② 우시장,�그리고 ③

조선시대부터 편린적으로 존재하던 1981년에 개축된 정기시장,

④ 6.�25전쟁 후(어떤 분은 5일장보다 앞서 생겼다고 하지만 이

는 일반적 정의인‘저자’를 의미하는 듯하다)부터 아침 일찍(4시

~9시 정도)�형성되던‘저자’(70~80년대에 성행했으며,�2000년

초에도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없어졌고 대신 5일장이 신토불이

장으로 대체)와 ⑤‘화목장’(일제 강점기부터 있다가 연탄이 나

오던 1970년대 초반까지 열렸던)�등의 장이 있었다.�이중 완전히

없어진 것은 ⑤의 화목장 뿐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속되거나 약

간 변이(비록‘저자’는 새벽에 열리는 형태는 아니지만 아직 몇 분

이 하고있거나,�‘신토불이장’으로대체)된형태로존재하고있다.��

77)조경택,�남·72세,�횡성읍읍상1리이장,�2011년 1월 24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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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로의 경우,�종합신발에서 일성당 약국까지,�횡성농협에서 하

나의원까지 그리고 읍상로는 횡성등기소에서 횡성군 농업인회관

까지의 거리에 약 150~200여 명의 지역민이 쌀,�잡곡,�건고추 등

자신들의 잉여 농산물은 물론 두부,�콩나물,�엿,�채소,�냉이와 같

이 직접 만든 제품 및 채취한 나물류 등을 판매한다.�특히 문정로

에 많이 있는데,�이들은 (사)횡성시장조합에서 발행한 신토불이

판매증이 있다.�물건을 판매할 때는 그 판매증을 목에 걸어야 하

지만 대부분은 귀찮다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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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횡성장터와 상인,�점포 종류

1)�장터

횡성장터는 횡성시장을 중심으로 문정로,�읍상로,�읍상서로,�문

정로 19번길 등 네 곳의 도로 및 인도에서 펼쳐진다.�먼저 문정로

의 경우는 임돈규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성당 약국까지 장이 서는

데,�이곳에서는 인도에서만 영업을 한다.�그러나 읍상로,�읍상서

로,�문정로 19번길은 차도와 인도 모두가 장터이다.�따라서 장날

에는 읍상로,�읍상서로,�문정로 19번길 등 세 곳의 장터로는 차량

통행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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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횡성장터가 지금처럼 확보된 것은 아니다.�원래는 횡

성시장을 가운데 두고 삼일로 읍하우체국에서 일성당 약국 방향,

북천 로터리에서 보건 약국 방향 등에서만 장이 섰으나,�도로 및

인도에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혼잡하므로 그곳

을 폐쇄하고 문정로와 읍상로 그리고 문정로 19번길을 장터로 이

전한 것이다.

1963년부터 횡성장에서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최순철에 의하

면,�1960년대 횡성장의 규모를 비교할 때 지금의 장은 당시보다

10배 이상 더 커졌다고 한다.�이렇듯 횡성장이 커진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나,�그 이유 중의 하나는 먼저 개

인 소유의 차량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즉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

하여 장꾼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장을 순회하였으

나,�요즘은 대부분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크게 문제

가 되지 않는다.�이러한 까닭에 충주,�서울,�성남 등 예전에는 생

각도 못할 지역에서도 상인들이 오고 있다.�

다음으로는 개인 소유 차량의 증가에 따른 판매 품목의 다양성

과 양의 증가를 들 수 있다.�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자신의 차량을 이

용할 때는 그 양이 몇 배로 늘어난다.�아울러 도로사정이 좋아지



고 나아가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까닭에 시간이 단축되므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활어를 횡성장터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의 불편함을 단적으로 이르던 말 중에“횡성가면 썩

은 고등어 먹는다.”고 한 강릉 사람들의 말은 이젠 옛 얘기가 되

어버렸다.78)

2)�상인

횡성장을 찾는 상인들은 많으나,�이들은 잉여 농산물을 판매하

는 지역민들과 전문 상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잉여 농산

물을 판매하는 지역민들을 소개하면,�이들은 시장조합에서 발행

한‘신토불이 판매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장날이면 문정로 종합

신발에서 일성당 약국까지,�횡성농협에서 하나의원까지 그리고

읍상로 횡성등기소에서 횡성군 농업인회관까지의 거리에 약

150~200여 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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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쌀,�찹쌀,�잡곡,�호박,�호박고지,�계

란,�은행,�버섯,�마늘,�건고추 등 농산물을 비롯하여 두부,�콩나

물,�엿,�채소,�냉이와 같이 직접 재배하거나 만든 제품 및 채취한

나물류 등을 판매한다.�판매인 대부분은 여성으로 아침 일찍 집

에서 걸어오거나 버스를 타고 나온다.�그리고 가져온 물건은 점

심 전에 판매한 후 다른 일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다 팔지 못하

더라도 보통은 점심 전에 자리를 정리한다.�

다른 한 그룹은 전문 상인이다.�이들은 다시 고정상인과 이동상

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고정상인은 시장 및 상가 건물에 자기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자신의 점

포에서만 장사를 하다가 장날에는 점포 앞 장터에 물건을 더 진

열하여 판매하는 이들을 가리킨다.�따라서 시장 및 장터 근처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점포가 장터와 접해 있지 않으면 고정

상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정상인은 읍상서로 장터,�문정로

19번길 장터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데,�읍상로 및 문정로 장터의

경우는 고정상인이 한두 명에 불과하다.�이처럼 다른 장터에 비

해 읍상로와 문정로에 고정상인이 많지 않은 까닭은,�첫째로 읍

상로 장터에는 가정집,�농업인회관,�농협,�등기소 등 장사와는 관



계가 없는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고 일반 점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둘째로 문정로의 경우는 가게가 있어도 자전거,�가전

제품,�교복,�세탁소,�약국 등과 같이 장날에 판매할 물품으로는

적합지 않은 점포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까닭

에 이곳에는 고정상인과 마찰의 소지가 없는 잉여 농산물을 판매

하는 지역민이 자리하고 있다.

이동상인은 횡성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대부분은 가까운

원주를 비롯하여 제천,�충주,�성남,�서울 등 각처에서 온다.�예전

에는 교통이 불편한 까닭에 이동상인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이 위치한 장을 장날에 맞춰 순회하지만,�요즘은 자신의 개

인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횡성장에 오는 이동상인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그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0~250명이 된다.�이들은 대부분 자기 고정자리가

있는 까닭에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싣고 와서 아침 일찍

진열을 하고 판매하지만,�자리가 없는 분들은 차량으로 장터 주

위를 돌면서 팔기도 한다.�그리고 차량이 없거나 한두 군데 장을

다니는 분들은 장터 근처에 창고를 빌려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장

날마다 필요한 물건만 보충하여 판매하는 분들도 있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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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차를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능력은 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아울러 이

동상인 중에 고정 자리가 없는 경우‘땜빵’이라고 하여 빈자리에

서 임시로 장사하는 분들도 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장날이면 생산한 농산물들을 직접

가지고 나와 파는 분들이 있다.�이들은 주로 버스를 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이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되넘기 장사꾼이79) 기다

리고 있다가 물건을 낚아채듯 가지고 가서 흥정을 한다.�값이 안

맞으면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일성당 약국 앞에서 개인적으로 팔

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가게에 도매 값으로 넘기기도 한다.�이들

의 판매 품목은 계절에 따라 다른데,�봄·여름에는 나물류가 주

종을 이루며,�가을·겨울에는 잡곡,�콩,�마늘,�건고추,�생률 등이

다.�이렇게 되넘기 장사꾼이 거두어들인 물건들은 모두 원주나

서울로 실어간다.�되넘기 장사꾼은 대부분 원주에서 오는 분들로

주로 여성이다.

79)지역민들은흔히‘되매기’,�‘되멕이’라한다.



3)�점포 종류및판매상품

횡성장의 이동상인 물품 구입처는 취급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

다.�일반적으로 과일류와 채소류는 횡성 인근의 원주 원예공판장

에서 물건을 떼어오고,�의류,�이불,�신발류,�모자,�액세서리 등은

서울에 있는 동대문시장,�남대문시장,�평화시장 등에서 구입한

다.�그리고 어류는 대부분 노량진 수산시장,�가락동시장,�원주 등

지에서 구입해 오지만,�도치를 비롯한 일부 생선 및 활어의 경우

는 주문진이나 속초,�고성 등 동해안 어시장에서 구입하여 판매

한다.�그리고 도라지,�더덕,�파프리카,�호박 등 농산물은 횡성에

서 재배·생산한 것으로 보통은 구입하여 판매하지만,�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2010년 11월 11일 조사에서는 의류·양말상인(23명),�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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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액세서리상인(7명),�신발상인(3명),�침구류상인(1명),�채

소상인(24명),�마늘·생강·고추·파 등 양념류상인(24명)80),�장

아찌·두부·콩나물·젓갈 등 찬류상인(14명),�과일상인(15명),

도라지·더덕상인(9명),�어패류·생선회·어류 등 생선상인(12

명),�건어물상인(11명),�잡곡상인(10명),�만두·튀김·호떡·족

발·국수 등 먹을거리상인(7명),�목기제품상인(3명),�그릇상인(4

명)�등을 비롯한 총 219명의 이동상인이 및 고정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81)

횡성장에는 네 곳의 장터가 있으며,�곳마다 상인의 수와 더불어

판매하는 품목 또한 다르다.�뿐만 아니라 장날마다 이동상인의

수가 달라지는데,�이를 장터별 및 품목별 상인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82) 먼저 읍상로에서는 채소상인이 10명,�과일상인이 4명,

양념류상인이 18명,�생선상인이 7명,�잡곡상인이 4명 등을 비롯

한 총 77명이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였다.�그리고 문정로에서는

채소 상인이 5명,�양념류상인이 4명,�과일상인이 2명,�잡곡상인

이 5명,�생선상인1명 등 23명이 있었고,�읍상서로에는 채소상인

이 7명,�의류상인이 7명,�과일상인이 4명,�인삼·더덕상인이 4명,

찬류상인이 5명,�건어물상인이 2명 등 27명이 있었으며,�문정로

19번길에서는 양말·의류상인이 13명,�액세서리상인이 5명,�화

80)횡성장에 채소상인과 양념류상인이 항상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상인의 수는 계절에 따라 차이
가 있다.�여기에 정리된 장터별 점포 조사는 11월 1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이때는 김장철이기 때
문에채소?양념류상인그리고젓갈류상인이많았다.�

81)219명의숫자에는잉여농산물을조금씩가져나서판매하는지역민은제외하였다.�그분들까지포함
하면당시횡성장에참여한상인은모두 300~350여명이될것이다.�잉여농산물을판매하시는지역
민들을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것은그분들이아침에일찍나와팔고가면그자리에서또다른분
들이자리를펴기때문에한자리에몇명이나왔다가는지를제대로알수가없다.�그리고그분들은
자신의자리가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장이펼쳐진적당한공간에서판매하는경우가많다.�

82)여기에정리한상인및품목의종류는 2010년 11월 11일기준이다.



장품상인 1명,�과일상인 5명,�채소상인2명,�찬류상인 8명,�건어물

상인 7명,�생성상인 5명 등을 비롯하여 총 74명이 여러 물품을 판

매하고 있었다.

① 청과물

횡성장에서 과일과 채소 등 청과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대부

분 원주의 공판장 또는 도매상에서 물품을 구입한다.�이와 같이

과일과 채소를 가까운 원주 공판장에서 구입하는 까닭은 과일·

채소 상인들이 대부분 횡성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공판장이

인근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

다.�아울러 가락시장 등 서울의 대형 시장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물건을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는 까닭에 원주에서 구입하

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인이 소비자를 만나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

나는 좋은 물건을 남들보다 싸게 구입하여 파는 것이다.�이러한

까닭에 예전에는 사과 등을 생산지에 직접 가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산지에서 청과물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남들보다 차액

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다.�

민영진 씨는 원래 농사를 지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과물

도매상에 취업을 했다가 1992년부터 장에 다니게 되었다.�과일

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산지를 다니며 물건을 구입해 팔았으

나 대량으로 구입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지금은 원주 공판장에서

92 횡성군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93횡성군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당일 판매할 수 있는 양만 구입한다.�장사 초기에는 횡성장(1,�6

일),�원주장(2,�7일),�진부장(3,�8일),�장호원장(4,�9일)�등을 다녔

으나 지금은 횡성장과 진부장만 다닌다.�이유는 몇 년 전부터 점

점 장사가 안 되어 어떤 때는 자동차 기름 값도 안 남을 때가 있

기 때문이다.�이에 장에 가지 않는 날은 고향 소사리에 가서 농사

를 짓는다.�과일은 설이 지나고 3월,�4월까지 장사가 안 된다.�그

러다가 토마토가 나오는 5월부터 가을까지 잘된다.�여름에는 물

건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파장 때는 가져온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많지만,�그래도 장사는 여름이 가장 잘 된다.83)

그런가 하면 1980~1990년대에는 횡성에도 청과물 도매상이 몇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과일을 떼어다 장에서 팔기도 했다.�

<사례>�과일

37세부터 장에 다녔어요.�처음에는 지금의 자리 뒤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

가,�지금의 자리에 있던 사과장수가 그만두자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예전 장사가 잘 될 때는 옆에 청과상회가 있었어도 한 장에 사과

20상자씩 팔았어요.� (그래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물건은 지금‘해물

나라’자리에 있던‘일성청과’에서 떼어다 팔았어요.�지금은 아들이 아침 일

찍 원주 공판장에서 떼어오지만,�당시에는‘일성청과’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그 집 차로다가 둔내장,�안흥장까지 다 실어주고,�저녁때는 또 와서 남은 거 실

어 와서 그 집 창고에다 싸놨죠.�(그럼 그 차를 타고 갔다가 오고 그랬네요?�장

차가 아니네요?)�맨 먼저는 장차로 했지.�여러 사람이 물건을 장차에 싣고 우

리는 버스 타고 가고.�(어디가 장사가 잘 되나요?)�다니는 장에서 둔내장이 장사

가 잘되는데,�어떤 날에는 강림장이 둔내장이나 횡성장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83)민영진,�남·53세,�횡성군 안흥면 소사리가 고향으로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있다.�2011년 2월 11일
채록.



난로 기름 값이 하루에 5천원이나 들어 집에서 가까워도 경비가 많이 드는 편이

에요.�어떤분이와서마수를하면장사가잘되는경우도있지만그걸믿지는않

아요.�어떤 이는 자신이 물건을 팔기 전에 비닐봉투도 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

어요.84)

예전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원주에서 떼어오는 것은 쉽

지 않았다.�더욱이 과일 여러 상자를 짐차에 싣고 본인은 버스를

이용하여 목적지 장까지 가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이에 쉽게 물

건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의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하

고 그 집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하지만

일이 편한 만큼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했으니,�“그전에 일성청

과는 원주보다 엄청 비싸게 받았어요.�그래 팔기는 많이 팔았는

데,�저녁에 계산하면 전부 일성청과로 가는 거야.�그러니 그 집만

좋은 일 시켰지.”그 물건을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비싸게 구입한

까닭에 이문이 많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

② 식품류

식품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계절에 따라 그 품목을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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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특히 여름에 쉽게 상하는 찬류는 관리가 어려운 까닭에 일부

품목은 제외하기도 한다.�횡성장에 나오는 식품류는 김치,�게장,

장아찌,�젓갈,�어묵,�즉석 김구이,�두부,�콩나물,�나물 등 다양한

품목이 있으나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두부이다.�특히 남산리 주민

이 직접 만든 두부를 높게 치는데,�이는 오래 전부터 남산리 두부

가 횡성읍 아침 저자에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이러한 까닭

에 장날이면 지역민이 남산리 두부를 한두 모씩 사가는 것은 흔

한 일이다.

<사례>�반찬

장에 다닌 지는 8년 되었다.�장은 세 곳만 다니는데,�횡성장(1,�6일)과 원주장

(2,�7일)�그리고 여주장(5,�10일)을 다닌다.�장에 나가지 않는 이틀 동안은 집에

서 반찬을 만든다.�젓갈류는 제천 도매상에게 주로 구입하는데,�그 사람은 젓

갈 종류에 따라 여러 곳에서 납품을 받는다.�겨울철에는 김치,�창란젓,�명란젓,

꼴뚜기젓,�오징어젓,�깻잎,�장아찌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주로 젓갈류가 중심

을 이룬다.�다니는 장에서는 주로 오징어젓갈이 많이 팔리며,�봄에는 김치가

많이 팔린다.�물김치는 잘 팔리지 않는다.85)

횡성장에서 찬류를 판매하는 상인은 여러 분인데,�대부분은 한

두 가지 반찬만을 취급한다.�횡성장에서 신기선 씨처럼 여러 찬

류를 판매하는 상인은 두 명뿐이다.�이렇듯 찬류를 판매하는 분

들이 여러 반찬을 함께 취급하지 못하는 까닭은 반찬이 쉽게 상

하기 때문이다.�겨울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여름에는 파는

물건보다 상해서 버리는 물건이 더 많을 때도 있다.�그래서 소비

85)신기선,�남·57세,�원주거주,�2011년 3월 16일채록.



자들이 선호하는 반찬을 주로 준비하고,�쉽게 상하지 않는 젓갈

류를 많이 취급하게 된다.

③ 공산품류

공산품은 대부분 서울에서 구입해 오는데,�품목에 따라 구입처

가 조금씩 다르다.�의류는 주로 동대문 시장이나 평화시장을 많

이 이용하고,�모자를 포함한 잡화류도 평화시장에서 구입하고 있

다.�신발 또한 서울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는데,�밥상,�목기의 경

우는 남원에서 가져온다.�남원에 직접 못가면 전화로 주문하고

택배로 부쳐온다.�공구류 또한 서울에서 가져오는데,�어떤 때는

한두 개의 물건을 구입하러 서울에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신발

1960년대 초부터 신발장사를 했다.�처음에는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횡성,�문

막,�신림,�황둔 등을 다녔다.�장차는 규모가 큰 장을 중심으로 다니지만,�마이

크로버스는 규모 작은 곳만 다녔다.�초기에는 다이아표 검정고무신과 장화를

취급했는데,�생산하는 공장을 아는 게 관건이다.�쉬는 날은 보통 공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 후 화물로 부친다.�장사가 잘 될 때는 서울은 물론 부산,�대구

등에도 갔다.�1967년부터 횡성장(1,�6일),�진부장(3,�8일),�대화장(4,�9일),�평창

장(5,�10일)을 다녔는데,�물건은 각 장마다 확보한 창고에다 두고 몸만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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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장을 마치면 다음날 서울에 가서 물건을 보고,�다음날 진부장을 보고 그날

저녁에 대화에서 잔다.�다음날 대화장을 보고 그곳에서 또 잔다.�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창장을 보고 원주로 넘어간다.�평창장을 보고는 원주 집으로 와서

다음날 횡성장을 본다.�평창장에서 일이 늦어 버스를 놓치면 방림 사거리 초소

에 와서 경찰에게 부탁하여 화물차 도움을 받아 원주 집에 왔다.�장이 서는 곳

마다 장꾼들을 위한 숙소가 있었는데,�저녁과 아침을 준다.�보통 여러 명이 함

께 묵는다.�각 장마다 창고가 있었으며,�수시로 필요한 물건만 보충한다.�힘이

들어서 재작년부터 횡성장과 진부장만 다닌다.�지금도 횡성과 진부 두 곳에 창

고가 있는 까닭에 창고비가 만만치 않다.�물건의 재고가 없어야 돈을 번다.�아

이들 신발은 유행을 타기 때문에 노인들 신발이 좋다.�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역마다 잘 팔리는 신발이 있는데,�횡성은 고무신이 잘 팔렸고,�진

부와 대화는 장화와 우화가 잘 팔렸다.86)

최순철 씨는 현재 횡성장에서 오랜 상인의 한 분이다.�장사가 잘

될 때는 서울은 물론 부산,�대구로 다니며 물건을 구입했다.�그리

고 예전에는 고무신이 중심이라 재고가 별로 없었으나,�지금은

신발이 모양 중심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아이들 신발의 경우는 변화가 심해서 유행을 타지 않는 어

른들 신발만을 판매하고 있다.

<사례>�도서·잡화

1973년부터 장을 다녔는데,�그때는 안동,�의성,�예천 등 경상도 지역에서 공책

을 팔았다.�횡성장은 1979년부터 다녔으며,�봉평장(2,�7일),�진부장(3,�8일),�대

화장(4,�9일),�평창장(5,�10일)�그리고 횡성장(1,�6일)으로 넘어온다.�그때는 쉬

는 날도 없이 다녔다.�물건은 옷 장사를 하는 분이 실어다 주었다.�대신 그 분

86)최순철,�남·78세,�원주거주,�2011년 1월 21일채록.



이 물건을 펼 적에 거들어주었다.�물건을 그 분이 실어다주니까 아침 일찍 서

울에 가서 새로운 물건을 사와서 장을 보고 그랬다.�지금도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는 경우가 많다.�잠은 봉평장에서 자고,�다

음날 진부장 보고는 그날 저녁에 대화에서 묵고,�다음날 대화장 보고 그곳에서

또 잔다.�다음날 아침에 평창장을 보고 저녁에 원주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횡

성장을 본다.�이때 팔던 물건은 초기에 공책이었으나,�스테인리스 칼이 나오면

서부터 스텐 칼과 숫돌을 팔았다.�1985년부터 현재와 같은 잡화상이 되었는

데,�1980년대에 장사가 잘 되었는데,�특히 진부장이 잘 되었다.�10년 전부터

횡성장에만 다니고 있는데,�나머지 날은 원주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

다.�횡성에는 창고를 얻어 물건을 보관하고 장날에 필요한 물건만 가져온다.87)

김광현 씨는 고향이 안동이라 초기에는 경상도 지역의 장을 다

녔으나,�몇 년 후에 가족들이 이주한 원주를 중심으로 하여 평창

군의 여러 장과 횡성장을 다니게 되었다.�1970년대에는 공책만

으로도 인기가 좋았으나,�1980년대에 다양한 공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소비자들 취향을 따라 갈 수가 없었다.�이에 스테인리스

칼을 취급하게 되었는데,�당시에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성남에 있

는 공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그때는 횡성장에서 스

텐 칼을 혼자만 취급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다.�이후 스텐 칼

도 보편화되면서 지금처럼 책과 공구류 등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잡화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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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밥상

장에 다닌 지는 20년 되었다.�처음부터 상을 팔았으며,�지금은 병풍도 취급한

다.�처음에는 중고차로 경기도 여주(5,�10일),�이천(2,�7일),�양평(3,�8일),�장호

원(4,�9일)�장을 다니고 1일장은 쉬었다.�13년 전부터 1일은 횡성장,�2일은 원

주장,�3일은 진부장을 다니며,�4일장은 영월장과 대화장을 같이 다닌다.�그래

한번은 영월장에 가고,�다른 날에는 대화장을 다닌다.�그리고 5일날에는 평창

장에 다녔으나 경비가 많이 들어 둔내장으로 바꿨다.�쉬는 날은 없다.�물건은

남원에서 오는데,�갈 때도 있지만 주문하면 택배로 온다.�경기도를 다니다가

강원도만 다닌 이유는 경기도에 비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다.�이곳이 장사가

더 잘되어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것이다.�물건은 남원에서 가져온다.�직접 가는

경우는 드물고 주문하면 택배로 온다.�상다리도 수리하며,�요즘은 상뿐만 아니

라 병풍,�제기 등도 판다.�장사는 진부장이 잘된다.�그래 경비가 많이 들어도

진부장에는 꼭 간다.�다른 품목은 모르겠으나,�5일장 경기는 IMF�직후 몇 달

동안 고전하다가 이후 2000년까지는 좋았다.�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정말 안 좋다.�앞으로도 5일장은 좋아질 거 같지 않다.88)

<사례>�의류

11년 전부터 장에 다니는데,�차를 가지고 횡성(1,�6일),�원주(2,�7일),�문막(3,�8),

둔내(5,�10일)을 순회한다.�초기에는 영월장(4,�9일)에도 다녔으나 수입에 비해

경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지금 안 간다.�물건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떼어온다.

남대문시장은 더러 가지만 주로 동대문시장이다.�이유는 작업복을 하기 때문



에 남대문시장에는 물건이 별로 없다.�그리고 교통이 원주권에서는 남대문시

장보다 동대문시장이 더 좋다.�때에 따라서는 전화를 걸어 택배로도 오지만 주

로 물건을 직접 보고 떼어온다.�작업복은 유행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별로 없다.�다니는 곳 중에서 장사는 그래도 원주가 제일 났고,�문막은 못하다.

문막이 잘 안 되는 까닭은 장날이 원주장 바로 다음날이고,�시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89)

④생선·건어물류

횡성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가운데 한 가지는 생선류와 건

어물류이다.�이들 물건은 네 곳의 장터에서 생선상인 12명,�건어

물상인 11명이 판매하고 있다.�각 상인 대부분은 나름대로 단골

을 확보하고 있으며,�생선류와 건어물류는 원주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나,�서울 가락동시장이나 노량진수산시장

에서 직접 떼어와 판매하는 분들도 있다.�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서 많이 나는 오징어,�도루묵,�도치,�홍게 등은 거진항,�아야진항,

속초항,�주문진항 등지에서 구입해온다.�아울러 건어물은 대부분

서울 중부시장 등에서 많이 떼어오지만,�영덕이나 포항에서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횡성장에서 판매되는 생선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동태,�새우,�도루묵,�오징어,�조기,�양미리,�홍합,

조개,�꼬막,�고등어,�임연수,�생굴,�도치 등이며,�건어물에는 북

어,�노가리,�쥐치포,�오징어,�새우 등이 있다.�건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보통 미역,�다시마 등도 함께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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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생선

장에 다닌 지는 20년이 되었다.�예전부터 횡성장(1,�6일),�양평장(3,�8일),�하남시

덕풍장(4,�9일)�등을 다닌다.�생선은 가락동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당일

팔 수 있는 양만 떼어온다.�재고 없이 그날 다 팔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쉬는

날에는 수산시장을 다니며 시세를 알아본다.�20년 전에 처음 올 때보다 횡성장

이 커졌다.�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팔기도 힘들고,�경비도 많이 든다.90)

권태문 씨는 전날 시세를 파악하고 장날 새벽에 노량진수산시장

이나 가락동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한다.�한 번에 너무 많

이 구입하게 되면 재고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특히 생선

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양만 떼어온다.

<사례>�생선

1년 전부터 홍게,�도루묵,�꽁치,�오징어 등 계절에 따라 한 가지 품목씩만 취급

한다.�횡성(1,�6일),�원주(2,�7일),�인제 기린(3,�8일),�양양(4,�9일)을 다니며,�속

초항과 고성 아야진항에서 입찰을 보고 물건을 가져온다.�원래는 20년 동안

기린장,�원통장,�인제장 등을 다니며 아동복을 판매하였으나,�요즘 각 가정에

아이들이 없다보니 옷을 찾지 않는다.�그리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거

나 고급 브랜드를 찾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속초에서 다니므로 경비가 많

이 든다.91)

90)권태문,�남·53세,�성남거주,�2011년 3월 6일채록.
91)권○○,�남·56세,�속초거주,�2011년 3월 6일채록.



⑤음식류

횡성장터의 먹을거리는 팥죽,�올챙이국수,�감자전,�메밀부침개,

칼국수,�찐빵,�만둣국,�붕어빵,�어묵,�호떡,�도넛,�떡볶이,�족발,�뻥

튀기,�즉석과자 등이 있는데,�올챙이국수는 겨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횡성장에는 먹을거리 골목이 따로 있다.�문정로 장터를

제외한 읍상로,�읍상서로,�문정로 19번길 장터에는 두 서너 곳씩

먹을거리가 자리하고 있다.�특히 읍상로 농협 담 옆에서 파는 팥

죽은 준비한 양만 팔기 때문에 판매가 일찍 끝난다.

<사례>�도넛·순대

장사 한 지는 10여 년 되었다.�원주에 살 때는 원주 풍물장에 가게가 있어서

처는 가게를 보고 나는 횡성장,�평창장,�장호원장,�미탄장을 다녔다.�장에 다니

게 된 것은 원주 가게가 장날만 장사가 되고 평일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혼

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다가 원주 가게를 정리하고

8년 전에 횡성으로 이사 오면서 처랑 같이 횡성,�화천 사창리,�인제 원통,�문막

등으로 다녔다.�그런데 5년 전부터 자동차 기름 값이 비싸지면서 경비 문제로

가까운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이후 그때부터 횡성장,�둔내장,�대화장,�강림장

등 여러 곳을 장날에 맞춰 다니다가 지금은 횡성장,�둔내장,�대화장만 다닌다.

원주에서 횡성으로 이사 온 것은 횡성장이 장사가 잘되기 때문이며,�지금도 횡

성장이 장사가 잘 된다.�도넛장사는 계절과는 크게 상관없으며,�그냥 사람만

많이 나오면 된다.�그래도 봄하고 가을에 장사가 더 잘 된다.�도넛은 제과점에

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수 다 만드는데,�반죽은 전날 저녁에 집에서 준

비한다.�순대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떼어온다.�요즘은 구제역으로 인해 순대

값이 비싸다.�그래도 단골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많이 주게 된다.�점심은 집에

서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먹는다.�밥을 사 먹으면 둘이서 두 끼를 먹으니 이만

사천 원이 든다.�노점이라 겨울이나 바람 부는 날,�비가 오는 날은 추워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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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만,�가게 세 나가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현재 횡성장 상인들 중에 가장 나

이가 어릴 거다.92)

장에 다니며 장사를 하다가 횡성에 짐을 풀은 경우는 흔치 않

다.�횡성장 상인 대부분은 원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이상

덕 씨는 반대로 원주에서 살다가 횡성에 온 경우이다.�이는 횡성

이 살기 좋은 까닭도 있겠지만 횡성장에서 도넛장사가 잘되기 때

문이다.�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장을 정리하고 주거지인 횡성을

중심으로 몇 곳을 다니게 된다.�다른 장도 그렇겠지만 횡성장 상

인들 중에 젊은 사람은 드물다.�대부분 장꾼이 힘들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대부분은

돈을 벌어 점포에서 장사하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장에서 젊은

상인을 찾기란 쉽지 않다.

⑥약초·곡물류

횡성군은 한우와 더불어 더덕이 유명하다.�이러한 까닭에 횡성

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더덕을 판매하고,�더불어 산에서 채취

한 희귀한 약초는 물론 나물 등도 판매하고 있다.�약초는 산도라

지,�민들레,�질경이,�은행,�장뇌삼,�산마,�갈근,�구기자,�감초 등이

92)이상덕,�남·44세,�횡성군횡성읍청룡리,�2011년 2월 16일채록.



며,�곡물류는 조,�보리,�수수,�콩,�팥,�율무,�옥수수 등을 비롯하여

도토리 가루,�메밀가루,�감자가루 등도 판매한다.�

<사례>�잡곡

농사만으로 자식들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1970년부터 장에 다녔다.�처음에는

원주에서 버스가 가는 곳으로 다녔는데,�주로 횡성,�홍천,�양평,�춘천,�양구 등

을 다녔다.�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까닭에 고춧가루,�참깨,�녹두 등 서너

가지 품목을 가지고 다녔다.�짐을 들고 타는 까닭에 버스기사와 안내양으로부

터 잔소리도 많이 들었다.�당시 장에 갈 때는 보통 5시 경에 집에서 나오며,�장

사가 잘 되던 곳은 양평장이었다.�그러다가 힘에 부쳐서 1990년대부터 원주

장,�양평장과 횡성장만 다니다가 4년 전부터는 횡성장,�원주장만 다니고 있다.

횡성장에 오고갈 때는 아들이 횡성에 직장이 있는 까닭에 데려다주고 데려간

다.�장이 끝나면 월세 2만원을 주고 사용하는 창고가 있어서 그곳에 물건을 보

관한다.�부족한 품목이 있으면 다음 장에 그것을 보충한다.�물건은 원주 도매

상에서 구입해오며,�거짓말을 안 하고 신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단골들

이 주로 이용한다.93)

무거운 곡물을 혼자서 머리에 이고 들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이에 나이가 들면서 다니는 장을 줄이게 되고,�나아가 창

고까지 얻어 물건을 보관하게 된다.�이렇듯 횡성에 창고를 얻어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한정옥 씨 외에도 여러 분이 있다.�특히

자신의 차가 없는 상인들이 그러한데,�이들은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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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횡성군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사례>�약초

횡성(1,�6일)�원주(2,�8),�용문(5,�10일)으로 다닌다.�약초는 대부

분 자연산으로 산에 전문적으로 다니는 분들로부터 구입한다.�장

모께서 약초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시작했다.�용문장에는 등산객

들이 많이 와서 잘 되는 편이다.�집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

문에 장에 안 가는 날에도 바쁘다.94)

⑦화초류

최근 들어서 꽃과 화분 등을 취급하고 상인도 있다.�꽃을 구매

하는 층도 다양해지고,�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장사가 괜찮다

고 한다.�상인들은 화초를 대개 서울 근교 화초재배지에서 구입

하며,�판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장을 선택해서 다닌다.�

<사례>�화원

성남에 거주하는 김○○ 씨의 경우,�1985년부터 꽃장사를 했다.

당시에는 버스타고 서울로만 다녔다.�그러다 1995년 우연한 기

회에 장에 갔더니 장사가 잘되었다.�그때부터 계속 장에만 다닌

94)김헌수,�남·60세,�횡성군공근면초원리,�2011년 3월 6일채록.



다.�본격적으로 장에 다닐 때는 차를 구입해서 다녔다.�현재 횡성

장(1,� 6일),�원주장(2,� 7일),�안산장(4,� 9일),�모란장(5,� 10일)을

다니는데,�횡성장은 10년 전부터 다녔다.�장에 안 가는 3일과 8일

은 쉰다.�장사는 모란장이 잘되며,�안산장도 잘 되었는데 요즘 경

기가 좋지 않아서 별로다.�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화초가 다른데,

도시에서는 관엽식물을 좋아하고 지방에서는 화려한 꽃을 좋아

한다.�꽃과 화분은 농장에서 구입한다.�꽃을 파는 장사꾼이 장에

오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다른 품목보다 수입이 괜찮은 편

이다.�집에서 횡성장을 다녀가면 경비가 10만 원 정도 든다.95)

대부분의 화초는 추위에 약하다.�그러한 까닭에 겨울에 장터에

서 화초를 판다는 것은 쉽지 않다.�이에 상인은 자신이 아닌 화초

를 위하여 온통 투명천막으로 치고 그 안에 석유난로를 피워 보온

한다.�따라서 겨울이면 유지비가 다른 품목에 비해 더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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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횡성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1)�운영 시간

횡성장 운영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다.�그래서 지역의 잉여농산

물을 판매하는 지역민은 좋은 자리를 차지할 목적으로 이른 아침

에 나오지만,�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이동상인의 경우 동절기

에는 08시,�하절기에는 07시 경에 장사 준비를 한다.�아울러 횡성

읍내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보통 10시가 되면 장에 나오지만,

갑천면,�청일면,�공근면,�우천면,�안흥면,�강림면,�서원면 등에 거

주하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할 경우,�버스 시간의 다름으로 인해

읍내 거주자보다 빠른 시간에 나오는 일이 흔하다.�그리고 점심

때가 지나면 손님들이 장을 나와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는데,�장

터가 한가해지면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장기를 두기도 한다.�일반적으로 동절기에는 오후 3~4,�하절기에

는 4~5시면 손님들이 장을 빠져나간다.�폐장시간 또한 동절기와

하절기가 차이를 보이는데,�보통 해가 질 무렵이면 상인들은 하

나 둘 짐을 싼다.�하절기에는 해가 긴 까닭에 동절기보다 1시간

정도 빠르게 개장하여 1시간 정도 늦게 폐장한다.

2)�인근 장과의연결

이동상인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여러 장을 순회하는데,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위치한 여러 장을 순회하

는 통근식 이동상인이 주류를 차지한다.�이처럼 몇 곳의 장을 선

택하여 순회하는 방식은 오래된 것으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개인 소유 차량이 증가하면서 요즘은 순회반경이 더 넓어졌다.

이러한 까닭에 자신의 집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상인도 일부 보이지만,�보통은 자신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순

회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현재 횡성장날이면 계란과 잡곡을 팔고 있는 전흥두 씨는 18세

부터 횡성군내 여러 장을 다녔다.�초기에는 마을을 다니며 미곡

을 사들여 되넘기를 했으며,�이후 군대에 다녀와서는 장에 다니

며 가마니,�사과,�계란 등을 팔았다.

<사례>�곡물

옛날에는 장차라고 제무시(GMC)�꼭대기,�그러니까 거기에 짐을 싣고 그 위에

사람이 또 타고서 다녔어.�(조사자;�군대 가기 전에는 어느 어느 장을 다니셨어

요?)�그 뭐 가까운데.�그냥 개나리[갑천면 대관대리]�같은데,�우천,�또 저 가곡

[공근면 가곡리],�횡성을 다녔지.96)

장차는 보통 GMC를 가리키는데,�이 장차가 모든 장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신림장,�황둔장 등과 같이 규모가 작은 장에는

GMC가 아닌 마이크로버스가 다녔는데,�짐과 함께 사람도 서너

명 함께 탔다.�주로 짐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였다.97)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에 거주하는 선원영 씨는 톱을 수리를 하

고 횡성군내 장보다는 춘당리에서 가까운 홍천군 서석면을 중심

으로 하여 홍천군 내면의 장을 주로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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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전흥두,�남·69세,�횡성군횡성읍내지리,�2011년 1월 9일채록.
97)최순철,�남·78세,�원주거주,�2011년 1월 21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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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톱수리

24세부터 장에 다녔다.�요즘은 나이도 있고 해서 여름에는 농사짓고 겨울에

심심하면 나온다.�예전에는 홍천 내면 창촌장(1,�6일),�홍천 내면 율전장(2,�7

일),�횡성 갑천장(2,�7일),�횡성 청일장(3,�8일),�홍천 서석장(4,�9일),�홍천 내면

방내장 (5,�10일)�등을 다녔는데,�날이 같은 경우 번갈아가면서 다녔다.�서석에

장차가 있어서 그곳에서 출발했다가 장을 보고 다시 그 차를 타고 나온다.�그

리고 횡성 청일면 춘당리 집으로 오는데,�늦으면 서석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버스로 나오기도 했다.�2년 전부터 횡성장에만 가끔 나

온다.98)

예전에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톱을 많이 사용했는

데,�특히 홍천군 서석면과 내면에서는 벌목을 많이 했던 까닭에

톱을 자주 손질했다고 한다.�이러한 까닭에 선원영 씨는 춘당리

에서 가까운 서석을 중심으로 하여 수입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다니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99)

그런가 하면 8년 전에 횡성으로 이사 온 이상덕 씨는 횡성,�화천

사창리,�인제 원통,�원주 문막 등으로 다녔으나,�자동차 연료비

문제로 집에서 가까운 횡성,�둔내,�대화,�강림 등을 장날에 맞춰

다녔다.�하지만 수입에 비해 경비가 많이 들어 지금은 횡성장,�둔

내장,�대화장 세 곳만 다닌다고 한다.100)�따라서 장의 순회는 상인

의 거주지 및 장의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1970년대 횡성장을 중심으로 인근 장들과의 연결을 살펴

98)선원영,�남·78세,�횡성군청일면춘당리,�2011년 2월 16일채록.
99)횡성장에는 이미 톱 수리를 해주시는 분이 자리하고 있는 까닭에,�여러 사람이 하기에는 횡성장이

크지않기때문에서석면과내면등으로갔을것이라고이해할수있다.
100)이상덕,�남·44세,�횡성군횡성읍청룡리,�2011년 2월 16일채록.



보면,�‘횡성(1,�6일)�→ 갑천 매일장(2,�7일)�→ 안흥(3,�8일)·청

일 유동장(3,�8일)�→ 강림장(4,�9일)·서석장(4,�9일)�→ 둔내(5,

10일)’등으로 장꾼들이 순회하였다고 한다.�당시에는 개인소유

의 차가 흔치 않던 시절이기에 이동상인들은 짐 하나에 얼마씩

돈을 주고 장차를 주로 이용하였는데,�횡성에는 여러 대의 장차

가 있어서 인근의 장에 상인들의 짐과 사람을 실어줬다.

이동상인들은 인근의 장을 모두 다니는 것은 아니고,�보통은 자

신이 개척한 장을 순회하면서 다닌다.�이러한 까닭에 안흥장과

유동장,�강림장과 서석장은 장이 서는 날이 같지만 이동상인들은

자신이 다니던 장에만 가게 되고,�장차 또한 이동상인의 순회 코

스에 맞춰 안흥장과 유동장,�강림장과 서석장 등과 같이 겹치는

곳은 한 곳을 선택하여 다니게 된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순회 코스가 많이 바뀌었다.�도로사정이

좋아지고 대부분 개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까닭에 이동 거리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101) 2011년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인근

장과의연결외에도다양한형태로이동하고 있음을확인하였다.�

● 1개장만이용하는경우

횡성장(1·6일)

● 2개장을이용하는경우

횡성장(1·6일)�→ 원주풍물장(2·7장)

횡성장(1·6일)�→ 진부장(3·8장)

횡성장(1·6일)�→ 제천장(3·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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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최근 고유가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비가 많이 드는 까닭에 대부분의 이동상인들은 기존에 다니던
장의 수를 줄이고 있다.�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장을 계속 다니기에 힘이
부쳐서그수를줄여서 1~2곳에만다니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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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장을이용하는경우

횡성장(1·6일)�→ 원주풍물장(2·7일)�→ 둔내장(5·10일)

횡성장(1·6일)�→ 원주풍물장(2·7일)�→ 용문장(5·10일)

횡성장(1·6일)�→ 원주풍물장(2·7일)�→ 여주장(5·10일)

횡성장(1·6일)�→ 대화장(4·9일)�→ 둔내장(5·10일)

횡성장(1·6일)�→ 서석장(4·9일)�→ 둔내장(5·10일)

횡성장(1·6일)�→ 양평장(3·8일)�→ 하남 덕풍장(4·9일)

● 4개장을이용하는경우

횡성장(1·6일)�→원주풍물장(2·7일)�→문막장(3·8일)�→둔내장(5·10일)

횡성장(1·6일)�→원주풍물장(2·7일)�→진부장(3·8일)�→영월장(4·9일)

횡성장(1·6일)�→원주풍물장(2·7일)�→제천장(3·8일)�→영월장(4·9일)

횡성장(1·6일)�→원주풍물장(2·7일)�→기린장(3·8일)�→양양장(4·9일)

횡성장(1·6일)�→안흥장(3·8일)�→강림장(4·9일)�→둔내장(5·10일)

횡성장(1·6일)�→진부장(3·8일)�→대화장(4·9일)�→평창장(5·10일)

횡성장(1·6일)�→원주풍물장(2·7일)�→안산장(4·9일)�→모란장(5·10일)

● 5개장을이용하는경우

횡성장(1·6일)→원주풍물장(2·7일)→진부장(3·8일)→영월장(4·9일)→평창장(5·10일)

횡성장(1·6일)→원주풍물장(2·7일)→진부장(3·8일)→영월장(4·9일)→둔내장(5·10일)

횡성장(1·6일)→원주풍물장(2·7일)→진부장(3·8일)→대화장(4·9일)→평창장(5·10일)

횡성장(1·6일)→이천장(2·7일)→괴산장(3·8일)→장호원장(4·9일)→충주장(5·10일)

횡성장을 중심으로 한 이동상인의 순회경로 보고서는 아직까지

없고,�단지 몇몇 상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순회경로를 간단히 기록



해 놓았을 뿐이다.�따라서 교통이 불편했던 예전의 순회경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아울러 200여명의 이동상인의 순회 경

로를 일일이 알아보기에는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다.�이에 업종별

로 몇 분씩 만나 인터뷰를 했다.�그 결과 위의 5종류의 순회경로

를 그릴 수가 있었다.102)

먼저 횡성장 한 곳에서만 장사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민이

고,103) 두 곳을 순회하는 분들은 원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나이가 많은 까닭에 여러 곳을 다니기에는 힘이 부쳐서

장사가 잘 되는 곳과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 등 두 곳을 1파수로

정하여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세 곳,�네 곳,�다섯 곳의 순회

경로를 보면 횡성장에서 시작하여 둔내장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도 있지만,�그 순회경로가 다양하다.�즉 횡성군 관내 장만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인근의 원주풍물장,�서석장,�진부장,�영월장을

비롯하여 평창장,�기린장,�양양장 등으로 다니는 분,�나아가 충

주,�괴산,�양평,�하남,�안산 등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장까지 가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다.�이렇듯 이동상인의 순회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 사정이 좋아지고,�거기에

전국의 시는 물론 웬만한 군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개

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어

느 장이든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104) 따라서 예전처럼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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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물론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동상인도 있다.�특히 땜빵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이동상인의 경우
가 그러한데,�이들은 순회하는 1~2곳의 장에는 자신의 고정자리가 있을 뿐 다른 곳에는 자리가 없
다.�이러한까닭에고정자리가없는날에는자신이다녔던여러장에서선택해서가게된다.�이처럼
횡성장에땜빵으로다니는분들이여럿이다.�따라서이들을포함시키는순회경로는의미가없다.

103)앞에서 살폈던 도서·잡화상 김광현 씨의 경우는 원주에 가게가 있기 때문에 원주풍물장을 가지
않는다.�따라서횡성장한곳만다는것으로정리하였다.�

104)이동상인 중 최근 유류비 인상 및 불경기로 인해 기존의 순회경로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즉 수입
에비해경비가많이지출되는장에는가지않는것이다.�이러한사례는앞에서살폈던이상덕,�박
상무,�민영진,�백승덕씨등과의인터뷰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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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장을 선택하여 고정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흔했지만,

근래에는 이동상인의 순회경로가 개인사정 및 지역의 장 형편에

따라 가변적이다.�바꿔 말하면,�요즘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동

상인에게 있어서 거리는 큰 문제가 안 되며,�단지 어느 장에 손님

이 많아 장사가 잘 되느냐가 관건일 뿐이다.105)

5.�횡성장 관리

1)�장 자리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여 장사하는 업종은 자리가 중요하다.�오

일장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장 자리’는 오일장의 이동

상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리고 장 자리가 확보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입이냐,�중간이냐 또 주변에 어떤 업종이

있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이러한 까닭에 상인들은 장 자

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은‘목’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하

지만 이러한 자리는 기존에 상인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내기 상인들이 이러한 자리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이러

한 까닭에 가장자리에 자리한 상인들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물

건을 알리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그

리하여 변두리로 취급받던 자리가 차츰 좋은‘목’으로 바뀌기도

하는가 하면,�이와는 반대로 좋은 목으로 꼽히던 곳이 다른 곳보

다 장사가 안 되어 별로 좋지 않은 목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105)땜빵으로오신몇몇상인은횡성장의유명세를듣고왔으나그리장사가잘되지않으므로다음장
에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분들도 여럿 있었다.�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장사가 괜찮게
된다고하는분들도있다.�



횡성장에서 장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읍상서로와 문정로

19번길이 교차하는 지점이다.�따라서 이곳은 횡성장에 온 분들이

면 한번쯤 지나게 되는 곳이고,�횡성장에서 좋은 목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이곳 주변에는 손님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진열하여 판

매하는데,�신발,�양말 등을 판매하는 이동상인도 있으나,�대부분

은 건어물,�생선,�콩나무·두부,�즉석구이 김,�젓갈,�반찬 등과 같

이 주로 먹을거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이곳이 읍상로,

문정로를 비롯한 다른 곳보다 장사가 항시 더 잘되는 것은 아니

다.�여름에는 비교적 공간이 넓은 읍상로에 손님이 더 많이 모이

고,�장사도 잘된다.�이는 위에 정리한 가게 배치도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듯이 네 곳의 장터 중 가장 많은 이동상인이 모여 있는

데,�여름이면 더 많은 장꾼들이 있다.�이처럼 읍상로에 다양한 품

목을 판매하는 여러 상인이 모여 있다는 것은 많은 손님을 불러

올 수 있는 장터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106)

한편 기존 상인으로부터 자리를 물려받거나 또는 장 자리와 함

께 기존 상인이 취급한 물건을 같이 구입하는 조건으로 장 자리

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 장 자리의 인계와 함께 그

자리의 자릿세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은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다.�따라서 가게 매매증서를

쓰는 등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릿세를 주고받는 것은 법적

으로 인정도 안 되며 불법이다.

또한 자기 자리가 있는 상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장에 오지

않았을 경우 그 자리에 다른 상인이 영업을 하게 되는데,�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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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어느 곳이 수입이 더 좋은 지는 상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그것은 영업 비밀에 속
하는 것이므로 쉽게 얘기해 줄 분들은 없다.�하지만 생선가게를 기준으로 할 때 교차지점보다 읍
상로,�문정로등에있는상인더많은생선을손질하는것으로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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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에 임시로 장사하는 분들을 보통‘땜빵’또는‘땜빵 상인’

이라 한다.�땜빵 상인이 횡성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아침에 장에

와서‘횡성민속시장 오일장 상인회’사무실에 자리 신청을 한다.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품목을 확인하고 기존의 상인이 판매하는

품목과 겹치지 않는가를 확인한 후에 자리를 배정해 준다.

2)�장세

횡성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장들과 마찬가지로 상인들로부터‘장

세’를 받고 있다.107)�장세는 횡성시장조합에서 징수하며,�금액은

상인이 장에 물건을 깐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데,�1미터당 천 원을

받고 있다.

옛날에 메타에 천 원씩이라고 정했는데 벌써 한 이십년 이상 넘은 구역이에요,

이게.�그래서 한 사람이 오 메타 이상은 못 쓰게끔 돼 있어요.�원칙은.�그런데

지금은 나가 보면 한 사람이 십 메타 십이메타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그것도 맨날 싸워야 돼요.�이런 문제가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민속장에서는 보통 얼마나옵니까?)�민속장에

서는 잘 나와야 삼백.�(한 달에요?)�네.�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이백 한 오륙십?

그거예요.108)

횡성장이 언제부터 섰고,�당시 상인들은 몇 명이고,�장세는 얼

마였는지 등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1960년대

107)�횡성군 관내에 현재 장이 서는 곳은 횡성장,�둔내장,�안흥장,�강림장이다.�그런데 강림장은 공식
적으로서는것이아니다.�단지상인몇명이예전장날인 4,�9일에맞춰서장을열고있을뿐이다.
그리고 장세를 받는 곳은 횡성장과 둔내장이며,�안흥장은 장세가 없다.�아울러 강림장은 공식적
으로장이서는것이아니므로당연히장세가없다.

108)�안중하,�남·,�횡성시장조합상무,�2011년 1월 17일채록.



후반 횡성장에 대한 간단한 증언이 있다.�

(예전에는 장세를 얼마나 냈는지 기억하나요?)�첫 번에는 몇 십 원,�십 원 그랬

을 거야 아마.�지금은 많지.�한 5~6천원 내지.�(지역민들은 장세 안 내죠?)�그거

안 내는 거는 콩 한 말 가져오고,�뭐 쌀 한 말 가져오고 그건 안 내.�그전엔 냈

었는데 지금은 안 내.� (지역민이라도 크게 하는 분은 다 내는군요?)�어,�다

내.109)

전흥두 씨는 18세부터 횡성장에 다녔다.�처음에는 마을을 돌아

다니며 콩,�팥 등 잡곡을 사서 우마차에 싣고 횡성장에 와서 도매

상에 파는 되넘기를 했다.�그래서 1960년대 횡성장 사정을 기억

하고 있는데,�1960년대 초 장세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군에 다녀온

후인 1960년대 말 경에 장세를 10원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나물,�호박고지,�잡곡 등과 같이 농산물을 조금

씩 가지고와서 파는 지역민들에게는 장세를 받지 않고 있다.110)

한편 나무시장,�화목장 등으로도 불리던 나무장이 일제강점기

때도 섰는데,�군청 아래에서부터 읍하리 우체국 사이에 나무를

가득 실은 우마차가 늘어섰었다고 한다.

느티나무 있었을 때에는,�그때도 장이 섰어,�나무장.�그리고 그 전에,�우리 집

앞에,�그 어디까지 섰냐면 저 군청 있잖아?�군청 있는 데서 쭉 해서 지금 우체

국 분점 있잖아?�거기까지.�마차에 나무 싣고,�그 다음에는 짊어지는 거는 인

제 지금 로터리 거기에서 섰지.�(근데 마차에 싣는 거는 몇 년도예요?)�오래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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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전흥두,�남·69세,�횡성군횡성읍내지리,�2011년 1월 9일채록.
110)�이렇듯 장세를 안 받는 까닭은 현재 군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이다.�즉 영세 농가를 보호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다.�장날에 호박고지,�잡곡,�산나물 등을 조금씩
가지고나와판매하는분들은대부분지역의영세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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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때가 해방되기 전인가요?)�그렇지.�해방되기 전이지.�(그러면 그때는 일

본 사람들이 나무를 못하게 했잖아요?)�아니여,�장작은 다 갖다 팔았어.�근데

집이 어디냐 하면,�우리 집 옆에 우체국 터가,�우리 집 터가 더 들어갔어.�그 골

목 있는 데.�그런데 일본 놈들은 노가지나무,�측백나무를 심거든.�울타리가 싹

그거였었지.�거기 소를 매고 그랬는데 뭐[우마차를 그 나무에 맸다는 의미].�그

해방되고도 계속 그러고.�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몇 살이라고 얘기해야 하

나.�그 장작을,�지세를 떼는데 2가치(개비)씩 떼다가 신통치 않으니까는 4가치

씩 갖다가 어따 놓느냐면 우리 집 마당에다가 쌓아놓는 거여.�(장작을?)�그럼.

(어르신네가?)�우리가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했어.�여기 박근수라고,�우리 집

에 그 지세 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집에 맡기고 그랬어.�(뭐 허가 받고 하는 건

가요?�지세 떼는 걸?)�그럼 내야지.�누가 공짜를,�그럼 다 할라고 그러지.�지금

하고 똑 같아.�여 시장하고.�다 거기 줘야지.�그게 면에서 했는지 그럴 걸.�면사

무소 터가 여기여.�여기고 느티나무가 있고 연못이 있고,�저쪽에 일성당 집 옆

에 거기가 은행이 있었어.�그 금융조합이지.111)

김창수 씨가 당시 어린나이임에도 일제 강점기 때의 나무장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자신의 집이 나무장이 서는 읍하우체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까닭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웃

이 지세로 우마차 1대에서 장작 2개비 또는 4개비를 떼던 것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이렇듯 군청과 읍하우체국

사이에 서던 나무장이 언제부턴가 로터리로 자리를 옮겼다.�이때

는 우마차보다는 지게와 리어카로 나무를 해가지고 새벽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11)김창수,�남·76세,�횡성군횡성읍읍상리,�2011년 2월 16일채록.



1973년도에 대동여중 앞에서 문방구를 했는데,�그때도 나무를

땠다.�그때도 나무시장이 있었다.�나무시장에 오는 분들은 새벽

에 온다.�장작의 경우 생나무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마른 나무만

가져왔다.�많은 사람들이 싸리나무를 주로 가지고 왔다.�나무

100개비가 한 짐이다.�그래서 소비자는 같은 한 짐이라도 많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선택하면 나무장수는 그 나무를 소

비자 집까지 가져다준다.�신뢰가 쌓이면 시장에 안 나오고 바로

집에 가져다주기도 한다.�솔가지보다 싸리나무를 선호한다.�싸리

나무는 단단하고 화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연기가 적게 나온다.

로터리에는 나무만 오고 겨울이면 배추장사를 했다.�전에도 연탄

을 때는 집이 몇 집 있었으나,�읍내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

격적으로 연탄아궁이로 바꾸기 시작했다.�예전에는 나무 때는 아

궁이에다 구들을 그냥 두고 연탄아궁이로 바꿨다.�그러다가 한참

후에 연탄보일러로 바뀌었다.�1980년대 초 소도읍 건설을 하면

서 연립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그때 연탄보일러를 많이 사용했

다.112)

문구점을 하던 정두영 씨는 1970년대 초 당시에 나무를 땠다가

197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횡성읍내 많은 집들이 연탄아궁

이로 변경하여 함께 변경하였다.�이렇듯 횡성읍내 사람들이 연탄

을 사용하게 되면서 로터리에서 새벽에 서던 나무장은 자연스럽

게 사라지게 되었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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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정두영,�남·73세,�횡성군횡성읍읍하리,�2010년 11월 25일채록.
113)�당시 나무는 주로 서원면 밤골,�공근면 초원리 입벌,�대관대리 등에서 왔다.�“정월대보름날에는

싸리나무로때야벼가잘여문다!”는말이전한다.�그래서농촌에서는겨울에좋은싸리나무를해
두었다가 보름날 불을 땐다.�이러한 까닭에 보름 전에는 나무시장에 싸리나무를 많이 지고 온
다.(제보자 :�정두영,�남·73세,�횡성군횡성읍읍하리,�2010년 11월 25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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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횡성 우시장

1)�위치

횡성장날 우시장도 함께 선다.�우시장은 원래 구리고개 넘어 섬

강변인 뒷내다리 옆에 있다가,�1984년에 조곡리 321-1번지인 현

재 우시장으로 이전하였다.�우시장이 뒷내다리에 있을 때는 흔히

‘구리고개 우시장‘이라고 불렀으며,�소뿐만 아니라 돼지도 취급

하였으며 도축장도 이웃해 있었다.

현재 횡성 우시장의 정식명칭은‘횡성축협가축경매시장’인데,

소 중심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우시장이라 한다.

횡성 우시장이 뒷내다리에 자리하고 있을 때인 1974년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경매제도를 실시했으며,�이후 1984년 조곡리로 이전

하여서는 1988년에 가축시장을 횡성군으로부터 축협이 재산을

인수하여 1989년에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받았다.�그리고 2001년

부터는 송아지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우시장은 횡성장이 서는 날과 같이 1일,�6일,�11일,�16일,�21일,

26일 등 한 달에 6번이 운영되며,�이와 별도로 2001년 1월부터는

2일,�12일,�22일에 송아지를 경매하고 있다.

2)�운영 시간

횡성 우시장은 일반 장이 서는 1,�6일에 같이 열리는데,�여기에

별도로 2,�12,�22일에는 송아지경매를 운영한다.�예전에는 교통

이 발달하지 않았던 까닭에 대부분의 채꾼은 장날 전날 우시장

근처 마방에 소를 맡기곤 하루 묵는다.�그리곤 다음날 아침에 소



를 끌고 우시장에 데려다 준다.�따라서 우시장이 지금처럼 일찍

서지 않았으며 폐장도 4시 정도에 했다.�

장날만 우시장이 열렸지.�1970년대에는 마방에서 소를 먹여주

고 재울 때,�송아지 100원,�큰 소는 200원을 받았다.�그러다가

300원도 받았다.�최근 횡성우시장에 있던 마방에서는 하루에 2

만원까지 받았다.�채꾼에게는 1마리에 천원을 주었다.�천원에는

마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채꾼은 1마리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보통 2~3마리를 끈다.�소장수와 채꾼은 거리나 소 마리 수에 따

라 가격을 흥정하기도 한다.114)

그런데 요즘 횡성 우시장은 하절기에 6시,�동절기에 7시(송아지

경매는 9시)에 개장한다.�소가 있으면 오후까지 계속하지만 대부

분 점심때를 넘기지 않는다.

횡성 우시장에 있던 마방 마방

1970년대 후반,�당시 횡성에는 영업용 소차가 타이탄 1대,�신진 6

톤이 한 대 있었는데,�이때까지만 해도 횡성에는 자기차로 영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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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이범주,�남·68세,�횡성군횡성읍입석리,�2011년 2월 1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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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장수가없었다.�이들차에는소 6마리정도실었는데,�당시소

들은 풀만 먹여서 키운 탓에 지금과 같이 크지 않았다.�그래서“소

는손이갈수록살이찐다!”라는구호가나붙었다고한다.115)

예전에는‘정선장(2,�7일)�→ 진부장(3,�8일)�→ 대화장(4,�9일)

→ 둔내장(5,�10일)�→ 횡성장(1,�6일)’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이러던 것이 교통의 발달로 1974년 인근의 홍천,�원주,�평

창 등에서 횡성군으로 유입된 소는 전체의 97.9%를 차지하였으

며,�1980년대에 오면 양평군,�평창군,�춘천시 등으로 집우권이 확

산되어 소들이 횡성으로 모여들었다.116)

3)�거래 방식

예전에 어른들은 황해도 소가 제일 굵었고,�강원도에서는 삼척

소가 제일 굵었다고 했다.�그러나 지금은 먹이는 과정에서 달라

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 소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지금도

고랭지에서 자란 소가 좋다고 하는데,�이유는 더 선선하고 추운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면역성이 강해 더 건강하다.�그래서 같은

값이면 대관령에서 나온 소를 우선 한다.

포터 용달이 횡성에는 1980년대 초에 나왔다.�그때 용달이 개인

용달과 회사용달이 있었는데,�횡성에는 한일용달,�삼화용달,�횡

성용달이 있었다.�지금은 회사용달이 하나도 없다.�당시 소장수

는 개인용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용달이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불렀는데,�횡성에서 진부까지 3~4만원이었다.

정선장을 보는 경우는 하루 전에 간다.�횡성장을 보고 원주에서

기차를 타고 가서 정선 하숙집에서 잔다.�보통은 2~3명이 같이

115)이범주,�남·68세,�횡성군횡성읍입석리,�2011년 2월 1일채록.
116)이병기,�「횡성가축시장의기능및집우권」,『강원지리』제2호,�강원대지리교육학과,�1984,�60-2쪽.



다닌다.�혹 돈을 아끼느라 다른 사람과 어울려 잘 때는 우시장에

근처에 밥집이 있는데,�그곳에서는 밥만 팔아주면 잠은 그냥 잤

다.�횡성우시장에 있는 오복식당,�미원식당 등도 마찬가진데,�지

금도 이 식당에서 자는 사람이 간혹 있다.�그러나 요즘은 교통이

좋아 장날 전에 와서 자는 경우는 거의 없다.�하지만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전날 미리 와서 자는 경우도 있다.

횡성 우시장에서 송아지 경매 때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다 횡성

한우이다.�그리하여 황송아지는 6개월,�암송아지는 8개월인 송아

지만 경매를 한다.�하지만 이 송아지들은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안 되고,�지역민이 아니면 판매하지 않는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횡성 우시장이 제일 크다고 그랬다.�그런데

횡성 한우라는 브랜드를 쓰고부터 우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장사꾼은 외지 소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송아지도

횡성 거 아니면 안 사고,�축협에서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외지에서 어미 소를 가지고 와서 그게 횡성에서 새끼를 낳으면

수매를 해야 하는데,�횡성소가 아닌 게 새끼를 낳으면 수매를 안

한다.�황송아지를 경매장에서 사서 거세를 해서 등급이 잘나오면

전라도,�경상도 등 어느 소든지 그 가격은 똑 같다.�그런데 횡성

소는 군에서 보상,�성금으로 주는 돈이 55만원,�70만원 이렇다.

따라서 이들 소는 매매가 되더라도 타지로는 못가고 횡성군 관내

에서만 사육된다.

우시장에 경매하러 나온 소 경매가격 및 낙찰자 이름을 쓰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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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말뚝세

옛날에는완장차고중개를했다.�그 당시에는소를가져와서팔때

는아무것도없이시장에들어오는입장료만냈다.�그걸‘말뚝세’라

그랬는데,�처음에는 송아지는 100원,�큰 소는 200원 말뚝세를 냈다.

조곡리에 처음 왔을 때도 처음에는 말뚝세를 냈다.�말뚝세는 팔러

간 사람이 아침에 들어갈 적에 내는 것이고,�사는 사람은 영수를 쓴

다.�영수를 쓸 때 완장차고 중개하던 사람들이 그 영수를 쓰게 되면

수수료중 20%를가졌다.�지금은우시장관리를축협에서하지만,�예

전에는군청축산과에서했다.�지금횡성우시장에서수수료는송아

지는 5천원,�큰소는만원이다.�그런데지금은중개들이없는까닭에

송아지5천원,�큰소는 1만원의수수료를축협이다갖는다.

예전에는 중개인의 수수료 일년치 통계를 내서,�영수 다 쓴 게 있

으니까,�그래가지고그거를완장찬중개인이갖는다.�횡성우시장에

중개완장을 10명허가를내줬다.�그러면 10명중에 1등한사람이있

으면 연말에 가서 1등한 중개인에게 금반지도 주고 그랬다.�중개인

은소장사경험이풍부한사람을축산과에서선발하여중개인완장

을주었다.

우시장에서매매를할때중개인을거치지않으면안된다.�우시장

에들어와서중개인의개입없이자기네끼리사고팔아도된다.�하지

만소를가지고나갈때는영수를확인하니까중개인이개입하지않

았더라도 중개인 한 명을 지목하여 이름을 적어야 한다.�따라서 중

개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지금은 사고파는 사

람과 날짜만 쓰지만,�그때는 어느 중개인이 썼다는 게 있어야 연말

에통계를낸다.�

지금도 그렇지만,�농협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출금을 끊을 때 잘못



쓰면 찢어버리면 되지만,�우시장에 나오는 영수철은 찢으면 안 된

다.�잘못 쓰면 잘못 쓴 것대로 놔두고 그대로 넘겨서 다시 써야 한

다.�잘못 썼다고 찢어버리는 경우는 없다.�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

나 변함없다.�영수증이 100장이 한 권으로 나왔으면 100장이 있어

야한다.

5)�벌중개

예전에는 매매를 중개인이 했지만,�지금은‘벌중개’라고 있다.�이

는 공식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우시장에 가면 몇몇 사람이 한

다.�소를 사고파는 데 있어 서로 흥정이 어려울 때 벌중개가 나서서

거래를 성사시켜주기도 한다.�거래가 성사되면 쌍방에서 각각 송아

지는 1만원,�큰 소는 2만원씩 준다.�이렇듯 중개해주고 받는 돈을

‘출몰’또는‘구전’이라 한다.�만약에 구전을 안 주면 다음 우시장

에소를사거나팔러나왔을때훼방을놓기도한다.�그래거래가되

려고 하다가도 안 된다.�이러한 까닭에 소를 사고파는 사람들은 줄

건줘야한다고생각한다.�

요즘은 소를 사고 팔 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그래 거래

를 하고 난 후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주는 게 일반적인데,�만약 중

간에서잘못된경우벌중개가그것을해결해주기도한다.�이렇듯물

건 값이 안 들어왔거나 소가 터무니없이 좋지 않거나 그럴 때 벌중

개에게얘기를하여해결하도록한다.�혹시모르는사람끼리거래를

했을때도문제가생기면벌중개가나서서해결하기도한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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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우시장에대한내용은이범주와의대화에서얻은정보를바탕으로정리한것이다.�이범주는 1967
년제대후부터지금까지우시장을다니며소장사를하고있다.(이범주,�남·68세,�횡성군횡성읍
입석리,�2011년 2월 1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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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횡성장

횡성군민 사이에서는“횡성장은 동대문 밖에서 가장 큰 장이다!”라

고자랑스럽게회자되고있으며,�이 말에횡성군민들은굉장한자부

심을지니고있다.�지금도그렇지만예전부터인구나면적등을비교

할때횡성군은강원도감영이있던인근의원주시는물론홍천군보

다도 열세에 있다.�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횡성군이 한때‘동대문

밖 가장 큰 장’의 명성을 누렸다는 사실에 타 지역 사람들은 의아심

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조선의 시장』에는 당시 전국의

1,237개시장중연간20만圓이상거래한135개의주요시장들이정

리되어 있는데,�이 중 연간 50만圓 이상 거래한 대시장이 40여 개소

이다.�여기에연간100만圓이상거래한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18)�『조선의 시장』,�조선총독부,�1924,�160~171쪽 참조.�책 발행은 1924년에 했지만,�책에 정리된 연
액자료는 1922년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횡성장은 서울 동대문시장,�대구

서문시장,�부산어시장 등 대도시의 시장들과 비견되는 큰 규모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물론 정리된 11개 시장 가운데 연간 거래

액이 가장 적지만,�안성장,�수원장,�청주장,�예산장,�전주장,�남원

장,�김천장 등과 같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장들보다도 연간 거래액

이더많았다는사실만으로도횡성장은대단한것이다.

당시 圓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강원도의

주요한 장과 비교하면 횡성장의 연간 100만圓 이상의 거래액이 얼

마나많은것인지짐작할수있다.

이와 같이 횡성장의 연간 거래액이 높은 것으로 전국에 알려지고,

강원도에서도 연간 거래액이 가장 많은 장으로 알려진 것은 1922

년 한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1923년과 1926년에는 철원장이 횡

성장에 비해 연간 거래액이 조금 앞섰지만,�1938년에는 강원도의

그어느장과도비교가안될만큼횡성장의연간거래액은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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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선의시장』,�조선총독부,�1924,�16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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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횡성장이 동대문 밖에서 가장 큰 장으로 명성을 얻은 이유

에 대하여 대부분의 횡성군민들은‘우시장’을 꼽는다.�하지만 위

의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횡성 우시장은 전국은

물론 강원도 내에서도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다.�당시 횡성 우시

장 거래액은 인근의 원주,�홍천,�대화보다도 적을 뿐 아니라,�철

120)『조선의시장경제』,�조선총독부,�1929,�324-5쪽.
121)문정창,�『조선의 시장』일본평론사,�1941,�241~322쪽 참조.�여기에는 당시 개장된 전국 시장의 거

래액이 정리 되어 있으나,�본 글에서는 강원도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액이 400,000圓 이상인 시장
만정리한다.�



원의 축류 거래액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따라서 1920

년대의 횡성 우시장은 지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규모가 그리 크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아울러 농산물,�수산물,�직물 등에 있어

서도 강원도의 다른 장보다도 거래액이 적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횡성장의 연간 총 거래액이 많은 까닭은 무

엇일까?�이는 위의 표에 정리된‘기타’및‘잡품’의 품목을 통하

여 대강 살필 수 있다.�다시 말해 횡성장은 농산물,�수산물,�축류,

직물류보다‘기타’및‘잡품’의 거래액이 두드러지는 장이다.�그

런데‘기타’및‘잡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다만 횡성장에서 주로 거래 되는 품목이“곡류(穀類),�우

(牛),�잡화(雜貨),�신탄류(薪炭類)�등”122)이라는 설명으로 미루어

‘기타 및 잡화’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공산품 소비재일 것으로 판

단된다.

그렇다면 인구도 많지 않은 지역에서 유난히 잡화류가 많이 거

래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이에 대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통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강원도의

주요 장인 춘천장,�강릉장,�주문진장,�홍천장,�철원장,�평강장 등

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로 관내 주민이 대부분인 반면,�횡성장에

오는 분들은 횡성군민뿐만 아니라 원주 소초면·호저면 나아가

평창군 대화면 주민들까지 횡성장을 이용하였다.123)�따라서 잡화

류 거래액이 많았던 까닭도 이와 같이 횡성군 인근의 타군 주민

들이 횡성장을 많이 이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횡성에는 금과 은을 캐던 광산이 여러 곳에 있었다.�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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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선의시장』,�조선총독부,�1924,�640쪽.
123)위의책,�462-474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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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29일자 <중외일보>�기사에“강원도의 모든 산업은 근대

가속의 형세로 개발되는 중인데 그 중 중요한 자의 하나로 광산

업의 현상에 대하여 보건데 1일 58인 이상의 노동자가 사역하는

곳은 통천군 ○천○○ 동척회사,�정선군 김○ 어영중 64,�횡성군

同 이제식 297,�김화군 중출광산 中出○ 125,�김화군 우익기광

박기우 66,�평강군 삼릉우익광 삼릉기광주식회사 72�등의 6개소

인데 그 중 횡성군 정곡면 하안흥리 금광은 ○금성○이 ○히 ○

○하여 원근 각지로부터의 생계자가 비상한 형세로 증가함은 근

자에 이르러서는 종래 3~4호에 불과하던 산○○○가 수십호의

면리로 변하였다.�그리하여 기광에는 기어이 따르는 주막 음식점

등이 즐비하여 대번창을 이루는 중이며 이곳만은 불경기의 현실

로부터 벗어나서 별천지를 이루었다.”124)고 정리되어 있다.�여기

에서 우리는 횡성군의 한 금광에 29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3~4

호에 불과하던 마을이 갑자기 수십 호에 이르고 주막을 비롯한

음식점이 즐비하여 불경기를 모르는 별천지를 이뤘다는 내용에

주목하게 된다.�이와 같이 갑자기 수십 호의 마을이 생길 수 있었

던 것은 광산개발에 따른 이주민의 전입에 따른 결과이다.

1934년 7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의 기사에는“강원도 횡성군

일원에 산재한 ○○광산 5개소에서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약 5

개월 동안에 금은 산출액은 실로 10만5,189원으로 이제 산출수

량을 종별로 보면 금이 4,113○○,�은 59만이라 하며 전기 생산

고를 내기 광촌에 수용된 노동자수는 393명이라 하는 바 광산 부

근 농촌에 경제 노동할 로 이상기같은 금,�은 광산물에 의하여 기

분 간 수습하여 온다는데 광산별로 산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4)박미현,�『한말·일제강점기신문기사속의횡성』,�횡성문화원,�2009,�192쪽재인용.



한다.”125)고 정리되어 있는데,�노동자수가 393명이라는 점에 주목

하고자 한다.

아울러 1935년 3월 16일자 <조선중앙일보>�기사에는,�횡성군

에 산재한 금은광산의 수는 40여 광에 달하며 연간 산출액은 60

만원에 이른다고 했다.126) 그렇다면 40여 광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될까?�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없으나,�위의 두 광산에

서 종사했던 297명과 393명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당

시 횡성군에 산재해 있던 40여 곳의 광산이 위의 두 광산처럼 크

지 않았을 것이다.�이에 한 광산에 종업원 수가 수십 명에 이르렀

다면,�당시 횡성군 관내에는 천여 명이 광산업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측하며,�이들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였을 것이다.�이러한 까닭에

이들은 농산물 등을 생산하기보다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 등을 모

두 구입하는 적극적인 소비자이다.�따라서 이들이 한 해 동안 횡

성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더 많았을

것이며,�그에 따른 지출액 또한 늘어남은 당연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우리는‘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횡성장’에

대한 얘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횡성장의 명성

은 연간 거래액이 많아서 얻어진 것이며,�이처럼 거래액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원주 소초면·호저

면 및 평창 대화면 주민들까지도 횡성장을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

이다.�나아가 횡성군 관내에 40여 곳이나 되는 많은 광산에 천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과 그의 가족 수천 명이 있었던 점도 간과

할 수 없다.�즉 광산 종사자 대부분은 이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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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박미현,�위의책,�221쪽재인용.
126)�<조선중앙일보>�1935년 3월 16일.�박미현,�위의책,�236쪽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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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이들의 씀

씀이는 주로 소비재인 공산품에 집중되었고,�그 결과 횡성장이

‘동대문 밖에서 가장 큰 장’이라는 명성을 얻는 데 일조했을 것

이다.





둔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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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둔내장

둔내장은 둔내면사무소 앞 자포1리부터 둔방1리까지(둔내터미

널 방향에서 둔내교를 건너서부터 농협 앞까지)�150여m의 일직

선 도로 위에서 열린다.�길 중앙으로 물건을 사려는 마을 주민들

로 분주하고,�양 옆으로 농기구와 해산물,�건어물,�밑반찬,�곡식,

야채,�그릇,�어묵 등을 파는 장꾼들이 늘어서 있다.�장터 한 켠에

서는 오래간만에 만난 인근 마을 할머니와 아낙네들이“겨우내

못 보았는데 오늘 만나 반갑다!”며 손을 맞잡고 얘기꽃을 피우는

모습도 보인다.�조선시대인 1770년대부터 이미 횡성지역의 대표

적 장터로 명성을 떨쳐온 둔내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

면 인근 청일면과 안흥면,�평창군 방림면 주민들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그러나 둔내장도 다

른 농촌 지역의 오일장과 마찬가지로 마을 인구의 감소,�도로 교

통의 발달,�마트 등의 상가 형성 등으로 점차 번창하던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오일장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여 년전부터 어물전을 열어온 김복녀(여·68세·횡성군 둔

내면 거주)씨 옆에는 30대 아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김씨

는 냉동 명태와 오징어를 도마 위에 놓고 능숙하게 자르면서“30

년 전에는 장사가 잘돼 장꾼들이 큰 트럭에 물건을 가득 싣고 5일

장을 돌아다녔다.”며“트럭이 하도 가득 넘쳐 흙길,�바위길을‘월

렁월렁’흔들며 달리다보면 눈깜짝할 새에 장꾼 아낙네가 아이를

트럭에서 떨어뜨리기도 했다”며 과거를 회상하였다.�즉석 김구이

를 파는 장국현(남·59세·원주시 문막읍 거주)씨 부부 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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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줄을 잇자 손님이 없어 손 놓고 있던 옆집 옷가게 주인이

달려와 일손을 돕는다.�장씨는“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형마트를

엄격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의 재래시장을 위한 지혜

는 필요하다.”며“경제가 하루속히 풀려 서민이 먹고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손님이 없어 숯불에 몸을

녹이던 옷가게 주인 박상무(남·65세)씨와 정정교(남·38세)씨

는“옛날에는 설빔으로 성인 옷,�아이 옷 모두 불티나게 팔렸는데

요즘은 보시다시피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한숨을 지었다.127)�

둔내교 건너 둔내장이 시작되는 곳

1.�둔내장 입지 배경

1)�자연지리적위치

둔내면은 횡성군 동부 산간지대에 위치한 면으로 북위 37°30′

30″,�동경128°12′33″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동북쪽으로 평창군

127)�여기서는『강원도 시장민속』(국립민속박물관,�1995)의 내용과 2010년 11월 20일과 11월 25일에
있었던두차례의현지조사를토대로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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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면,�서쪽으로는 갑천면과 우천면,�남쪽으로는 안흥면,�북쪽으

로는 청일면과 홍천군 서석면 일부지역이 접하고 있다.�동서남북

으로 태기산(1,261m),�청태산(1,200m),�수리봉(896m),�덕고산

(705m)�등 많은 산들이 위치해 있으나,�경사는 대체로 완만하다.

주천강은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대체로 둔내면의 중앙부를 흐르며

그 좌우에 크고 작은 들판을 형성,�옥토를 이루어 둔내의 곡창지

대를 이룬다.�산이 많아 밭농사가 두드러지며,�기후는 기온차가

심한 대륙성기후이다.�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수량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많으며,�평균기온이 낮아 식물생육기간이 짧은 고랭지기

후를 나타내어 고랭지 채소 및 양채류와 화훼 재배에 적합하다.�

둔내면사무소 앞에서 장이 열림 뒷장터에 있는 둔내농협

2)�인문지리적 위치

둔내지역은 구석기~초기 철기시대의 유적뿐만 아니라,�통일신

라와 고려시대의 고분 등 많은 유적·유물이 발견되었다.�둔내면

이라는 지명은 둔창(屯倉)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둔창이란

둔전(屯田)에서 수확되는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둔내면‘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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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에 둔창이 있었다.�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둔전(屯田)은 고려 후기에 설치되어 조선시대

에 성행하였으므로 둔방내리의 둔전도 고려 말,�조선 초기에 설

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전해지는 말에 의하면,�둔내면 둔방

내리 둔창에서는 주민에게 매년 양곡 300섬 씩을 대여하였다고

한다.�그 규모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사람들은

둔창이 있는 곳이라 하여‘둔창내(屯倉內)’라 부르다가 발음상의

편리를 위 해 창(倉)자를 빼고‘둔내(屯內)’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둔내면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해발고도 890m에 위

치한 영동1호터널(둔내터널)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터

널로 평창군 봉평면과 연결된다.�마을 입지는 주로 서부에 분포

하며 대부분‘산촌(散村)’을 이루고 있다.�자연마을은 102개 반

이 있다.�총면적은 128,063㎢ (횡성군의 12.8%)이며,�밭은

21.446㎢,�논은 7.465㎢이다.�가구수는 2,367세대이고,�인구수는

5,382명(남 2,790�명,�여 2,592명)�등이다(2010.�02�현재).

1906년 행정 명칭을‘둔내면’이라 칭하였으며,�1912년 11개 리

(里)를 두었다(종전 군곡리가 없어지고 두원리가 신설됨).�1917

년에서 1927년까지 면사무소를 자포리에 두었으며,�1958년 11

개리 124개 반으로 편성하였다.�1973년 11개리에서 13개리로 증

가하였다(영랑리 일부를 안흥면에 편입,�안흥면 궁종리와 갑천면

신대리 일부를 둔내면에 편입).�1979년 태기리를 삽교3리에 편입

하였으며(법정리는 종전대로 존재),�2010년 현재 둔내면은 행정

25개리,�법정13개리 10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둔내면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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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자포곡(自浦谷)�· 현천(玄川)�· 영랑(永浪)�· 조항(鳥項)�·

우용(右用)�·두원(斗元)�·석문(石門)�·화동(禾洞)�·마암(馬巖)

·삽교(?橋)�·궁종(弓宗)�·태기(泰岐)�·둔방내(屯坊內)�등이다.

2.�둔내장의 형성과 변천

둔내장은 전형적인 농촌 오일장이다.�1770년대 이전부터 존속

해온 둔내장은 현재 5일과 10일에 장이 열리며,�장날이 되면 인

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온다.�평상시에는 조용한

골목이던 곳이 장이 열리는 날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거려 활기가

넘친다.�원래 둔내장은 주천강을 이용한 자포곡 포구에 위치하였

다고 한다.�그러다가 도로가 생기면서 장을 옮겨 현재에 위치하

게 된다.�그러나 1993년에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중앙로의 교통

이 시장으로 인하여 혼잡하여지자 도로 뒷골목(뒷장터)에서만 장

이 열린다.

예전 둔내장에는 횡성읍,�청일면 사람들도 이용할 정도로 성시

를 이루었지만,�현재 둔내장에는 40여 명의 상인들이 난전을 펴

고 있으며,�시장에 나온 품목들이 다른 시장과 차별되는 것이 거

의 없다.�둔내면의 경우 생산되는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특산물이

거의 없다고 한다.�상인들에 따르면 봄철에 나오는‘산나물’정

도이다.�따라서 정기시장에 나온 공산품이나 혹은 농산품들도 모

두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다.�현재

둔내장은 대체로 아침 8시 정도에 여는데,�장터의 중심부에 있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포장을 치고,�팔 물건을 진열해 놓는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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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터의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상인들은 포장을 치지 않고

물건을 벌려놓거나 혹은 차에 물건을 실은 채 판매하고 있다.

자포곡리 마을유래비 전면 뒷면 -�자포상선(自浦商船)

1)�조선시대

둔내장이 언제부터 섰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18세기

부터 이미 장이 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18세기 우리나라 각지에

소재한 전국적인 장시를 각 도별 장시(場市)와 장날 등으로 자세

하게 기록해 놓은『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770)에 의하

면,�횡성 읍내장(1일·6일)과 함께 둔내장(4일·9일)이 개설되어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128)�곧 횡성군내에 개설한 장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장 가운데 한 곳이 둔내장이었다.�장날은 4일과 9일이었

고,�장이 섰던 곳은 현재의 둔내면 둔방내리129)에 소재했던 것으

로 보인다.�‘둔방내리’는 조선시대 중기 때부터 역둔(驛屯)이 설

치되어,�정부 식량을 저장해 두는 창고인‘둔창’이 설치된 곳이

128)『증보문헌비고』165권,�시적고 3.�
129)�조선시대 둔창(屯倉)이 있었으므로‘둔방안’,�‘둔방내(屯坊內)’하였다.�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말,�넘은골,�샘골,�새터를 병합하여‘둔방내리’라 하였다.�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둔내면
이되었다.�둔창이있던곳은현재문화마을이있는곳으로‘창말’또는‘창촌’등으로불린다.(이
영식,�『횡성의지명유래』,�횡성문화원,�p.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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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그리고 이러한 물산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곳에 강

이 있어야 하는데,�바로 둔방내리에는‘주천강’이 흐른다.�예전

에는 물이 많아 상선이 드나들었고,�또 이곳에 배가 닿은 포구가

있어‘자포곡’이라고 불리는‘자포곡리’도 인접해 있었다.�그 때

까지만 하더라도 둔내는 역원 및 창고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

통의 중심지였다.

自浦商船

飽聞自浦數多魚 예부터 자포에 고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吳楚商船日夜居 여러곳의장사배가밤낮으로머무르네.

頻不往來因遠近 자주 오고가지 못함은 먼거리 때문이요

易言賣買有親疎 쉽게 팔고사는 것은 오랜 친함이 있음이라.

住民生活眞皆富 주민들의 삶이 항상 풍요로우니

行旅經綸累萬餘 찾아오는 손님들도 마음이 넉넉하구나.

山紫水明風景好 산과 물이 어우러져 풍경이 좋으니

名區發展古今如 이름난 이 곳 발전도 옛날과 오늘이 같구나.

-�안운담130)

1759년『여지도서(與地圖書)』에서 둔방내리에 오일장이 설 수

있었던 근거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둔방내리에는 물산의

집산지로서 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고가 개설되어 있었으

며,�횡성군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여지도

서』에“둔방내리는 관문에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

130)�둔내면에서 1937년 주병황,�강흥길,�김복래 등의 지역민들이 둔내면 11개리의 지명과 자연환경
을 관찰한 다음 명승지 11곳을 골라‘둔내11경’을 선정하였다.�또한 30여 명이 참가한 시회를 열
어안운담의시를장원으로뽑았다.(「강원도민일보」2006년 1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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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자포곡리에 이르기 전에 위치해 있다.�둔방내리에는

당시 18칸인 창고가 위치해 있었다.�이를 둔창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또한 당시 횡성군 전체 호수가 2,610호,�인구가 5,745명

(남자2,839명,�여자2,852명)이었는데,�둔내면에는 10개 마을에

전체 호수가 571,�인구가 1,285명(남자 571명,�646명)이었다.�둔

내면은 횡성군내 다른 면보다 인구가 많은 편이었으며,�오히려

현재의 횡성읍보다도 인구가 많았다.131) 18세기 말 면별 횡성군의

인구와 둔내면의 인구를 리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말 둔내면 리별 인구 현황

목동리(木洞里,�편호51,�남자58구,�여자59구),�마여미리(馬余味里,�편호33,�남자

40구,�여자37구),�석문리(石門里,�편호31,�남자40구,�여자35구),�자포곡리(自浦谷

里,�편호38,�남자43,�여자40),�군이곡리(軍伊谷里,�편호40,�남자45구,�여자40구),

우용리(右用里,�편호63,�남자70구,�여자72구),�조항리(鳥項里,�편호22,�남자30구,

여자29),�영랑리(永浪里,�편호101,�남자110구,�여자120구),�도청리(도청리,�편호

90,�남자100구,�여자 95구),�구해천리(口亥川里,�편호102,�남자110구,�여자120구)

131)현재의횡성읍인현내면은전체호수 176,�인구 401명(남자 208명,�여자 193명)이었다.



143횡성군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둔내장은 도로 교통의 편리성을 토대로 장이 형성되었다.�물산이

유통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도로 사정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18세기 말 둔내장은 물산 수집지인‘창(倉)’을 중심으로 열렸

다고 할 수 있다.�횡성에서 둔내장까지는 50리 떨어져 있으며,�개

시일의 반복 없이 매순(每旬)�2회씩 개시되고 있었다.�특히 우기

때에는 상선을 이용하여 주천강을 거슬러 올라가 둔내장에서 물

물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둔내장은 장터와 개시일에 있어서 아무

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1830년에 편찬된 서유구의『임

원십육지(林園十六志)』에서도 둔내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방내리장은 현으로부터 60리 떨어진 둔동면에

위치하는데,�4일과 9일에 열린다.”라고 하였다.�그 후 1913년 춘

천헌병대본부에서 편찬한『강원도상황편개(江原道狀況梗槪)』에

따르면,�그 당시에 횡성군에는 읍내장과 안흥장(2일,� 7일)132)이

개시되고 있고,�둔내장이 보이지 않는다.�곧 1830년과 1910년 사

이에 둔내장이 일시 중단된다.�이는 191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

작한 신작로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의 조운을 통한 물산의 유통보

다 육로를 이용한 물산의 이동이 보다 원활한 것에 기인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132)�안흥장은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영서와 영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동
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 서울로 운송되는 중간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험준하고 굴곡이
심한대관령과여우재,�둔재를넘어수많은화물차량들이쉬어가는곳으로성시를이루었으며,
또동해안으로넘어가는영서지역의차량과서울경기지역을비롯하여전국차량들이안흥에서
쉬었다가가는관계로성시를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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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조선의 역로를 바탕으로 하여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

도의 신작로 개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그 당시에 건설된 원주-강릉의 2등 도

로는 조선시대의 원주-강릉대로와 거의 같다.�이 노선 가운데서 하안흥리(下安

興里)가 횡성군의 새로운 교통중심지로 등장하게 되었다.�이러한 노선의 통과

는 횡성군 정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왜냐하면 20세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시장망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보아 알 수 있다.�이 당시 상인들의 이동

경로는 원주 문막을 거쳐 원주장을 온 일군의 장꾼들이 횡성을 거쳐 홍천 방면

으로 빠지던가 혹은 둔내면 자포곡리로 빠지기 보다는 새로운 신작로를 따라

안흥면을 거쳐 평창군 방면으로 길목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133)

2)�일제강점기

1926년 출판된『시가지(市街地)의 상권(商圈)』에는“둔내면 자

포곡리에 위치한 둔내장이 5일과 10일에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곧 현재 열리고 있는 둔내장은 1830년과 1910년 사이에 일

시 중단되었다가 1910년과 1920년 사이부터 다시 열리게 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개시일이 현재와 같이 5일과 10일이었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둔내장은 둔방내리를 흐르는 주천강

을 이용한 수로가 점차 막히면서 장이 소멸되었는데,�장이 새로

이 등장하면서 둔방내리보다는 바로 인접한‘자포곡리’로 이동

하게 되었다.�그 결과 개시일의 이동까지 있었던 것이다.�1929년

에 간행된『조선(朝鮮)의 시장경제(市場經濟)』에도 둔내장은 둔

내면 자포곡리에서 5일과 10일에 열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1년 간행된『조선(朝鮮)의 시장(市場)』에 따르면,�둔내장의

거래액이 565,967원으로 읍내장(3,153,200원)에 이어서 횡성군

133)『강원도시장민속』,�국립민속박물관,�1995,�75-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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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3)�광복 이후

1963년에 간행한『국토구역총람(國土區域總覽攬』에는 둔내장

의 개시일이 4일과 9일로 되어 있으며,�1983년『횡성군지』에는

개시일이 다시 4일과 9일에서 현재와 같이 5일과 10일로 다시 조

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곧 1940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기

존과 같이 개시일이 4일과 9일로 되었다가,�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다시 현재와 같이 개시일이 5일과 10일로 되었다.�그러나

장터의 변화는 없었다.�1994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사했을 당

시에 이미 모든 상권이 원주에 치중된 관계로 둔내장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규모면에서도 많이 축소하게 되었

다.�이와 같은 상황은 2010년 실시한 현지조사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둔내장이 열리는 날이며,�원

주와 횡성에 거주하는 장꾼들이 짐을‘제무시(GMC)’134)편으로

보내고,�자신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둔내까지 왔다.�‘제무시’를

운영하는 곳을‘정기화물’이라고 불렀으며,�장꾼들이 짐을 맡기

면 짐 한 짝에 얼마씩‘정기화물’업체에 주었다.�곧 장꾼들의 짐

은 원주에서 제무시로 둔내장까지 이동시켰으며,�장꾼들은 버스

를 이용해서 둔내장으로 이동하였다.�둔내장이 끝나면 물건을 다

시 제무시로 옮기고,�장꾼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나갔다.�둔내장

이 열릴 때면‘버스가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간혹

134)�제무시(G.M.C)는미국의자동차회사인제너럴모터스에서만든트럭이다.�1944년경에제작되어
우리나라에 해방 무렵에 들어왔는데,�G.M.C의 발음이 일명‘제무시’였다.�6.25�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군용으로사용하다가두고간트럭을우리가그대로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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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나 횡성에서 출발한 버스가 둔내로 오다가 고장이 나면,�중

간에 장꾼들이 내려 버스를 밀기도 하였다.�그러나 고장 난 버스

를 고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버스에서 내려 둔내까지 걸어오기도

하였다.�

1970년에서 1980년대 무렵 둔내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을

때는 명절을 앞 둔 대목장과 추수가 모두 끝난‘늦가을’이었다.

당시 둔내의 생활권이 횡성군 갑천과 청일,�태기리,�안흥,�평창군

계촌과 봉평까지였다.�대목장이 서는 날이면“부흥상회 앞자리에

생선을 판매하던 할아버지가 200~300�짝을 팔았을 정도로”장이

성하였다.�또한 시골에서 가을걷이가 끝나고 난 후,�각자의 팔 거

리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또한 1970년대 담배 수매할 때

둔내장이 컸으며,�현금 유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들까지

도 성시를 이루었다.�그 당시에는 인근 시골에서 거주하고 있는

‘나무장사’들이 장작을 지게에 지고 와 팔기도 하였다.�또한 둔

내장이 열리는 날이면,�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쓰리꾼(소

매치기)’이 판을 칠 정도였다.�제보자 윤철규(남·64세)는 둔내

장 열린 그 다음날 쓰레기통에서 빈 지갑을 여러 개 줍기도 하였

다고 한다.�

그전에는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그러니까.�둔내장날 원주나 횡성에서 차가.

물건을 날라주는 차가 있었어요.�제무시라고.�그 차에다 물건을 싣고 와서 부

리면.�내려놓으면.�상인들이 인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 물건을 받아서 팔

고.�갈 때는 그 제무시에다 물건을 싣고 나가고.�사람은 버스를 타고 나가고.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그리고 옛날에는 쓰리꾼이라고 있었어요.�쓰

리꾼.�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장날에는.�그래 그 이튿날 보면은.�장이 선

다음날 골목에 보면은 지갑들이.�돈은 다 빼고,�지갑만 있는 것들이 있어서 파

출소에 갖다주거나,�우체통에 넣기도 했어요.�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135)

135)윤철규,�남64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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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둔내면 인근인 현천리,�영랑리,�삽교

리,�화동리 등지에 있었던 초등학교에도 500~600명 정도의 학생

들이 있었고,�둔내면소재지에 있었던 둔내초등학교에만 1,500명

정도가 되었다.�곧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았기에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그러나 인구의 급격

한 하락으로 둔내장도 점차 쇠퇴되어 갔다.�성행하던 둔내장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다.�농사가 어려워지자

마을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농사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이주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도시로 전부 몰리는 바람에 그래서 인구가 확 줄었지요.�지금 인제 지

금은 초등학교가 둔내초등학교,�화동리에 있는 초등학교.�거기 인원이 몇 명

안되요.�10여명 되는지.�옛날에는 초등학교가 현천에 있고,�영랑리에 있고,�화

동에 있고,�삽교리에 있고 그랬었거든요.�그런데 거기에도 어린이들이 500명,

600명 정도 되었어요.�학생들이.�그리고 둔내초등학교에는 1,500명 이상.�그

정도로 인구가 많았으니까.�생활도.�자체내의 소비성도 많았고.�또 외부에서

주변에서도 생활권이 되다보니까.�그 정도로 되었었어요.�근데 이 문화가 바뀌

면서.�세대가 변하면서.�둔내장이 쇠퇴해 갔지요.136)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둔내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1980년

대 이후부터는 둔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상인의 수가 크게 줄

어들었다.�둔내에 사는 주민들은 원주와 횡성읍까지 쉽게 나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 횡성읍이나 원주시 등으로

나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둔내면소재에도 중·대형 마

트가 4곳이 생겼다.�또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면소재지에 들어

서는 고정상가들로 인하여 오일장의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었다.

136)윤철규,�남64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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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둔내장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교통이 편리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적 상황에서 둔내

면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탓에 시장의 이용자들이 줄어들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둔내면소재지의 건물주들이 대부분

상인들이었다.�그러다가‘소도읍가꾸기’가 이루어질 무렵에 건

물주가 2/3�정도 바뀌었다.�기존부터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만 두고,�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가게를 하고 있다.�또

한 둔내면소재지만 하더라도 4개의 중·대형 마트가 들어서 있

어서 조그마한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둔내면에서는 고정상

인들도 장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그러므로 오래전부

터 가게를 하던 사람들은 허무한 마음뿐이다.�“자신이 주가 되었

던 삶에서 관망만 하는 삶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앞으로는 관

광특구나 기대해 볼까.�둔내에서 다른 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기

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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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둔내장터와 상인,�점포 종류

1)�장터

둔내장터는‘앞장터’와‘뒷장터’로 구분된다.�현재,�앞장터는

둔내면소재지 주도로이다.�앞장터에는 고정상인들이 하는 가게

들만 위치하고 있고,�실제적으로 장이 서는 곳은‘뒷장터’이다.

1980년대 앞장터까지 장이 열렸을 때에는 고무신,�피복장사 등

의 공산품 등을 앞장터에서 팔았다.�뒷장터는‘어물골목’이라고

불렀으며,�생선류와 채소류 등을 팔았다.�‘소도읍 가꾸기 사업’

을 할 때 앞장터 뒷골목인‘달동네’라고 부르는 곳으로 장을 옮

긴 적이 있었다.�‘달동네’는 현재 농협마트와 농기계수리센터를

잇는 골목이다.�달동네 자리는 원래 논이었다.�주택들이 새로 들

어서면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잠시 장이 섰었다.�

그 후 다시 앞장터와 뒷장터에서 옮겨왔다.�그러던 중 마을주민

가운데 장애인이었던 故이재복이라는 분이 앞 장터 자리가“사고

도 많이 나고,�차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뒷장터에 몇 개씩 갖다 놓

지 말고,�아예 뒷장터로 몰아라.”라고 둔내면사무소에 제안을 하

였고,�그것을 받아들여 그 후부터 현재까지 뒷장터에서만 장이

선다.�뒷장터에서만 서는 둔내장은 둔내버스정류장에서 둔내교

를 건너게 되면 큰 도로 왼쪽으로 나 있는 소도로(소방도로)에 펼

쳐져 있다.�상인들은 뒷장터 길을 따라서 길 양쪽으로 천막을 치

고 물건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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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인

둔내장을 찾는 상인들은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상가 건물 또

는 시장터 내의 가게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거의 매일 고

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고정상인과,�이와는 달리 장터 내의 일정

한 공간에 임시 텐트 및 좌판을 깔아서 장날마다 이장 저장 다니

면서 장사를 하는 이동상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동상인들과 함께 둔내지역에 거주

하는 고정상인들도 둔내장이 열리면 좌판을 펴 놓고 장을 보았

다.�그러나 현재 고장상인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동상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천막을 치고,�좌판을 펼치며 장을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고정상인들이‘장을 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다만,�옷가게인‘오화둥둥’과 둔내교

를 건너 뒷장터 초입인‘보금당’앞에서 좌판을 펴고 양말,�내복

등을 판매하는 상인만이 둔내면에 거주하는 분들이다.�‘오화둥

둥’에서는 장날이면 가게 앞에 옷가지 등을 내어 놓고 판매를 한

다.�그 외에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이동상인이다.�다만,�뒷장터

골목에 있는 식당들은 둔내장이 열릴 때마다 장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인근 시골마을에서 생산한 생산물들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이들은 전문 상인은 아니다.�지

금은 수매제도가 있지만,�예전에는‘모곡장사’라는 사람들이 있

어서 각 마을 어귀나 시장 변두리 골목에서 농사를 지은 생산물

들을 그들에게 팔았다.�그러면 모곡장사는 화물차에 구입한 농산

물들을 원주나 서울로 실어 나갔다.�담배,�벼,�옥수수(옛날에는

옥수수도 수매했음)�등은 수매를 했기 때문에,�그 나머지 농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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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들은 대부분 모곡장사에게 판매를 하였다.�또한 둔내장에서

난전을 열고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2010년 11월에 이루어진

현지조사에서 둔내면 인근에 시골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 두 분

만이 마늘,�엿,�가래떡,�밤,�더덕,�양배추,�청국장 등을 가지고 와

난전을 보았다.

둔내장을 보는 이동상인들은 원주,�횡성,�평창(봉평,�진부),�홍천

등지에서 오는데,�예전이나 지금이나 원주에서 오는 상인들이 가

장 많다.�이전의 장과 현재의 장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장꾼

이 많이 줄어들어 예전의 절반도 안 된다.”는 말처럼 장꾼들의 수

가 많이 감소한 것이다.�현재 둔내장터에서 가장 오래된 장꾼 가

운데 이동상인은 야채판매상과 생선판매상인데,�둔내장 한가운

데 자리를 하고 있다.�야채판매상 같은 경우 40여 년 되었으며,�생

선판매상은 30여 년 되었다.�점포상인으로 가장 오래된 분은‘부

흥그릇상회’를 운영하는 윤철규(남·64세)씨이다.�윤철규씨는

현재의 자리에서 36년 정도 하였다.�1970년대 중반부터 하였다고

한다.�둔내장을 찾는 이동상인의 경우 많이 바뀌었으며,�현재는

10여 년 안쪽에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둔내장의 경우,�오전에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오후가

되면 비교적 한산해진다.�그러면 이동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한담을 나누거나 쉬는데,�손님들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일찍 짐을

싸서 귀가하는 경우도 많다.�이들 이동상인들은 대부분 1톤 트럭

을 소유하고 있으며,�때로는 좌판을 펴지 않고 차에서 직접 판매

하기도 한다.�점심은 인근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든가,�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기도 하며,�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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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면 시골에 거주하며 난전을 보는 할머니

3)�점포 종류및판매상품

둔내장에서 출장하는 이동상인 등의 물품 구입처는 각 상인이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일반적으로 청과물과

야채류는 원주 공판장,�신발류는 서울 청계천,�모자와 의류 등은

서울 평화시장 등에서 구입한다.�1994년 조사에서는 의류상(5

명),�과일상(3명),�그릇상(3명),�야채상(2명),�건어물상(2명),�침

구상(2명),�상판매상(1명),�먹거리상(1명),�양말상(1명),�신발상

(1명),�어류상(1명),�모자상(1명)�등으로 이동상인이 23명 정도였

다.�반면에 2010년 현지조사에서 둔내장에 출장한 이동상인들의

수는 55명 정도였다.�의류상(5명),�과일상(4명),�그릇상(1명),�야

채상(4명),�건어물상(3명),�침구상(2명),�상판매상(1명),�먹을거

리상(반찬,�과자 등 11명),�양말상(1명),�신발상(1명),�어류상(7

명),�약초상(2),�모자상(2명),�화장품상(2명)�도서상(1명),�곡물상

(3명),�가방상(1명),�건강식품상(1명),�화초상(1명),�공구상(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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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사와 2010년 조사를 비교해 볼 때 점포 종류는 거의

비슷하며,�판매상의 증감이 보일 뿐이다.�특히 2010년 조사에서

는 먹거리상과 어류상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이동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들은 여타 사설시장이나 인근

지역의 오일장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다만,�예전에 비해 의류

상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또한 판매 물품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

는 것도‘의류’이다.�그 이외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현재는

기성복(공장에서 생산한 옷)�등을 주로 판매하나,�예전에는 포목

상이 의류상의 대부분이었다.�비단 등의 옷감을 두루마기로 갖다

놓고,�‘한 마,�두 마,�한 자,�두 자’등으로 끊어서 팔았다.�또한 정

장은‘대광라사’,�‘명동라사’‘신일라사’등에서 맞추어 입었다.��

생선류를 판매하는 상인 등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신선도 부분에서 마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

라고 한다.�그래도 생선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가

되는 물품이다.�생선류는 대부분 원주에서 온다.�둔내가 지리적

으로 강릉과 인접해 있어서 동해안에서 직접 오는 것 같지만,�동

해안에서 잡은 생선 등이 원주로 모이고,�그 모인 생선을 어류상

들이 구입해 둔내장으로 실어 온다.�물품의 유통은 횡성보다는

원주가 월등히 많다.

①청과물

과일류와 야채류를 포함한 청과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대개

원주의 공판장 또는 도매상에서 물품을 구입한다.�청과물 같이

부패성이 빠른 식품류는 운반거리를 짧게 함으로써 신선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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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려 한다.�또한 신선도가 좋은 야채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상

인들보다 일찍 일어나 원주 공판장을 이용한다.�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경우는 매일 아침 구입을 한다.�구입을 위

해 이동상인들은 새벽 경에 부부가 함께 구입을 하러 가거나 또

는 부부 중 한 사람은 장사를 하러 나가고 나머지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직접 생산지로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 한다.�이러한 경우는 대개 청과물이 계절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시기에는 직접 산지로 다니면서 구입하게 된다.

그 이유는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직접

산지에서 청과물을 싸게 구입,�판매함으로써 차액을 남기기 위해

서다.�그렇지만 현재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원주 공판장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둔내장에서 판매되는 과일류는 사과,

배,�귤,�감,�참외,�바나나 등이며,�야채류는 배추,�대파,�쪽파,�양

파,�무,�총각무,�시금치 등이다.�

과일판매상 야채판매상

②식품류

식품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계절별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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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과물이나 야채류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왜냐하면 야채류

는 과일이나 생선과 달리 소비자들이 거의 매일 반찬거리로 구입

해야 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주로 이들이 취급하는 물품은 계

절성 야채류가 주류를 이룬다.�감,�포도,�바나나,�사과,�배,�상추,

오이,�밤,�표고버섯,�파,�미역 줄기,�무,�양파,�고구마,�새우젓,�젓

갈,�생강,�감자,�달걀,�마늘 등으로 일상 음식류가 주류를 차지한

다.�한편,�어리굴젓,�명란젓,�창란젓,�오징어젓 등의 젓갈류와 장

아치와 같은 반찬만 전문적으로 판매하기도 하며,�메밀묵,�도토

리묵,�순두부,�두부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또한 김을 현장에서

직접 구워 판매한다.

식품판매상 두부판매상

③공산품류

둔내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품은 공산품류이다.�공산품

류는 대개 도매상 중심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여기서‘도매

상 중심형’이란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통경로로써

도매상을 중심으로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는 경로를 말

한다.�이들 공산품류 상인들은 주로 평화시장을 이용한다.�평화

시장은 값싼 원단이나 불량품을 구입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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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품을 생산해 낸 값싸고,�질 낮은 제품과 덤핑 의류를 취급하

는 시장이다.�예전에는 주로 의류는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하였으

나 현재는 평화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모자를 포

함한 잡화류도 평화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신발을 취급하는 공

산품 상인들은 원주에 있는 대리점이나 서울 청계천 도매상에서

구입을 한다.�인근 대리점을 통해서 신발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팔다가 부족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또는 물품 구입에

소비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리점에 전화를 해 구입을 한

다.�이와는 달리 서울 청계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하는 대목일 때다.�둔내장에서 판매되는

공산품류에는 의류,�모자,�장갑,�신발,�화장품,�도서류,�침구류,

공구류,�그릇류,�상 등이 있다.

의류판매상 신발판매상

모자,�가방 판매상 양말판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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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생선·건어물류

둔내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가운데 한 가지가 생선류와 건

어물류이다.�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뒷장터’를‘어물골목’이라

고 부를 정도도 생선류와 건어물류가 많이 판매되었다.�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상품이기도

하다.�생선류와 건어물류는 대부분 원주 도매상으로부터 구매를

해오거나,�원주 도매상이 직접 둔내장에 와서 판매하기도 한다.

둔내장에서 판매되는 생선류에는 코다리,�동태,�새우,�도루묵,�오

징어,�조기,�양미리,�홍합,�조개,�꼬막,�고등어,�임연수 등이며,�특

히 2010년 조사에서는 김장철이 갓 지난 때라,�생굴을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많았다.�건어물로는 통북어,�북어를 비롯해서 쥐치,

오징어,�새우 말린 것 등을 판매한다.

생선판매상 건어물판매상

⑤음식류

예전 둔내장터에서 파는 음식류에는 올챙이국수,�감자전,�메밀

부침개,�칼국수,�찐빵,�만둣국 등이었다.�현재의 면사무소 앞에

있는 골목이 먹을거리 골목이었다.�그러나 현재 장터의 난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분식점이 전부다.�도너츠,�각종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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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오징어,�김말이),�순대,�어묵 등을 판매한다.�또한 생과자

와 뻥튀기,�구운 오징어 등의 간식거리를 판매한다.�예전에는 장

터의 난전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술 한잔 하는 풍

경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지금은 그러한 광경을 전혀 볼 수 없다.�

도너츠판매상 뻥튀기판매상

⑥약초·곡물류

둔내장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생산한 약초와 곡물을 판매한

다.�판매하는 약초에는 도라지,�산머루,�민들레,�질경이 등의 진

액과 더덕,�은행,�인삼,�흑지,�밤,�대추,�장뇌삼,�산마,�건칡,�구기

자,�감초,�각종 버섯류 등이며,�곡물류는 메밀,�보리,�수수,�콩,�조,

율무,�옥수수 등이며,�곡물을 갈은 도토리 가루,�메밀가루,�감자

가루 등도 판매한다.�

약초판매상 곡물판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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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화초류

최근들어서 장식용 화초와 화분을 취급하고,�판매상도 있다.�이

를 구매하는 층도 증가하고 있어서 장사가 괜찮다고 한다.�화초

를 구매하는 지역은 대개 서울 근교 화초재배지에서 구입한다.

화초판매상

4.�둔내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1)�운영 시간

2010년 11월 조사에서 둔내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침 08시였다.

08시에 이동상인들이 각처에서 도착하고,�2시간 정도 물건들을

진열 해 놓는다.�그러면 손님들은 10시 정도가 되어야 물품을 구

매하기 위해서 둔내장에 나온다.�예전에는 이른 시간부터 시작되

었지만,�조사 시점이 겨울이기에 10시가 넘어서 손님들이 장에

나오기 시작하였다.�그리고 오후 3시경에 손님들이 거의 빠져 나

가며,�오후 5시 정도면 이동상인들도 짐을 싸서 거주지로 돌아간

다.��여름철에는 1시간 정도 빠르게 시작하며,�폐장도 1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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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이루어진다고 한다.�그러나 장이 잘 되지 않고,�자가용을 이

용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계절에 따라서 많은 차이

를 보이지는 않는다.�손님들이 특별하게 몰리는 시간도 없으며,

일정하게 이어진다.

둔내장을 준비하는 이동상인들

2)�인근 장과의연결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구매 품목에 따라 다른 구입 방법을 지니

고 있으며,�이동상인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장을 순회하

고 있다.�곧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위치한 여러

장을 순회하는 통근식 이동상인이 주류를 차지한다.�순회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자져올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먼저 도로교

통이 발달하였다는 것과 자기 차량의 소유가 증가하였다는 것에

있다.�물론 자신의 집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상인

도 일부 보이지만,�전반적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순

회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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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장이.�오늘이 둔내장이잖아요.�그러면 내일은 횡성장.�내일모레는 서

석장,�아니 저 갑천장.�그 다음에는 청일장.�그 다음에는 서석장.�또 그 다음에

는 둔내장.�그 이튿날은 횡성장.�예전에는 오일장을 그렇게 해서 돌아왔지요.

장사꾼들이 모여 다니는 게 그렇게 다녔지.�그래서 그 이전에는 차가 없으니까

옷장사들.�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차에다 싣고 오는데.�그 전에는 차가 없으니

까.�인제 여기서 보고,�‘택가’를 지켜요.�보따리 하나에 얼마씩 돈을 주고.�횡

성장보고 도요타라고 하는 쪼그만 차가 있었는데.�모두 다 그거에 싣고 가고.

횡성장 보고,�인제 그 다음에 갑천장 볼 때는 그렇게 들어오고.�청일장볼 때는

갑천서 청일은 얼마 안되잖아요.�거기서는 인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보따리를

지켜가지고 청일장 보고,�서석은 차로 조금 옮기고 청일 와가지고는 청일장에

와가지고 둔내장을 보러 올려면은 청일 시장에서 요기 저 지금은 봉덕학교라

고 하지요.�거기까지 지켜요.�청일 사람으로 해서.�그러면 둔내 사람은 또 짊어

지고 둔내장에 갖다 놓는 거래요.�그전에는 장사꾼들은 그렇게 다녔어요.137)

해방 직후 둔내장을 중심으로 인근 장들과의 연결을 살펴보면,

‘둔내 → 서석→ 횡성 → 갑천 → 청일’등으로 장꾼들이 이동하

였다고 한다.�개인적으로 차가 없었던 시절이기에 이동상인들은

짐 하나에 얼마씩 돈을 주고 작은‘도요타’를 이용하였다.�횡성

장을 보고 갑천장까지 차를 이용하였으며,�갑천장에서 청일장으

로 갈 때는 거리가 가까워‘택가(지게꾼)’라고 부르는 마을 사람

들에게 품삯을 주어 짐을 옮겼다.�청일장에서 둔내장으로 올 때

도 청일 장터에서 청일면‘봉덕학교’까지는 청일면 사람에게 품

삯을 주어 옮기고,�이어서 둔내 사람이 받아서 둔내장까지 옮겨

주었다.�그 후,�6.25한국 전쟁 이후에는 흔히‘제무시’138)라고 불

137)손한열,�남75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138)재무시는‘십발이’(앞바퀴 2개,�뒷바퀴 8개)라고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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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군대‘후생 사업차’로 옮겼으며,�제무시를 개인적으로 구입

한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짐을 옮기기도 하였다.�이후에는‘육발

이’(앞 바퀴 2개,�뒷바퀴 4개)라고 불리는 차를 이용하기도 하였

다.�한편 1994년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근장과 연결이 되었

다.

● 3개장을이용하는경우

횡성읍장(1·6일)�→ 원주풍물장(2·7일)�→ 둔내장(5·10일)

횡성읍장(1·6일)�→ 서석장(4·9일)�→ 둔내장(5·10일)

원주풍물장(2·7일)→ 문막장(3·8일)�→ 둔내장(5·10일)

원주풍물장(2·7일)→ 서석장(4·9일)�→ 둔내장(5·10일)

● 4개장을이용하는경우

횡성읍장(1·6일)�→안흥장(3·8일)�→서석장(4·9일)�→둔내장(5·10일)

● 5개장을이용하는경우

횡성읍장(1·6일)→원주풍물장(2·7일)→문막장·양동장(3·8일)→

서석장(4·9일)→둔내장(5·10일)

횡성읍장(1·6일)→원주풍물장(2·7일)→양동장(3·8일)→

영월읍장(4·9일)→둔내장(5·10일)

2010년 조사에서는 1994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위

와 같은 인근 장과의 연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동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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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장을이용하는경우

횡성읍장(1·6일)→문막장(3·8일)→둔내장(5·10일)

봉평장(2·7일)→안흥장(3·8일)→둔내장(5·10일)

홍천장(3·8일)→서석장(4·9일)→둔내장(5·10일)�

봉평장(2·7일)→대화장(4·9일)→둔내장(5·10일)�

주천장(1·6일)→문막장(3·8일)→둔내장(5·10일)

● 4개의장을이용하는경우

횡성읍장(1·6일)→안흥장(3·8일)→서석장(4·9일)→둔내장(5·10일)

봉평장(2·7일)→안흥장(3·8일)→서석장(4·9일)→둔내장(5·10일)

● 5개의장을이용하는경우

주천장(1·6일)→봉평장(2·7일)→진부장(3·8일)→대화장(4·9일)→

둔내장(5·10일)�

1994년 조사에서는 횡성읍장을 시작으로 해서 둔내장으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동상인들이 많았으나,�2010년 조사에서는

횡성읍장을 보지 않는 이동상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이유에 대해서‘횡성읍장’의 경우,�시장번영회가 조직

되어 있기 때문이다.�시장번영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횡성읍

장을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곧 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이다.�간혹,�장을 보더라도 변두리에야 난전을 펼 수가 있다.�또

한 시장번영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장세를 많이 받는다.

둔내장에서 먹거리를 판매하시는 분은 거주지가 횡성인데도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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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장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동상인들의 장 순회 경로를 보면,�주거지를 근거로 하고 있

다.�횡성읍장,�둔내장,�원주 풍물장,�문막장,�서석장,�영월읍장 등

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평창과 홍천 거주

자들의 증가로 평창과 홍천,�영월 장을 보는 이동상인들이 증가

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순회 경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은 1~2개의 상설시장이자 정기시장을 근거로 하여 나머지 소규

모의 면 단위 장을 순회하는 1파수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이러한 대도시의 장 혹은 읍장을 기본 순회 경로에 포함

시킴으로써 1파수에 따라 구입한 물품을 재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한 관계로 원주 풍물장이나 횡성읍장을 기본 이동

전략으로 삼고,�거기에서 남은 재고를 면단위 장들에서 판매함으

로써 장 순회의 1파수를 구성하게 된다.�그래서 기본적으로 3-4

개의 장을 순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 나머지 날은 물건을 재구입한다거나 차량의 보수 또는 휴식

을 위해서 소비된다.�물론 장 순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자리

의 확보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장이 거주지와 얼마만 큼 떨어

져 있는가 하는 거리 문제도 장 순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

다.�둔내장은 오전장의 성격을 보여준다.�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

지만,�장이 개시되기 시작하는 아침 8시경부터 농촌에서 농민들

이 나와 물건을 구매한다.�12시 경을 기준으로 하여 장에는 거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산해진다.�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둔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나와 장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장의 분위기는 오전에는 농촌에서 나온 농민들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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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둔내에 위치한 지역민들로 바뀌게 된다.�이러한 장 특성

에 맞추어 이동상인들은 자신들의 하루 판매량이나,�개시 시간,

파장 시간 등을 맞추게 된다.

5.�둔내장 관리

1)�장 자리

‘장 자리’는 오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이동상인들에게 있어서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그리고 장 자리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장

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장 자리가 위치한‘목’이 또한 중요

하다.�어떠한‘목’을 차지하였는가 혹은 장 변두리에 있는가에

따라 판매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한다.�그러므로 이들 상

인들은 장 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목’을 차지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들인다.�좋은 목에 위치한 상인은 대개 장사 경력이 오래

되었거나 또는 의류 상인이나 농산물 상인들이다.�이들도 처음

장사를 할 때는 변두리에 위치하였다가 차츰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좋은‘목’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아니면 기

존 상인으로부터 그 자리를 물려받거나 또는 장 자리와 함께 기

존 상인이 취급한 물건을 같이 구입하여 확보한 경우도 있다.�

장 자리의 인계가 이루어질 때는 해당 자리에 해당하는 자릿세

를 주고받는다.�또한 남의 장 자리에 난전을 펴기 위해서는 해당

자리 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사용 승낙을 얻어야 난전을 펼

수 있다.�장 자리 주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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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또한 일찍 왔다고 해서 좋은 목을 차지

하여 난전을 펼 수도 없다.��

2)�장세

둔내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장들과 마찬가지로 상인들로부터 쓰

레기 오물세의 일종인‘장세’를 받고 있다.�이러한 쓰레기 오물

세는 대개 상인이 장에 물건을 깐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동일한

면적이라도 장에 따라 장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이는 이동상

인들의 수와 시장의 면적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그러므로

누구라도 그 자리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

지만,�실제로는 장터의 어느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는 것이 지정

되어 있다.�‘장자리’에 대한 이러한 권리 주장은 현재에도 관습

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그렇지만 장자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즉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그 장자리는 계속 타인에게 양

도되고 있으며,�또 누군가에 의해 양도받고 있는 상태인 유동적

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세를 내지 않으며,�외부에서 온

이동상인들만 장세를 받는다.�예전에는 나무장사에게도 장세를

받았던 것으로 제보자 윤철규(남·64세)는 기억한다.�인근 시골

마을에서 나무장사가 지게에 나무를 지고 오면 나무 몇 개피를

빼는 정도로 장세를 받았다.�그러나 누가 장세를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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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하는 사람은 장세를 안낸 것 같아요.�장세를 가게하는 사람은 안 내고 외

부에서 오는 사람들만 장세를 내고,�그 재미있는 얘기가 그 전에는 나무 파는

것도 세가 있었어.�나무도 한 가치,�두 가치,�이렇게 지고 오면.�받아가지고.�그

런 제도가 있었어요.�시장에.139)

둔내장 장세는 둔내 노인정에서 걷다가 1990년부터 장애인협

회(둔내면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347명)에서 걷는다.�둔내 장애

인협회 회장은 고태환(남·79세)이다.� 1990년‘이재복’이라는

장애인(외팔이)이 장세를 받기 시작하였고,�당시 장세는 500원이

었다.�군에서 장세 걷는 기관을 입찰해서 결정하는데,�거기에 상

응하는 세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세금은 1년에 70만 원 정도

다.�2009년에는 78만 원을 납부하였다.�1990년에는 40만 원이었

으며,�입찰을 볼 때마다 인상이 된다.�그 이전에 노인정에서 장세

를 걷을 때는 둔내면사무소에서 장세의 일부를 납부하였는데,

‘한 장’에 5,000원씩을 납부하였다.

그 전에 노인정에서 조금 보다가 지금은 장애인협회 둔내분회로 넘어온 거

지.�우리가 1990년대부터 받았어.�장애인협회 둔내분회에서 받으니까.�이 뭐

불쌍한 사람들이 받으니까.�그냥.�허가를.�군에 가면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딴

사람이 없으니까.�처음에는 500원 이렇게 받았지요.�그걸 받아가지고는 세금

도 안돼요.�품값도 안 되고,�지금은 한 1,000원 이상 받지요.�군에다 내는 게 보

통 70만원 정도 낸다고요.�여기서 우리가 받으면 그냥 받는 것으로 아는데.�우

리가 세금 얼마씩 내고 받아요.�인건비 나가지.�전화세 나가지.�여기서 크게 남

는 것도 없어요.�그저 장애인들 일 년 관광이나 가고 그거예요.140)

139)윤철규,�남64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140)고태환,�남79세,�횡성둔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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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둔내장의 장세는 얼마 전부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 걷고 있다.�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큰 이동상인들에게는

2,000원을 받고,�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이동상인들에게는

1,000원을 받는다.�장세에 대한 규정은 특별하게 없다.�둔내장터

에 대한 관리 운영이 되지를 않아서 얼마 전에 올린 것이다.�이

장세로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청소 등에 이용된다.�장

세를 올리기 위해서는‘싸움 싸움’을 할 정도로 시끄럽다고 한

다.�장꾼들은 대부분 장세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세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다.�장

세를 올리기 위해서는“며칠을 따라다니며 싸우고 해야 낸다.”고

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다.�장세는 법적으로는 일종의 도로 점

령료에 해당한다고 한다.�한 번 입찰을 받으면 보통 5년 정도의

장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장세

를 걷고 있기에,�다른 기관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하고 받는 형식으로 장세 걷는 기관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나물 파는 할머니들에게는 여전히 500원을 받

기도 한다.

1990년대 처음 장세를 걷을 때만 하더라도,�“사람이 장날로 밀

고 나가지를 못했는데.”라는 말처럼 많은 장꾼들이 많았다.�지금

은 비가 오거나,�눈이 오면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장세는

오전에 받지 못하고 오후에 받는데,�그 중간에 가는 장꾼들도 많

다.�걷은 장세는 장세 걷는 분의 인건비(연 60만원)와,�둔내장 청

소 등의 관리에 사용하며,�1년에 한 번 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

는 사람들 관광을 다녀온다.�그러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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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장이 열렸던 자리(농협마트)���������우시장이 열렸던 자리(마을회관)

6.�둔내 우시장

1)�위치

둔내장날 우시장도 함께 열렸다.�우시장은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자리에 있다가,�자포1리 마을회관 자리로 옮기고 나서 중단되었

다.�마을회관 자리로 옮겨온 것은 1960년도 무렵이며,�1975년도

에 우시장이 횡성읍으로 통합·이전하여 없어졌다.�우시장이 마

을회관 자리로 옮겨오게 된 이유는 농협이 땅을 매입하고,�그 곳

에 창고를 지었기 때문이다.�3년 전에 창고를 허물고,�하나로마트

와 농기계수리센터,�주요소 등이 들어왔다.�그 자리에 있었을 때

만해도 우시장 규모가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편이었다고 한다.

우시장의 규모는 마을회관으로 옮겨 온 뒤가 더 컸었다.�농협마

트 자리에 있을 때는 소를 맬 때가 모자라 뚝방 너머에도 소를 매

곤 하였다.��

우시장이 여게 온 제는 60년도 정도에 이리로(자포1리 마을회관)�왔겠는데

요.�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75년도에 여기서 횡성으로 나갔지.�여기 농협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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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농협이 요기 있었는데,�농협이 땅을 자꾸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그래

가지고 지금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요.�거기가 원래 농협 창고가 엄청

많았어요.�농협이 창고를 지으면서 땅을 자꾸 사니까.�그 다음에 이리로 옮겼

지요.�그 다음에 여기 우시장이 잘 되지 않으니까 횡성으로 합쳐버렸잖아요.141)

현재 자포1리 마을회관 옆에 만미식당(김인귀)이 예전에 우시

장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크게 하였다.�그러나 지금

은 하지 않으며,�당시에 장사를 했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

우시장 옆에는 만미식당만 있었다.�우시장이 옮겨오기 이전에는

‘손사준’씨가 하던 식당과‘개고기 안서방네’라 불리던‘안씨’

라는 분이 했던 보신탕집이 우시장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식

을 판매하였다.

이쪽에 함석집이‘만미식당’이라고 그전에 그 그집이서 우시장 보러 온 사람

들 전부 거기서 밥을 먹었어.�그 집에서 음식장사를 했어.�우시장 옆에는 그것

밖에 없었어요.�우시장이 그 밑에 아주 본토박이로 우시장이 설 때는 저기 손

사준이라고 그 집에가 식당을 했지.�그리고 그 옆에는 이름은 모르는데,�그냥

안씨네가 개기고 보신탕 장사를 해서.�‘개고기 안서방네’라고 별명이 있었고.

예전에 그랬지142)

우시장에 옆에 있던 만미식당141)손한열,�남75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142)손한열,�남75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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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 시간

둔내 우시장은 일반 장이 서는 날 같이 열렸다.�우시장은 일찍

열지 않았다.�일반 장꾼들이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날 무렵이 되어

서야 평창 봉평,�횡성 갑천,�청일 등지에서 걸어서 소를 끌고 나

왔다.�갑천이나 청일에도 우시장이 별도로 열렸으나,�그쪽 장에

서 산 소를 둔내장에 와서 팔기도 하였다.

장날만 우시장이 열렸지.�그렇게 우시장이 일찍도 안되었어요.�여기 장사분

들 보따리 다 펴고,�떠들고 그러면 소를 끌고 오고.�그 때는 평창 봉평 스키장

있는데.�그 쪽에서 다 소들 끌고 걸어서 왔지요.�고삐로 해서 끌고 와 팔고.�저

갑천,�청일 그쪽에서도 넘어 오고.143)

3)�거래 방식

소를 이용해 밭을 갈던 시절에,�소를 여러 마리 살 때는 혼자 끌

고 갈 수 없어서‘채취꾼(채찍꾼)’에게 품삯을 주어 우시장으로

끌어 왔다.�예를 들면,�봉평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사 놓으면,�둔내

장까지 끌어다 주는데,�얼마씩 품삯을 주었다.�채취꾼 품삯은 정

143)손한열,�남75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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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거리에 따라 유동적이었다.�소를 잘 모는

채취꾼의 경우,�많이 몰 때 세 마리까지 몰고 다닐 수 있었다.�앞

에 한 마리를 두고,�뒤에 두 마리를 끌고 다녔다.

소를 여러 마리를 사게 되면,�채취꾼이라고 해서 품삯을 주고.�봉평 스키장

있는 데 가서 소를 사면 채취꾼이라고 그래가지고.�뭐 한 마리 끌고 오는데 얼

마.�그래가지고.�우선 소를 끌려가지고 왔지요.�거리에 따라서 품삯이 다르지.

잘 하는 사람들은 앞에다 한 마리 몰고,�뒤에다 두 마리 끌고.�소장사가 자기가

다 끌어가지고 못 오니까.�품삯을 주고.144)

우시장에서는‘대행수(댕수라고 불렀음)’가 있어 흥정·중개를

맡았다.�중개료는 양쪽에서 모두 받았으며,�소를 팔려는 사람과

소를 사려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하였다.�‘댕수’는 팔에 완장을

차고 다녔다.�소는 정해진 가격이 없고 댕수가 정하는 가격이 곧

거래가격이 되었다.�댕수와 소장사,�소 구입할 사람 등의 흥정이

이루어진다.�우시장에서 댕수로 특별히 정해진 인원은 없고,�댕

수는 소장사를 오래 한 사람,�눈치가 빠른 사람,�소를 볼 줄 아는

사람 등이 주로 한다.�둔내면에 100두-300두,�100두씩 먹이는 사

람은 소장사라고 봐야 한다.�우시장이 폐장한 뒤에는 말뚝세 받

는 사람이 우시장 청소를 한다.�말뚝세 받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

는 명칭은 없었다.�

제보자(손한열)가 평창 방림 창수동에서 소를 사서 소시장에 팔

은 적이 있다.�28~29세 때에 소장사를 하였는데 평창 등지를 돌

아다니면서 도곡방(현재말로 경로당 같이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144)손한열,�남75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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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곳)에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으면,�들어서서 소 팔 사람

이 있는지 물은 후에 노인들이 소 팔 사람을 불러 소개시켜 주면

흥정을 한다.�중간에 소개시켜준 노인들에게는‘소주 대병’을 사

서 대접한다.�평창을 주로 돌아다닌 이유는 평창이 살던 땅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4)�말뚝세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두수가 상당히 많았다.�일반 장에서는 장

세를 걷지만,�우시장에서는‘말뚝세’를 걷었다.�말뚝세는 우시장

을 관리하는 관리자다.�일 년이나 한 달 단위로 면사무소에서 입

찰 공고하여 선출하였다.�말뚝세의 경우 송아지는 덜 받고 큰 소

는 더 많이 받았다.�예전에는‘장세’와‘말뚝세’를 한 사람이 걷

었다.�두 사람이 나누어 한 사람은 장세를 걷었고,�다른 한 사람

이 말뚝세를 걷었다.�우시장에서 말뚝세를 받는 사람은 말뚝이

부러진 것이 있으며,�교체해 주는 일을 한다.�예전에는 입찰 경쟁

이 더러 있었다고 한다.�말뚝세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말

뚝세는 마리로 따지면 장세보다는 쌌지만,�대신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갔다.

장세를 받는 사람과 말뚝세를 받는 사람이 달랐어요.�입찰을 봐서 개인이 받았

어요.�그 사람이 관리라는 게.�우전에 말뚝세를 받잖아요.�예전에 나무 말뚝이니

까.�말뚝이 부러지든지 그러면은 그건.�그거는 말뚝세 받는 사람이 깎아다 박지

요.�우전에 말뚝이나 갖다가 박고.�새로 깎아 갖다가 박고.�그것 밖에 없지요.�입

찰공고를붙으면,�거기다많이쓴사람이되는거지요.145)

145)손한열,�남75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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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불세

우전 옆에 있었던‘만미식당’은 우시장에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였다.�또한 당시 노름꾼들이 노름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였

다.�주인집에서 그들에게‘불세’를 받았다.�불세는 소위 말하는

‘초 값’,�‘전기세’등을 가리키는 것이다.�일종의 자리 임대료인

셈이다.�돈을 잃은 사람이‘나 개평 좀 줘’라고 이야기 하면,�돈

을 딴 사람이 딴 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다.

주로 하던 노름은‘짓고땡’이었다.�아가씨들까지 있던 곳은 앞

장터에‘개명옥’과‘중앙옥’등이었다.�‘개명옥’은 전에 둔내정

육점이 있던 자리이고,�‘중앙옥’은 현재‘단골식당’이 있던 집이

다.�그 외에도 여로 곳이 있었다.�인구가 많고 고랭지 채소가 잘

되고146),�장이 크게 설 때는 둔내면소재지에 다방이 12개까지 있

었다.�현재는 6~7개로 줄었다.�고랭지,�특용작물이 잘 될 때는 유

흥업소 또한 잘 되었다.

7.�둔내장터와 속담

둔내 지역의 특징이‘외부 사람이 오면 실패율이 없다.�외부인들

은 모두 성공하여 몇 년 안 에 집을 사게 될 정도라고 한다.�옛말

에“황재(횡성에서 둔내면을 넘어오는 해발 500의 높은 고개)를

올 때는 울면서 넘어 오고,�나갈 때는 웃으면서 넘어 간다.”는 말

이 있을 정도이다.�둔내에서 담배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부촌’

이라고 할 정도로 생활의 여유가 있었다.�그 만큼 장꾼들에 있어

서도 둔내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46)고랭지채소를많이재배할때는서울에서도매상하는사람들이많이왔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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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요.�상인들이 예전에 떠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있지요.�시장 보는 사람

들.�시골에.�그 사람네들이.�하여튼 일 년에 한 번을 보더라도 둔내장을 한 번

봐야지만 장사하는 맛이 난다는 말이 있었어요.147)

옛말에‘장꾼이 놀음판에 있어도 둔내장은 열어야 한다.’,�‘일

년에 한 번 봐도 둔내장은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둔

내장은 유명하였다.�지금과 같이 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에 대목장

(설날,�추석 등)�때는“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꽉찼다.”라는

둔내 사람들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둔내장을 찾았다.�특히 현

재는 없어졌지만 우시장이 있을 때 둔내장은 더 컸었다.�그러나

지금은 인구의 감소,�차량의 증가 등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147)윤철규,�남·64세,�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2010년 11월 25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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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안흥장

안흥은 원래 보미(寶味)라 불리다가 조선시대에는 정곡면(井谷

面)이라 했으며,�1937년 안흥역(安興驛)의 이름을 따서 안흥면이

되었다.�이로 보면 안흥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면이 된 것은 역사

가 그리 길지 않다.�올해가 2011년이니 정확히 74년 전에 안흥면

으로 불러지게 되었다.�

안흥찐빵축제 때 시장골목에서 부두자리를 매는 장면

그러나 안흥은 동해안에서 서울(한양)로 가는 길목에 있어 동해

의 모든 산물이 이쪽을 거쳐 갔다.�「강원도지」에서 횡성은“강원

이라는 한 도가 서울로 통하여 물건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모여드

는 장소가 되어 대대로 이어 살고 있는 사대부들이 많고 또한 주

상(舟商)으로 부(富)를 이룬 자들도 많다.”148)고 했듯이,�일찍이

횡성일대는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그래서 1940년대 횡성

의 시장은 횡성시(횡성면)�1,6일,�안흥시(안흥면)�3,8일,�둔내시

(둔내면)�5,0일,�동명시(갑천면)�5,10일,�류동시(청일면)0,0일,

창촌시(서원면)�0,0일149)에서 열렸다.�이것은 모든 면 단위로 시

148)『국역강원도지』상,�강원도,�2005.�84쪽.
149)위의책,�929쪽.�0,0일은날짜가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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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열렸음을 뜻하는 것이다.�옆 동네 홍천군에서는 당시 홍천

면,�서면,�서석면에서만150) 장시가 열렸던 것에 비하면 횡성의 경

우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또 1830년에 편

찬된「관동지」에 의하면 안흥리에 인구가 편호 64호에 남자 67명

여자 68명이 살았다고 했는데,�당시 현내면의 어느 마을보다도

많은 인구 분포이다.151)�그리고 안흥면 지구리(池丘里)에는 동창

(東倉)이라는 창고가 있었는데 14칸이나 되었으며,�횡성의 물산

으로 인삼,�오미자,�자초(紫草),�복령,�영양(羚羊),�봉밀(蜂蜜),�백

화사(白花蛇)가 생산되었다152)고 하였다.�

이 같이 창고가 설치된 곳은 대체로 과거에 시장이 섰는데,�그것

은 바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153) 주천강을 거슬

러 오르내리는 주상(舟商)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강릉방면에서

올라 온 물품을 서울까지 배로 실어 나르고,�서울방면의 물품을

배로 이곳까지 실어 나르고 여기서부터는 육상으로 대관령을 넘

어 서울방면의 산물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그 때문에 안흥에 시

장이 서게 되었고,�상당히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안흥찐빵마을 찐빵상징 조형물

150)위의책,�같은곳.
151)『국역관동지』상,�강원도,�2007.�592-4쪽.
152)위의책,�598쪽.
153)황보명『김인규』김삼기,�『강원도시장민속』,�국립민속박물관,�1995.�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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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당시의시장권은원주장개시일의영향을받으면서장길이원주-

횡성-홍천과원주-안흥-대화방면으로이분화되어장꾼들이활동했다

고하였다.154) 그러니안흥장은원주에서평창방면으로이어진장길을

형성하고있었던것이다.�

1913년에 편찬한「강원도상황경개(江原道狀況梗槪)」에 의하면 횡성

에는횡성장과안흥장이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155)�결국1830년과

1910년사이에둔내장이사라지고안흥장이새로생긴것이된다.�이

와관련해서「강원도시장민속」에서는다음과같이기록을해두었다.

1830년대와 비교해서 볼 때 몇 가지 변화를 찾을 수 있다.�먼저

둔내장의 소멸을 들 수 있는데,�그 원인은 아마도 191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신작로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의 조운을 통한 물

산의 유통보다 육로를 이용한 물산의 이동이 보다 원활한 것에

기인할 것이다.�그러한 관계로 안흥장이 새로이 지역 상권의 중

심지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이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안흥장은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영

서와 영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동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 서울로 운송되는 중간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험준하

고 굴곡이 심한 대관령과 여우재,�문재를 넘어 온 수많은 화물차

량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성시를 이루었으며 또 동해안으로 넘어

가는 영서지방의 차량과 서울 경기지방을 비롯하여 전국 차량들

이 안흥에서 쉬었다 가는 관계로 성시를 이루었다.156)

이처럼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안흥이 동서교

154)위의책,�75쪽.
155위의책,�76쪽.
156)위의책,�7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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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 중심지로 안흥장이 아주 활성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그

러나 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안흥은 중간 종착역으로서의 기

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그로인해 시장의 규모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안흥장 입지 배경

1)�자연지리적위치

안흥면(安興面)은 횡성군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면적은

103.07㎢이고,�안흥리에 면소재지가 있다.�차령산맥이 남서방향

으로 지나고 있어 사자산(獅子山,� 1,120m),�매화산(梅花山,

1.84m)�등 1,000m�내외의 높은 산지가 많다.�안흥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주천강과 상안천 유역에 논이 있고,157) 대부분 밭농사

이다.�교통은 46번국도가 안흥리를 지나 동서로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주요교통로였으나,�영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 기능

을 상실하였다.�이 때문에 시장의 기능도 예전만 못하다.

주천강에서 축제 때 뗏목을 타는 장면 주천강의 섶다리

157)�1911년에출간된『조선지지자료··에의하면안흥은상하안흥으로구분되어있었다.�그리고안흥리앞을흐
르는강을‘·안흥·’로표기하였다.�한자로는하안흥천(下安興川)이라하였다.�그리고하안흥에는‘하안흥
주막이있었다고’·안흥쥬막‘이라고표기되어있다.�과거에주막은숙식을모두제공하던곳으로오가는길
손이밥을먹고잠을자며소식을주고받던상당히중요한구실을하던곳이다.�당시설화에보면주모와의로
맨스도있는것을봐서숙식외에도다른기능이있었음을알수있다.�그리고이당시까지도신작로가뚫리기
전이어서마을과마을을이동할때중요교통수단이었던역말을관리하던역촌의표기가안흥역(安興驛)으로
되어있다.�··조선지지자료··강원도편,�경인문화사,�2007,�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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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은 강원도의 다른 지역처럼 고지대에 있지 않고 500여 미터

정도의 산간 지대에 위치한다.�그리고 안흥면 소재지는 산으로

빙 둘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지도 않고 기후도 안온한

편이다.�옆으로 주천강이 지나가기는 하지만,�홍수가 나도 물이

넘쳐 마을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고,�또한 가뭄이 들지도 않았다.

안흥 옆을 흐르는 주천강에는 새코 미꾸라지,�수수 미꾸라지,�기

름종개,�논 미꾸라지,�송사리,�버들치,�모래무지,�매자,�‘괘리’라

고 부르는 갈겨니,�피라미,�‘달팽이’라고 불리는 다슬기 등이 많

이 살아 이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기도 했다.�그리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소나무로 보를 만든‘솔보’사이에는 메기,�뱀장어들

이 많았다.�쏘가리는 이곳에서는 잡히지 않았고 강림 쪽에서 잡

혔다.�한두 시간만 잡아도 두세 사발 정도로 물고기가 시글시글

해서 쉽게 잡아먹을 수 있으므로,�따로 매운탕을 끓여 파는 집은

없었다.158)

그렇지만 수로가 시멘트 관으로 바뀌고,�강변을 콘크리트로 제방

공사를 하면서 물고기의 수가 급감했다.�지금 안흥면에는 주천강

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파는 음식점도 있다.�이

들 물고기들로 매운탕을 하면 양식 물고기로 만드는 것보다도 맛

이 개운하고 뼈도 세다.�매운탕을 끓일 때는 잡아온 물고기를 맑

은 물에 넣은 다음‘해금’을 게우게 한 다음 끓인다.�미꾸라지의

경우에는 소금에 미꾸라지를 넣었다가 끓인다.�매운탕에는 된장

을 약간만 넣고 고추장을 많이 푼다.�그리고 고춧가루도 넣는다.

158)�정화찬,�남80세,�횡성군안흥면안흥리,�2011년3월22일,�23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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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문지리적위치

안흥에는 역이 있었다.�그래서 안흥을‘관촌’이라고도 부르고‘관

말’이라고도 부른다.�과거에는 역이 있는 곳은 점잖은 동네라고 생

각하지 않고 역졸과 같은 천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다.�그리고 근

세에는서울과강릉의중간지점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외지사람

들이 많이 드나들어 인심이 그리 좋다는 평은 듣지 못했다.�다른 지

역사람들로부터깍쟁이라는소리를많이들었다.159) 그리고외지사

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유행을 가장 많이 타는 곳

이라고말을하기도한다.�

안흥시장안의매운탕집 안흥의옛역촌이있던관말공원

안흥면은과거횡성군에서가장큰면이었다.�지금의우천면정금리

나 오원리도 안흥면에 속했고,�강림면도 안흥면에 속했다.�이런 관

계로 안흥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위세가 셌다.�그래서

안흥 사람들이 횡성이나 둔내 등지에 나가도 기가 죽지 않았고,�다

른동네사람들을두들겨패기일쑤였다.�체육대회도대부분안흥에

159)�횡성사람이깍쟁이라는것은<횡성깍쟁이>이라는설화에도나온다.�깍쟁이로소문난횡성사람과개성사람
이누가더깍쟁이인가내기를하였다.�이내기에서횡성사람은창호지를,�개성사람은초를선택하여외딴집
에서하룻밤을지내게되었다.�그때횡성사람은문에다창호지를발라바람을막고개성사람은촛불을켜서
방안을밝히면서서로자기가이겼다고생각했다.�날이밝자횡성사람은문에바른창호지에물을묻혀떼어
가지고가고,�개성사람은초가다타서가져갈것이없어횡성깍쟁이가이겼다고한다.�또<강원인성품요>에
는‘횡성약동이’라고할정도였으며,�횡성사람이서울사람을속여먹지못하면잠이오지않는다는말도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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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등을차지했다.�이처럼안흥사람들은패기와자신감이있어그

일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연극 무대를 꾸며 강원도 일대에 공연을

다니기도했다.160)

그리고 하꼬방 넓은 마당에서 가설무대를 꾸며‘신파’를 하기도 했

다.�이 신파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내려왔는데,�안흥 읍내에 사

는 20대,�30대청년 20여명이모여각본을만들었는데,�도라무깡(드

럼통)으로 받침을 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가로 세로 5미터 3미

터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다.�그리고 1막,�2막을 구분하기 위해 무대

와관중석사이에는검은포장으로가리기도했다.

이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옷을 해 입고 <춘향전>,�<심청전>,�<이수

일과 심순애>�등을 공연하기도 했으며,�그 사이사이에 노래도 불렀

고,�장기자랑도 했다.�이들은 장이 끝나고 저녁에 주로 공연을 했는

데,�돈을받지않고무료로공연을했다.�주로추석이나단오등과같

은명절때했는데,�다른마을에가서공연을하지는않았다.�시골마

을에서는 각본을 꾸밀 청년 구성원들이 없어 신파를 못했고,�안흥

읍내에도 1팀만이있었다.�

이발소를 하던 이춘혁,�상점을 운영하던 여홍원,�목상을 하던 김창

규등이농막등에모여각본도짜고연습을했다.�이들은안흥지역

각 동네에 언제 신파를 한다고 광고문을 붙였다.�추울 때는 하지 않

고 명절 때 했는데,�6·25�사변 전까지 했다.�그때는 텔레비전 등과

같은 집안에서의 소일거리가 없어 신파를 하면 안흥 각지에서 구경

하기위해몰려들었다.

70년대부터는월급을받지못했던의용소방대가운영비를마련하기

위해시장에서윷놀이로척사대회(擲柶大會)를개최하기도했다.�

160)정화찬,�남80세,�횡성군안흥면안흥리,�2011년3월22일,�23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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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무대를 설치하고 신파를 했던 곳 예전에 차량들로 붐비던 차부 터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찬조

금을 받기도 했다.�주로 정월 그믐께 1주일 정도 진행되었는데,

척사대회 날짜와 상품 등에 대한 광고문을 만들어 사전에 각 리

에 광고를 했다.�90년대 초반까지 척사대회를 했다.

각 마을에서 척사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 들었는데,�한 번 띄

는 데 지금 돈으로 약 2000원 정도를 냈다.�계속 이겨 결승에 참

여하여 1등을 하면 송아지 한 마리를 우승자에게 태우기도 했다.

2등은 광목 1통 정도를 주었고,�5등까지 상품을 주었다.

안흥장은 둔내장 못지않게 컸다.�우선 행정 구역이 광대할뿐더러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강경국도’즉 42번국도 중간에 위치하

고 있기 때문에 장날 이외에도 항상 사람이 붐볐다.�안흥 중간에

위치한,�차들이 쉬어 가는‘차부’에는 어느 때는 버스가 4,5대씩

주차해 있기도 했다.�서울에서 안흥까지 완행버스로 6시간이 걸

리고,�안흥에서 강릉까지도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중에 내려

쉬는 중간지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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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에 있던‘함흥식당’이나‘대성식당’등은 장사가 잘 되어 하

루에 쌀 2가마니 정도를 소비했다.�함흥식당은 이북에서 월남한

독신 할머니가 운영했는데,�돈을 많이 벌어 초등학교,�소방대,�교

회 등에 논 10마지기씩을 기증하기도 하는 등 안흥의 최고 부자

가 되었다.�그리고 대성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새말휴게소’를 사서 운영하기도 했다.�맞은편에‘강릉식당’도

있었지만,�손님들이 가는 곳에만 가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

이 식당들은 저녁보다는 아침과 점심 때 손님들이 붐볐다.�그리

고 차부 한 구석에는 자동차의 고장을 수리해주는‘빵구 나우시’

가 있었는데,�이곳을 운영하던 사람도 큰돈을 벌었다.�그리고 식

료가게도 많은 돈을 벌었었다.�이들 중 일부는 돈을 빌려 주고 논

이나 밭 등을 담보로 잡았는데,�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을 경

우 담보물을 취함으로써 더 큰 돈을 벌기도 했다.

안흥은 서울 사람들이나 강릉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었다 가는 경

우가 많았고,�동네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약

아져 안흥 사람들을‘서울 사람 깝데기 벗겨 먹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그리고 장날이 되면,�물건을 사기 위해 나온 장

꾼,�특별히 물건을 살 일도 없는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온 구

경꾼들로 붐볐다.��

안흥장은 1975년 10월 14일 영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과 강

릉을 오가며 쉬어가던 역할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왕래도 소원

해졌고,�5일장도 시들해졌다.�게다가 슈퍼나 농협 마트 등이 들어

오면서,�동네 구멍가게도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 5일장도 그 규모

가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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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에 5일장이 서면,�안흥면 사람들은 장을 보러 안흥장을 찾기도

하지만,�시골 마을에서 구경삼아 장에 오는 사람도 많았다.�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 정보도 교류하고 막걸리를 기울이면서 인사를

나누기도했다.�또한,�끼리끼리모여투전을즐기기도했다.

장날에는 사람이 많아 자전거를 타고 가기는 물론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둔내의 경우는 청일,�봉평,�계촌,�현천 등지에

서 장꾼이나 사람들이 왔지만,�안흥의 경우는 주로 운학,�강림,

계촌 등지에서 왔다.�안흥장이 매우 크기는 했지만,�둔내장에 비

해서는 적은 편이었다.

해방 뒤에는 하루 품값이 옥수수 서 되였다.�그 후 품값이 올라

옥수수 1말이 되었다.�상머슴인 경우에는 1년 쌀 3가마니 정도

주었는데,�80년도에 들어서는 쌀 5가마니 정도를 주었다.�보통

논 150평 1마지기에서 1가마니 반 정도 소출이 났다.

안흥시장 골목에서 강냉이 등을 튀기는 장면

6·25�이후 국가에서‘분배농지’를 시행하여 소작을 하던 땅을

분배받아 소출로 원리금 상환을 하라는 제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

이 일부의 땅을 경작했었지,�그 전에는 안흥 사람 대부분이 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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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이었다.�안흥 땅의 경우 대지주 세 사람이 소유했었다.�안흥 읍

내에 사는 김응규의 경우 안흥 앞들 400마지기를 모두 소유했었

다.�그리고 양지말의 오은영은 초등학교 앞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그리고 말무더미에 살았던 이만진의 경우도 200마지기

이상의 논을 소유하고 있었다.�그리고 가천리에 사는 한만석의

경우는 그 근방의 논 100마지기를 모두 소유했었다.�이들은 논

이외에도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야도 소유했었다.�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에게서 논을 얻어 소작을 했었는데 가을에 소출의

반을 지주에게 주었다.�그러다 보니 이들은 봄에 1말을 빌려 가면

가을에 1말가웃을 갚는‘십오장려’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농토

는 몇 명의 지주에게 모두 귀속되게 되었다.���

2.�안흥장의 형성과 변천

1)�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안흥이 정곡면에 속해 있었고,�독립된 면소재지

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위치상으로는 중요성이 인정되어

역촌이 형성되기도 했지만,�시장이 형성될 만한 충분조건을 갖추

지 못하고 있었다.�그래서 이때는 가까운 둔내장이나 횡성장 등

을 이용했다.�

20세기 초에는 조선의 과거 길을 바탕으로 신작로를 활발하게 개

설했다.�그 당시에 개설된‘경강국도’도 조선시대 원주와 강릉을

오가는 길과 거의 같았다.�이 신작로가 개설됨으로써 안흥리가

횡성군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가 되었다.�이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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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장을 본 장꾼들이 횡성을 거쳐 홍천으로 빠지든가 혹은 둔내

면으로 빠지기보다는 새로운 신작로를 따라 평창군 방면으로 길

목을 바꾸기도 했다.�이에 따라 1910년대에는 둔내장이 사라지

고 안흥에 새로운 장이 생기게 되었다.�

2)�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들어와서 횡성군에 새로운 장이 형성됨에 따라 개

시일의 조정이 일어나기도 했다.�안흥장은 그 전에는 2·7일장이

었는데,�3·8일장으로 변했다.

해방 전후까지 안흥장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길인‘경강국

도’즉 지금의 42번 국도를 따라 섰다.�즉,�현재 면사무소 앞길에

장이 섰었다.�이를‘앞장’이라고도 불렀다.�이 길을 따라서 서울

에서 강릉까지 가는 버스가 다녔는데,�길 양쪽에 장이 들어섰다.

이 길에는 사람이 가득 들어섰다가 버스나 차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 줬다.

해방 전에는�‘좌전’이라고 불렀던,�구멍가게,�막걸리집,�음식점

등의‘앉은가게’가 40여 군데가 있었고,�난전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오는‘상인’이라고도 부르는‘장돌뱅이’도 약 4,50여 명 이

상이 있었다.�장을 보러 오는‘장꾼’들도 300여 명 이상이 왔었

다.�명절 밑에 대목장에는 장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장꾼들

이 왔었다.�장돌뱅이들은 대부분 물건을 지게에 지고 다니든지

질빵에 메고 다녔다.�장돌뱅이 혼자 물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

면,�집안 식구들도 물건을 나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1941년에 간행된『朝鮮의 市場(조선의 시장)』에 따르면,�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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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거래액을 보면,�횡성장이 3,153,200圓 이었고,�안흥장은

279,760圓 이었다.�그 당시 횡성군은 횡성읍장,�안흥장,�둔내장

을 중심으로 주위의 장들과 상권을 형성하면서 상업 활동이 이루

어졌다.

3)�광복 이후

상인들이 6·25�사변 때문에 피난을 갔다 다시 돌아오자 이들이

기거할 곳이 없었다.�6·25때 시장이 모두 불탔기 때문이다.�그

래서 군청에서는 이들에게 현재 현대의원이 있는,�‘앞장’의 뒷골

목에 하꼬방 집을 마련해 주었다.�이 하꼬방 집은 뒷골목 길을 따

라 양쪽 옆에 지어졌는데,�한 집에 부엌 하나,�방 두 칸이 위 아래

로 딸려 있었다.�이들 집은 군유림에서 목재를 베어다 지었는데,

총 30여 가구를 만들었다.�군에서는 골조만을 만들어 주었고,�지

붕을 이거나 도배를 하는 것은 입주하는 상인들이 했다.�지금 보

신탕을 하는 집이 과거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인들은 그 하꼬방을 개조하기도 하여 술을 팔기도 하고 식당을

하기도 하고 여관을 운영하기도 했다.�이들 집에서는 낮에는 방

에서 술이나 음식을 팔고 밤에는 그 곳에서 가족들이 잠을 잤었

다.�그리고 집들 앞에는 물건을 진열시키고 팔기도 했다.�이 하꼬

방 구역에는‘신흥여관’이 있었는데,�하꼬방 집 둘을 합쳐 네 칸

으로 여관을 운영했다.�안흥에는 신흥여관 이외에도‘동아여관’,

‘안창여관’이 있었다.�그 여관들은 과거에는 잘 됐었는데,�최근

에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안흥은 서울과 강릉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서울과 강릉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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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약 300여 리가 되었다.�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42번 국

도가 안흥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다.�이러한 지역적 위치 때문

에 안흥은 외지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편이었고,�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둔내장 못지않게 큰 장이 섰었다.�보통 200여

명 내외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는‘장꾼’들이 왔었고,�설날이나

추석 등과 같은 대목장에는 100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오기 때문에 안흥 장날은 사람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안흥장이 컸고 번잡했기 때문에 원주나 횡성 등지에서 소매치기

들이 많이 왔었다.�이들 소매치기들을 장꾼들은 다 알아보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그런

반면에 소매치기들도 장꾼들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았었다.�소매

치기가 많았기 때문에 장날에는 면사무소에서 소매치기를 조심

하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안흥시장 내에 남아 있는 당시 하꼬방 건물

그리고 양아치들도 몰려와 산마이라는 화투로 시골 사람들을 속

이는 사행놀이를 하기도 했다.�이 놀이를 구경하던 순진한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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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금방 돈을 딸 것 같아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 결국에는

빈손이 되었다.�자식들의 혼수를 장만할 돈을 다 읽고 우는 사람

까지 있었다.

과거에는 큰 길에만 장이 선 것이 아니라 동네 고샅에도 장이 섰

었다.�동네 남쪽 하단에는 어물전이 섰는데,�10여 명의 장사꾼들

이 어물을 차렸다.�지금 현대의원이 있는 중간 부분의 길에서는

여러 잡화상이 섰었다.�그리고 북쪽 길에서는 곡물장이 섰었다.

최근에는 42번 국도 근처에서는 장이 서지 않고 남북으로 된 동

쪽 도로에 약 150미터 정도 장이 선다.�

잡화장 자리터 안흥시장의 잡화전

장날에는 각설이들이 구걸을 하러 다기도 했다.�각설이들은 가

게나 음식점 앞에 와서 <각설이타령>을 불렀다.�춤을 추지는 않

았다.�그러면 주인들이 돈을 조금 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술도 한

잔 줬다.�각설이와 달리 거지들도 구걸을 하러 다녔는데,�거지들

은 각설이처럼 재주가 없이 얻어먹기만 했다.�과거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그리고 상이용사들이 네다섯 명의 건

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갈취하기도 했는데,�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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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금품도 갈취했다.�이

들은 연필 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쌀 서너 되씩을 달라고

하는 등 강매를 했다.�그리고 화투 세 장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삼마이 노름’을 하는 야바우패들도 있었다.�이들은 5명 정도가

한 패를 이루는데,�시장에서는 노름을 못하고 시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오는 길목에서 판을 차렸다.�자기들끼리 서로 돈을 걸

고 잃고 따는 행위를 하면서 돈을 들고 시장에 가는 사람을 유혹

했다.�그러다 그 노름에 걸려든 사람은 가진 돈을 몽땅 털리기도

했다.�자식 혼수를 마련하기 위한 돈을 잃고 넋이 빠지는 사람들

도 있었다.161)

3.�안흥장 상인과 점포 종류

1)�상인

이 장 저 장을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을‘장돌뱅

이’라고 하기도 하고,�‘상인’이라고 하기도 했다.�장돌뱅이라는

말보다 장꾼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사용되었다.�장돌뱅이 중에서

도 장사를 오래한 사람을‘공원(고원)’이라고 했다.�이들은 이름

을 부르지 않고 안 공원,�김 공원 등으로 서로를 호칭했다.�이 호

칭은 장사를 오래 다녔고 나이가 많은 장돌뱅이에게 붙여 줬다.

장돌뱅이들은 팔 물건들을 질빵에다 메고 이 장 저 장을 떠돌아

다녔다.�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부인이나 아들과 함께 물건을 메

고 다니기도 했다.

161)권양락,�남75세,�횡성군안흥면안흥리,�2011년2월11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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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반에는 등짐을 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이보다

여러 사람이 트럭과 계약을 해 이 장 저 장으로 물건을 싣고 다니

기도 했다.�그리고 원주에 있는 과자집,�잡화집 등과 같은 도매상

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도매로 사서 여럿이 트럭을 불러 안흥에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이때 원주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이럴 경우 사람들은 그 짐차 위에 올라타고 오기도

하는데,�그러다 그 위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어떤 경

우에는 짐은‘장차’라고 부르는 짐차에 보내고 자신은 버스를 타

고 오기도 했다.162)�

안흥시장의 나무전 안흥시장의 과자전

과거에는 시장에서 가게를 보는 사람들이나 장돌뱅이들을 하대

를 하는 분위기였다.�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장돌뱅이

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원주 같은 곳에 가서 물

건을 떼어 와 파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편이었다.

장은 주로 봄이나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겨울에 북적거렸다.�봄부

터 일이 시작되고 여름에는 덥고 농사일이 많기 때문에 장이 상

162)김호영,�남68세,�횡성군안흥면안흥리,�2011년2월17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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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한가한 편이었다.�가을과 겨울의 장이 북적거리는 편이

었는데,�겨울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이 왔고,�가을에는 곡

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이 찾았다.�그리고 여름보다는 봄에 장꾼

들이 많았다.

상인들 중에는 가게에 앉아‘앉은장사’를 하는 사람과,�이 장 저

장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가 있지만,�간혹 여러 마을을 직접 돌

아다니며 물건을 파는‘도부 장사꾼’도 있다.�주로 원주,�강릉 등

지에서 새우젓 등을 사오기도 하고 영랑리에 가서 옹기를 사다가

머리에 이고 이 마을 저 마을에 다니며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었

다.�이들은 대개 돈보다는 곡식을 받아 왔는데,�그 곡식은 머리에

들어올리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누군가 머리에 이어주면 집

에까지 곡식을 이고 왔다.�이 곡식을 가져와 다시 팔기 때문에 난

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았다.�도부 장사를 전문

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가게를 보다 기회가 있으면 직접 물건

을 이고 마을에 나가기도 한다.���

2)�점포 종류와판매상품

시장은 크게‘앉은장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게를 보는‘좌

전’이 있었고,�장돌뱅이들이 장날에만 와서 길거리에 물건을 파

는‘노점’을 일컫는‘난전’이 있었다.�좌전에는 잡화상,�바느질

집,�철물점,�쌀가게,�정육점,�대장간,�고무신 가게,�항아리 파는

가게,�이발소,�옷가게,�약국,�문방구 등이 있고,�난전에서는 계란,

강냉이,�콩,�팥,�포목,�칼,�농기구,�나물,�약초,�생선,�철물,�담뱃대,

소설책,�참빗,�물감,�고무줄,�창호지,�광목,�삼베,�오꼬시,�사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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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엿 등을 팔았다.�시골 마을 사람들은 주로 강냉이,�두태,�약

초,�나물 등을 가지고 나와 팔았다.�그리고 안흥에는 담배와 누에

고치를 수매하는 사람이 많았다.

요즈음 가게들은 대형 슈퍼가 들어와 장사가 잘 안 되기도 하지

만,�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원주나 횡성에 가

서 물건을 싸게 사오기 때문에 동네 가게들이 잘 되지 않기도 한

다.�그러니까 동네 가게들은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연속된다.

안흥시장 내의 세탁소 안흥시장 내의 철물점

①잡화

‘앉은장사’라고 불리는 고정 가게에서 여러 가지 잡화를 파는 집

이 있기도 했다.�그 가게에서 파는 잡화로는 칫솔,�치약,�양말,�학

용품,�화장품,�고기 등이 있었다.�일종의 만물상이다.

여러 잡화들은 장날 전에 원주에서 도매로 떼다가 팔았다.�도매

상회에 가서 물건을 해 놓으면,�주인은 그 물건을 안흥 가는 트럭

에 실어 보냈다.�안흥에 가는 장차는 두 대나 되었는데,�장차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수집하여 안흥에 싣고 온다.�나중에는 잡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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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파는 가게에는 원주 도매상에서 물건을 직접 배달해 주기도

했다.�오일장날에는 평일에 비해 약 열 배 정도 더 팔렸고,�대목

장에는 아주 많이 팔려 밤늦게까지 돈을 셀 정도로 물건을 파는

집도 있었다.�

②포목

4,50여 년 전에 안흥에서 포목상을 하던 사람은 3명뿐이었다.�이

들은 장돌뱅이들로 원주 등지의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떼와 소

매를 했다.�이들 도매상들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는 대부분 외상

이 아니라 현금을 주었다.163)

포목상이 3사람이었지만,�서로 가격을 담합하지는 않았다.�각자

나름대로 적당한 이윤을 붙여 팔았다.�이들은 광목이나 삼베를

팔았다.�삼베는 4승,�5승,�6승,�7승,�8승,�9승 등이 있었는데,�4승

은 올이 굵고 9승은 명주라고 불렀는데,�올이 가늘고 가격이 비쌌

다.�주로 안흥장에서는 6승을 많이 팔았다.�

난전에서 포목상을 하면서도 다른 고정가게 주인들과 마찬가지로

외상을 주기도 했다.�다른 장돌뱅이들도 아는 사람한테는 외상을

주기도했다.�그러다가돈을떼이는경우도있었다.�지금은거의외

상을 주지 않지만,�과거에는 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과거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 외상을 놓는 경우가 많았다.�50여 년 전부

터는포목을팔면돈을받았지만,�그전에는쌀로받기도했다.

포목상 중에는 장에서 물건을 팔지 않고 시골에 직접 찾아다니면

서 팔기도 했는데,�그들은 대부분 곡식으로 물건 값을 받았다.�이

들은 장돌뱅이라고 하지 않고‘보따리장사’라고 불렀다.�

163)윤희중,�남80살,�횡성군안흥면안흥리,�2010년12월13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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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시장 내의 옷전 안흥시장 내의 그릇전

③곡식

장날에는 여러 마을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안흥장에 나온다.�그 중

에서는 강냉이나 두태 등을 서너 말 지고 안흥장에 팔아 다른 물건

을 사 가지고 간다.�이들이 장에 와서 곡식을 팔기 전에 그들이 오

는 골목에 대기하고 있다가 곡식을 사기도 한다.�곡식을 살 때는

‘말깡구’라고 불리는,�말질을 잘하는 사람이 곡식을 모은다.�이들

은 원주 등 외지에서 오기도 하는데,�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상인들

로부터 한 가마니 당 얼마간의 수고료를 받았다.�이들을‘모곡장

사’라고하는데,�이들은앉은장사보다곡식값을조금더주었다.�

원래는 곡식을 장터 안에서 말깡구들이 사 들였는데,�서로 경쟁

이 되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서 안흥 장터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

하게 되었다.�이들 말깡구들은 곡식 말질을 해 주고 남은 곡식이

있으면,�그것을 자신의 자루에 수고비로 넣었다.�이들은 하루에

한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만들기도 했다.�이들이 말을 다루는 기

술에 따라 한 가마니에 닷 되가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다.�그

들은 쌀을 됫박에 담을 때 됫박을 약간 치든지 됫박의 위를 깎을

때 잘 미는 등의 수법으로 곡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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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곡장수들은 주로 원주에 사는 곡식상들이 돈을 주고 가면,

그 돈으로 곡식을 사 모은다.�그러면 그 도매상이 오후에 와서 곡

식을 거두어 간다.�그 곡식은 제무시라고 불리는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걷어 간다.�장날에는 2대 정도에 곡식이 안흥에서 외부

로 실려 나간다.�

이 모곡장수들은 어느 한 골목에 여러 사람이 몰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손님을 잡으려고 다투기도 한다.�안흥시장으로 오는

여러 골목에 모곡장수들이 있었다.�그러다가 이삼십 년 전부터는

모곡상들이 자동차로 시골로 돌아다니며 곡식을 사들였다.

장이 안 서는 날에 시골 사람들이 곡식을 가져오면 안흥에 있는

‘쌀점(싸전)’에 판다.

안흥시장 내의 신발전 인흥시장 내의 미곡상점

④생선

생선은 주로 주문진에서 물건을 떼 와 팔았다.�안흥 사람이 가서

사오기도 했고,�주문진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했

다.�상인들은 주문진에서 생선을 많이 사 와 안흥 가게에 도매로

넘기기도 하고 난전에서 소매로 팔기도 했다.�주문진에서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물건이 싱싱한 편이다.�다른 지역의 생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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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싱싱한 편이어서 둔내 등지에서도 안흥장에 와서 생선을

사가기도 했다.�이처럼 안흥 지역에 싱싱한 생선이 있었던 것은

주문진에서 오는 차가 안흥을 지나가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생선을 한 마리 한 마리씩 팔았던 것이 아니라,�도루묵

이나 꽁치 같은 경우에는 됫박으로 팔았다.�고등어,�이면수(임연

수어)�등도 팔았다.�

안흥시장 내의 생선전 안흥시장 내의 약초전

⑤음식

<술>

과거에는 술은 전매품이었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 만들지 못했다.

개인들이 술을 만들면,�이를 엄하게 금했다.�그렇지만 상갓집이

나 잔칫집에서는‘특약’집에서 막걸리를 몇 동우(동이)�사갈 경

우,�나머지 일부는 집에서 담가 먹어도 모른 체했을 뿐이다.�술집

에서 술을 살 때는 양조장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조장에서

허가를 내주고 술을 공급해 주는‘특약’에서 사갔다.�안흥 면소

재지에는 특약이 두 군데 있었다.�

그리고 각 리에는‘도가집’이 1,2개가 있었는데,�이 도가집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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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가서 술을 받아 갔다.�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도가집에 가서

술을 받아가든지 그곳에 앉아 먹기도 했다.�그리고 간혹 가다 도

가집에서 술을 받아 가서 술을 파는‘술집’도 있었다.�양조장은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했지만,�‘특약’이나‘도가’의 경우는 허가

가 없어도 됐다.�

안흥에는‘대포장사’라고 불리는 막걸리 집이 열댓 집이 넘었다.

막걸리 집에서는 보통 노란 주전자로 한 주전자나 반 주전자를

팔았다.�안주는 말린 무청에다 된장을 넣어 끓인‘쓰레기국(시래

깃국)’이거나 김치 정도였다.�그리고 메밀 부치기(부침개)나 두

부찌개 등을 내놓기도 했다.�이런 집에서는 소주를 팔기도 했고,

장국밥 등을 팔기도 했다.�그리고 올챙이국수,�시루떡,�칼국수,

만둣국 등을 팔기도 했다.�문어가 싸기 때문에 문어 초장을 안주

로 내놓기도 했다.�웬간한 음식점에서는 술을 다 팔았다.�

장날 같은 경우에 막걸리를 많이 파는 집은 하루에 한 섬 즉 열

말을 팔기도 했지만,�평소에는 단골손님이나 왔고 매상도 장날의

1/10�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시골에서 사람들이 강냉이나 두태 서너 말을 지고 나와 판 돈으

로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보통 막걸리 집에는 방이 두세 개가

있기 마련인데,�한 방에 서너 명이 들어 앉아 술을 먹었다.�이들

은 술을 먹으면서 젓가락 장단에 맞춰 <창부타령>이나 <어러리>

등을 불렀다.�30여 년 전에는 옛날 소리도 했지만,�유행가도 부르

기도 했다.�그러다가 술이 취하면 그 방에서 자고 가기도 했다.

강냉이 한 말 정도 팔면 하루 종일 술을 먹어도 될 정도였다.�과

거에는 술을 먹고 취해 길거리에 자는 사람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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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막걸리 집에는 주인아주머니 외에도 술시중을 드는 나이 먹

은 과부가 한 명 정도 있었다.�이들이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에 따라 매상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리고‘옥’이라고 부르는,�막걸리집보다는 좀 더 비싼 술집도

있었다.�‘신선옥’이 있었고,�‘춘천옥’도 있었고,�‘금강옥’도 있

었다.�이 옥에는 젊은 처녀 2,3명이 술시중을 들었는데,�한 방에

서너 명이 술을 먹으면,�아가씨 한 명이 그 방에 들어가 술시중을

들었다.�그러면서 간혹 매음을 하기도 했다.�주인집에서는 장사

가 잘 되게 하려고 두어 달에 한 번씩 아가씨를 바꾸기도 한다.

동네 사람들은 어느 옥에 어떤 아가씨가 새로 왔다는 소문을 듣

고 그 옥을 찾기도 했다.

옥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도 있었지만,�금광이나 산판

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소장수들이 주로 출입을 했다.�장꾼들

중에서도 크게 장사를 하는 장꾼들이나 옥에 갔었다.�안흥은 다

른 지역에 비해 술을 먹는‘먹세’가 세서 술장사가 잘 되는 편이

었다.�

<개장국>

안흥 지역에서는 과거 보신탕을 끓일 때 개고기에 막장을 넣고

끓인다.�그래서 탕이 뿌옇지 않고 진갈색이 나면서 느끼한 맛이

없고 담백하다.�고기를 찍어 먹는 다대기는 개기름을 넣지 않고

고추장에 들깨를 넣어 만든다.�과거에 강원도에서는 이런 방식으

로 개장국을 만들었는데,�개고기에 장을 넣고 끓인다고 해서‘개

장국’이라고 불렀다.�‘개장국은 장맛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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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이는 개고기의 질은 동일했기 때문에 집에서 담근 장맛

에 따라 개장국의 맛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지닌다.�과거의 하꼬

방 집을 개조해 개장국을 파는 집이 장터에 있다.�

<찐빵>�

안흥찐빵축제에서 찐빵 빨리 먹기대회 장면

현재밀가루에팥을집어넣은찐빵은전국에서주문을받아팔리고

이를 사기 위해 전국에서 오기도 한다.�이‘안흥찐빵’은 10여 년 전

부터전국적인명성을얻게돼,�‘안흥찐빵’이라고거의유명상표가

되었다.�

과거에는 안흥에 찐빵 장사가 없었지만,�60여 년 전에 지금 세탁소

를하던장소에서찐빵을만들어팔았다.�그 때찐빵이잘팔린편이

었는데,�장날의경우밀가루한포반정도를소비했다.�낮에는찐빵

을 만들어 팔다가 밤이 되면 솥에 불을 때기 위해 땔감을 구하러 산

에 갔다.�찐빵 장사를 하면서 막걸리나 소주 등도 팔았다.�이 집의

찐빵가게가잘되니까안흥에찐빵가게가세집이나생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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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시장 내의 찐빵가게 안흥찐빵축제 때 옥수수굿을 하는 장면

그러다 찐빵 장사로 돈을 벌어 잡화상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찐빵 장사를 하지 않았으며,�다른 집도 찐빵 장사를 안 하면서 그

후 안흥에서는 찐빵을 팔지 않았다.�그러다가 20여 년 전부터 찐

빵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생기더니,�그 집 찐빵이 맛있다고 소문

을 타면서 지금과 같이 20여 개의 찐빵 가게가 생겼다.�안흥찐빵

이 유명세를 타자 찐빵을 만드는 기계를 두고 대량 생산을 하는

가게가 생겼지만,�아직도 찐빵을 손으로 빚어 방바닥에서 발효를

시켜 만드는 집도 있다.�빵을 쪘을 때 기계로 만드는 빵보다는 손

으로 빚은 빵이 더 맛있다.

현재 안흥에서는 매년 가을에 찐빵축제를 열고 있다.�면사무소

앞에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공연을 하고,�인근 시장을 중심

으로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농기구,�짚공예,�부들자리,�소코

뚜레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축제의 열기가 대단하다.�앞 내에

는 섶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게 하고,�뗏목을 만들어서 직접 탈 수

있게 하였으며,�경운기를 이용하여 꽃길을 따라 안흥 일대를 구

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 안흥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와 감

자 등을 옛날 방식의 삼굿형태를 이용하여 익혀 먹는 것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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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광경이다.�이 행사는 무엇보다 안흥의 명물 찐빵을 알

리고,�안흥의 특산물을 직판하는데 있으므로,�안흥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작은 시골마을의 축제로서는 그 규모도

상당히 클뿐더러 내용도 알차서 축제에 다녀간 사람들은 대부분

흡족해 한다.

<통닭>

90년 초에 최초로 안흥에 통닭집이 생겼다.�서울에는 통닭집이

이미 생겼는데,�이를 안흥에 도입했다.�‘정원통닭’이라는 상호를

가진 집이었는데,�서울처럼 맥주,�양주 등을 팔자 장사가 잘 되었

다.�정원통닭은 체인점이 아니라 손수 닭을 튀겨 팔았다.�통닭집

을 하면서 노래방기기를 들여 논 것은 아니었지만,�화면만 나오

는 영상기기를 들여다 놨는데도 장사가 더 잘 됐다.�

장사가 잘 되니 술장사를 하는 다른 사람이 고3인 학생을 시켜 손

님으로 들어가게 하여 술을 먹게 시켰다.�그렇게 일을 꾸민 사람

이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영업 정지를 먹기도 했다.

한 달 정지에 과태료가 120만 원이었다.�

술집에서는 보통 매출의 5%�이상을 외상을 주기 마련이다.�그러

다가 외상을 떼이는 경우가 많은데,�외상을 갚지 않는 손님은 대

개 그 집에 다시 가지 않기 마련이다.

3년 정도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자,�소문이 나 전국적인 체인망

을 갖춘 페리카나 통닭도 안흥에 들어왔다.

⑥시골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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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시장 내의 종묘가게 안흥시장의 채소전

장꾼이 아닌 시골 아낙들이 산에 가서 잔대,�두릅,�고사리,�여러

가지 약초를 가져와 조그마한 광주리에 놓고 팔기도 했다.�어떤

사람들은 고사리를 몇 지게 꺾어 말려 팔기도 했다.�가끔 산토끼

를 잡아 장에 내다 파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남자들의 경우 산에 가서 장작을 패와 팔기도 했다.�200가

치(개비)를 한‘광지’,�‘강다리’라고 불렀고,�100가치가 한 짐이

었다.�장작은 한 가치의 길이가 두 자 정도였는데,�스물 네 광지

정도를 트럭에 실으면,�한 차가 되었다.�나무는 대체로 국유림에

가서 해 왔는데,�리어카가 나오면서부터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나무를 해오기도 했다.�장작을 해 와 팔기도 했지만,�소나무

잎 등을 긁어 엮어 만든‘각지나무’를 팔기도 했다.�각지나무는

한 짐 단위로 팔았다.�이들 땔감은 외지에 팔기도 했지만,�안흥면

에서 장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 샀다.�나중에는 나무를 하는 사람

들이 나무를 산 밑에 해 놓으면,�원주의 상인들이 차로 마을 마을

을 돌며 사 가기도 했다.

대개 나무를 하는 사람들은 산림간수의 눈을 피해 몰래 국유림에

서 도벌을 해 나무를 만들었다.�그리고 그들의 묵인 하에 도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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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도 했다.�시골에서는 장작을 팔아 용돈으로 쓰기도 했

고 살림에 보태기도 했다.�

⑦소설

장꾼 중에는 <춘향전>이나 <옥단춘전>�등과 같은 소설책을 파는

사람도 있었다.�최근까지도 이들이 책을 펴 놓고 팔았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주로 남자들이 이런 책을 사다 등잔불 밑에서

심심풀이로 읽었다.�그리고 목소리가 좋은 남자는 밤에 이웃에 사

는 아주머니들 네다섯 명을 모아 소설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남자에게는 아주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⑧숙박

안흥에 객관이나 역사가 있었다는 옛 기록은 찾을 수 없다.�그러

나 횡성에는 화성관(花城館)이라는 객사가 있어서 손님을 맞고,

또 그에 관한 시문이 전하고 있다.

燕雀堂新賀 제비와 참새 집 새로워졌다고 흥겹게 우는데,

萍蓬客又來 정처 없는 나그네 또 온다.

鳳塵卄載後 벼슬길 들어선지 이십년 뒤,

歌舞一樽開 춤과 노래 속에 한바탕 술 단지 열었다.

玉節今方伯 아름다운 신표 받아 지금은 지방의 수령이지만,

金貂舊上台 옛날엔 지위 높은 정승이었지.

寧辭比日醉 차라리 사직하고 날마다 술 취하고자.

頻把使君盃 자주 이곳 원님 술잔이나 잡았으면.164)

164)『강원도지』,�앞의책,�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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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사에서 나그네를 맞아 가무와 술과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솔직

하게 읊었다.�조선조 선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이

밖에도 안흥에는 안흥역이 있었고,�하안흥주막(下安興酒幕)165)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쉴 수 있는 숙박시설

은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안흥이 강릉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가 쉬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관업도 잘 되는 편이었다.�신흥여관,�동아여관,

안창여관 등이 있었다.�이들 여관은 방이 네다섯 개 되었는데,�한

방에 십여 명 정도가 함께 잤다.�여관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서

울과 강릉을 오가는 사람들이거나 장꾼들이 주로 이용했다.�그리

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머물다 가기도 했다.

⑨대장간

일정 때부터 대장간이 2개가 있었다.�시골에서 사용하던 농기구

를 벼리러 왔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었다.

4.�안흥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1)�운영 시간

장꾼들 중에서 장이 열리기 전날에 와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

었다.�이들은 아침밥을 먹을 때쯤 물건들을 편다.�그리고 다른 지

역에서 아침 새벽에 출발해 아침 일찍 장에 도착하는 장꾼들도

있었다.�장은 아침에는 열 시 정도부터 붐비기 시작해서 해가 넘

어갈 때까지 선다.�

165)『조선지지자료』,�앞의책,�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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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에는 현재의 주유소 자리에 있었던 신흥여관 앞마당에 가설

극장이 들어와‘활동사진’이라고 부르는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

었다.�이때는 휘장을 두르고 입장료를 받았다.

2)�인근 장과의연결

장꾼들이 안흥에서 둔내장까지 걸어서 가려면 보통 아침 3시 경

에는 출발해야 한다.�그러면 거의 오전 10시쯤 도착하여 물건을

팔기 시작한다.�그런 다음 어두워지면 다시 물건을 지고 돌아온

다.�그런 다음에 잠시 잠을 자고 다시 새벽 3시 경에 다른 장으로

출발해야 한다.

다른 장으로 옮겨 가기 힘이 들면 여관에서 하루저녁 잠을 자고

가기도 한다.�아니면 한데에서 천막을 치고 자기도 한다.�안흥에

서는 주로 강림,�둔내,�계촌 등의 장을 옮겨 다녔다.

5.�안흥장 관리

1)�장자리

난전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펴 놓는 곳을‘장자리’라고 한

다.�이 장자리는 고정되어 있다.�어떤 사람이 특정한 곳에서 물건

을 펼쳐 놓은 곳에 다른 장꾼들이 그곳에 물건을 펼쳐 놓지 못한

다.�일찍 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장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어떤 사람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장자리를 침범하고 물러나

지 않으면,�큰 싸움이 난다.�장자리의 권리는 관습적으로 형성되어

있고,�그 권리는자기자식이나다른사람에게도 물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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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자리를 길 가운데에 차려 놓기도 하지만,�고정가게 바로 앞

에다 차려 놓기도 한다.�그 고정가게 출입문을 막지만 않으면 된

다.�고정가게 주인들도 자신의 가게 앞에 장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난전 손님이 바로 자신의 손님이 되기도 하기 때

문에 그렇다고 한다.�

장돌뱅이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

2)�장세

옛날에는 장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장깡구’라고 했다.�장세

를 걷는 사람은 면사무소에서 지정했다.�면사무소에서는 장세 받

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입찰을 봐서 입찰가에 가까운 사람을

장세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다.�장세를 받는 사람은 대체로 상이용

사였는데,�면사무소에서 이들에게 먹고 살라고 특혜를 준 것이다.�

장세 받는 사람들은 주로 오후 두세 시 정도에 장세를 받으러 다

녔는데,�장세를 내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다.�그리고 좀

크게 차린 사람에게는 장세를 좀 더 많이 받았다.�그리고 모곡장

사들에게 모곡을 많이 거둔 정도대로 장세를 받았다.�이렇게 모

은 장세는 일부를 면사무소에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다고 한

다.�현재는 장세를 걷지 않는다.

안흥시장 내의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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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도 입찰을 봐서 관리권이 개인

에게 넘어갔다.�2003년도에 입찰 가격이 35만 원이었는데,�입찰

예정가에 가장 가까운 액수를 쓰는 사람이 당첨되었다.�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가가 사전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상존했다.�1년

마다 입찰을 다시 했다.

복지회관에서는 안흥 면민들의 환갑잔치나 결혼식 등의 경조사

를 했는데,�한 달에 보통 8건에서 11건 정도를 치렀다.�결혼식은

금방 끝나지만,�환갑잔치의 경우 하루 종일 손님들이 오기 때문

에 매출이 많았다.�국수 한 그릇에서 1000원 정도였는데,�한 그릇

의 원가가 인건비를 포함하여 200원 내지는 300원 정도였다.���

6.�안흥 우시장

안흥 소시장은 면사무소 옆에 있는 다리 밑에 있었고,�그리 크지

않았다.�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장날 하루에 약 30여 마리가 거래

가 될 뿐이었다.�안흥 소시장에 나오는 소는 대체로 인근 지역에

서 사고파는 형태로 자가 소비적 성향을 띠었다.��

둔내 소시장의 경우 그 규모가 안흥보다 컸다.�그 이유는 평창에

서 큰 소시장인 대화의 장이 끝나면 팔지 못한 소들이 둔내로 이

동하기 때문이다.�그런 다음 둔내를 거쳐 횡성읍 소시장으로 가

게 된다.�소가 이동하는 경로 가운데 둔내가 있었기 때문에 둔내

소시장은 안흥보다 훨씬 컸던 것이다.�그러니까 정선의 소가 대

화로 넘어온 것을 고려하면,�둔내는 소의 주요한 이동 통로에 위

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소가 거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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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안흥 장터와 속담

안흥장은 거래가 활발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그렇지만

안흥 사람들은 씀씀이가 헤퍼 큰 부자가 없다고 한다.�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이기도 하다.�그리고 번 돈

으로 자식들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그러한 경우가 별로 없다고

도 한다.



강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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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강림장

강림장은 안흥농협 강림지소를 중심으로 열린다.�안흥농협 강림

지소 구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를 지나는 강림면소재지 중심도로

가‘장터’다.�조사자가 9시 무렵 강림장을 찾았을 때‘장날’이라

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장터에는‘장꾼’도 없었

으며,�‘제사 장거리’를 구입하러 나와 장꾼을 기다리는 할머니

한 분만 있었다.�오전 10시 쯤 되어서야 기존 농협 건물 자리 앞

에서 장꾼 한 명이 1t트럭에 물품을 싣고 들어와 난전을 펼치기

시작하였다.�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는 조사자의 말에 장꾼은“집

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다.”라고 한다.�평상시에는 9시 30분 정

도면 도착하는 데,�그 날만 늦은 것이다.

강림장은 1920년대에 개설된‘산촌장’으로서 번성하다가 1980

년대 이후‘화전(火田)’정리가 끝나게 되면서 쇠퇴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제보자들의 기억 속에도 화전 정리 이후 강림면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이로 인해 강림지역의 전체 상권

과 강림장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한다.�특히 최근 들어서는 2010

년 안흥농협 하나로마트 강림지소가 지어짐에 따라 강림장은‘오

일장’으로서의 명목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강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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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림장 입지 배경

1)�자연지리적위치

국립공원 치악산 동쪽에 위치한 강림면은 비교적 산골오지마을

에 속한다.�치악산국립공원이 전체 면적의 58％에 이르는 무공해

청정지역이다.�비로봉(1,288m)·향로봉(1,043m)�등이 솟아 있

는 서쪽 일대는 치악산국립공원에 속한다.�강림면은 치악산맥이

원주시와의 서쪽 경계를 이루며,�북쪽에는 매화산(1,084m),�남

쪽에는 배향산(808m)·남태봉(1,182m)�등이 솟아 있다.�대부분

의 지역이 500~1,000m의 험준한 산지를 이루는 산촌마을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동쪽에는 주천강이 남북방향으로 곡류

한다.�벼와 잡곡·채소를 주로 경작하고,�부분적으로 버섯·산

채·토종꿀·공예작물(특용작물)�등을 생산한다.�

2)�인문지리적위치

강림면은 동쪽으로 원주시,�서쪽과 남쪽으로 영월군,�북쪽으로

횡성군 안흥면과 접한다.�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영토로‘각림(覺

林)’이라 하였으며,�조선시대에는 원주군 신림면 강림(講林)마을

이었다.�1910년 원주군에서 영월군으로,�1931년 영월군 신림면

에서 수주면으로 편입되었고,�1937년 수주면 강림출장소가 설치

되었다.�1963년 1월 1일 영월군 수주면의 강림리·부곡리·월현

리의 3개리가 안흥면에 편입되었고,�1989년 안흥면 강림출장소

관할의 강림리·부곡리·월현리가 강림면으로 승격하였다.�관광

수입으로 농가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관광지로 치악산국립공원

을 비롯해 산천어와 열목어가 사는 청정계곡인‘고둔치계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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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문화재로는 태종대(강원문화재자료 16)·의병총 등이 있

다.�면적은 96.33㎢,�가구수는 747가구,�인구는 1,578명(남

자:806명,�여자:772명)(2009년 현재)이다.

2.�강림장의 형성과 변천

강림면은 1910년 이전에는 원주군에,�1963년까지는 영월군에,

1963년 이후부터 횡성군에 포함된 지역이다.�따라서 강림장의

형성과 변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주군,�영월군,�횡성군 자료

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강림장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구체적

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다만,�원주군 오일장과 관련한 문헌에서

도 1910년 이전에는‘강림장’을 확인할 수 없다.�『동국문헌비

고』(1770년)에는 강림면 인근 지역인 영월군 주천면의 주천장

(3·8일)이 기록되어 있다.�『관동지』(1825년)와『임원십육지』

(1830년)에도 주천장이 계속해서 개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다만,�1830년에 와서 주천장의 개시일이 3일8일에서 1일·6

일로 현재와 같이 바뀌게 된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선의 역로를 바탕으로 하여 마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신작로 개설이 활발하게 일어난다.�이

때 하안흥리(下安興里)가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등장하게 된다.

『강원도상황경개』(1913년)에 보면,�강림면 인근 지역인 안흥면

에 안흥장(2일?7일)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6) 또

한 영월군 주천장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따라서 인근 지역

인 횡성군 안흥면과 주천면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강림장이 개설

될 필요가 없었던 듯 보인다.

166)강원도시장민속』,�국립민속박물관,�1995.�참조.



220 횡성군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그러던 중 1923년과 1926년 사이에‘강림장’이 개설되게 된다.

개시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4일과 9일이다.� 1963년 강림면이

횡성군 관할이 되기 이전에 강림면은 영월군 관할 지역이었다.

그러나 영월군 오일장 루트에 강림장이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영월군내의 장은 주천장과 영월읍장 중

심으로 장이 형성되었다.�또한 횡성군 오일장 루트에도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횡성군내의 장은 횡성읍장-안흥장-둔내장

중심으로 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강림면의 횡성군 편입으로 횡성관내 오일장의

개시일의 변동이 일어난다.�바로 횡성읍장을 중심으로 우천면 우

항장,�안흥장,�강림장 순으로 장 패턴이 형성될 수 있게 개시일이

맞춰지게 되었다.167)�그러나 강림장의 경우 개시일 및 장터의 변동

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강림

장은 전성기를 맞는다.�장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밀고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전선옥(여·71세)의 말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옛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장날이면 사람을 이렇게.�밀어야지 나갔던

거래요.�그랬는데 화전 정리 하고 사람을 다 내모는 바람에 확 줄어가지고.�줄어

가지고.�그래서한집의두내우사는사람이나,�혼자사는사람이많지요.�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림면 지역에서는 화전을 많이 하

였다.�화전을 통해 옥수수,�조,�콩,�보리 등을 수확하고,�수확한 것

을 장에다 내다 팔아 생필품을 구입하였다.�장꾼들도 화전민들을

167)위의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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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였다.�장꾼들은 대부분 원주나 횡성에서

들어왔으며,�때로는 물물교환도 하였다.�장꾼들은‘제무시

(GMC)’두 대를 이용해서 강림장에 왔다.�나갈 때는 장에서 구

입한 곡식들을 가득 채워 나가곤 하였다.�강림장을 이용하는 사

람들은 대부분 강리면 관할지역 사람들이었다.�영월군 주천면이

나 수주면,�안흥면 사람들이 강림장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거리

가 멀고,�그 지역에 장이 열리기 때문이다.�1980년대까지 강림장

을 가장 많이 찾을 때는 명절을 앞 둔 대목장과 추수가 모두 끝난

‘늦가을’이었다.�

강림면이 구개 리잖어.�그러니까 월현,�부곡 등 다 이리로 왔지요.�원주에서

장꾼이.�이제 장차가 두 대 들어와요.�옷장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에.�또,�곡석

장사하는 사람들.�그 골짝 골짝에서 짊어지고 나오면 장사꾼이 다 사가지고.

차가 하여튼 두 차씩 나가던 게.�곡석이.�인제는 장사가 안 되니까.�전부 농협

에서 다 팔고.�곡석 팔아가지고 짊어지고 가던 게.�지금은 인제는 저 산 너머에

는 사람이 안 살아요.�그 전에는 오래골168) 이런 데서 전부 여와서 장보고 이랬

는데.�화전 못해먹게 하고 내보내니까.�확 줄었지.169)

지금은 차가 있으니 다 나가서 사고,�또 다 마트가 있으니.�마트에 가면은 차

이가 있잖아요.�내가 장사를 하지만,�내부텀에도 거기 가 살라고 그러지 이런

가계는 안 온다고요.�강원도 영월에서는 안 오고요.�요기가 인제 이 저 강림면

이 구개리에요.�구개리 사람들이 왔지요.�화전하는 사람들 곡석 가지고 와서

팔고,�장 봐가지고.�장보러 오는 사람은 영월 이런 데서는 안 오고요.�원주서도

안 오고요.�그 사람들은 팔러 오는 사람들이고.�그렇지요.170)

168)�강림면부곡리오류동마을로예전에는사람이거주했었으나,�지금은거주하지않는다.(이영식,�『횡성의지명
유래』,�횡성문화원,�2001.

169)전선옥,�여71세,�횡성군강림면강림리,�2011년02월19일채록.
170)김분영,�여76세,�강원도횡성군강림면강림리,�2011년02월19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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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화전 정리가 끝나면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강

림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1980년대 이후부터는 강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상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강림면에 사는

주민들은 원주와 횡성읍까지 쉽게 나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물건

이 있을 때에 횡성읍이나 원주시 등으로 나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2010년 안흥농협 하나로마트 강림지소가 새로이 건

립되면서 오일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011년 2월 19일

조사 당시에 장꾼으로서 20여 년째 강림장을 다니고 있는 장꾼

한 명만이 난전을 폈다.�평상시에는 횡성에 거주하는 식료품을

파는 장꾼이 한 분 더 들어오고,�뻥튀기나 분식을 파는 장꾼이 가

끔씩 들어오기도 한다.

2010년 문을 연 하나로마트



223횡성군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3.�강림장터와 상인,�점포 종류

1)�장터

강림장터는 안흥농협 강림지소 구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를 지

나는 강림면소재지 중심도로이다.�1960년대부터 새로 지은 안흥

농협 강림지소를 중심으로‘ㄷ’자 형태로 장이 열렸으나,�지금은

농협 앞부터 강림교까지 열린다.

예전에는 장이 농협 있는 데서부터 저쪽으로 이 안으로 이렇게

섰었지.�다리 건너지 않고 이쪽에서만 섰는데.171)

2)�상인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동상인들과 함께 강림면소재지에

거주하는 고정상인들도 강림장이 열리면 좌판을 펴 놓고 장을 보

았다.�오히려 이동상인들보다도 고정상인들 중심으로 장이 이루

어졌다고 한다.�그러나 현재 고정상인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동상인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1t트럭을 세워놓고 난전

을 펴는 것과는 달리 고정상인들은‘장을 본다.’라는 인식을 전

혀 가지고 있지 않다.�50여 년 동안 강림면소재지에서 가계(강원

상회)를 운영한 제보자 김분영(여·76세)씨도“예전에는 장사가

잘 되었지만 최근에는 하루 종일 가계에 있어서 손님이 한 사람

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며 장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이 뭐 그렇지 뭐.�제가 올래는 여기 이사 온 지가 스무여섯 살

에 이사를 와가지고.�지금 칠십여섯이거든요.�그러니깐에.�따지

171)전선옥,�여71세,�강원도횡성군강림면강림리,�2011년02월19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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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봐도 오십년이잖아요.�우리가 인제 요.�마트 생긴 요 자리에 살

았어요.�요 집에서 살았는데.�그러다가 그 집을 농협에다 팔고.

이 집 사가지고 이리 왔는데.�인제는 장사가 밥 먹고 살.�밥이 아

니라,�죽도 못 먹고 살아요.�그렇게 안돼요.�하루 진종일 있어야.

사람 뭐 구경도 못하고.�사람이 온다 해도 다 마트에 가 사지 쪼

그만 가계는 안들어 오지요.�그래서 장사는 안돼요.�옛날에는 장

사가 잘 됐지요.�그런데 지금은 아주.172)

예전에는 강림면 구역의 9개 리(里)에 거주하며 화전을 하는 화

전민들이 직접 생산한 곡식을 가져다 팔았다.�장이 열리는 날이

면 원주나 횡성에서‘곡물장사’들이 제무시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곡식들을 팔았다.�그러나 난전을 펴고 팔지는 않았다고

한다.�음식물의 경우도 난전을 펴서 파는 것이 아니라,�일반 주택

과 식당에서 팔았다.�판매하였던 음식은 찐빵과 막국수 등이다.

화전을 해서 곡물을 가지고 사람들은 난전에서 팔지는 않고,�차

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곡물을 팔았지요.�장날마다.�장날 아닌 날

에는 화전하는 사람들도 안 가지고 오고요.�장날이면 원주서 제

무시가 들어와요,�곡석장사가.�그 사람들이 들어와 곡석을 사가

지고 나가요.�곡석을 난전에서 팔지도 않았어요.�여기는 그런 거

가 없었어요.�요 밑에 집에서 쌀도 팔고,�곡식을 거두고 하기도

했었어요.�그런데 잘 안돼서 그만 집어 치웠지요.�지금은 그 집도

다 이사 가고 없어요.�다 이사 갔지요.�먹는거는 뭐 빵 정도로.�빵

172)김분영,�여76세,�강원도횡성군강림면강림리,�2011년02월19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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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기 나와서 판 것이 아니고,�집에서 해가지고 누가 인제 사러

가면 팔고 그랬지요.�찐빵 같은 거.�떡도 해서 팔고.�뭐.�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막국수 이런 거 눌러서 팔고요,�식당에서.173)�

가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원주까지 갔

었다.�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차가 없던 시절이라,�버스를 타

고 원주로 나가서 물건을 구입하고,�장날 들어오는 제무시 편에

물건을 보냈다.�원주까지는 2~3시간이 걸렸다.�강림지역이 산촌

이라 강림장에는 예전에도 나무장사가 없었다고 한다.

물건을 하러 여기서는 원주까지 갔어요.�차가 없었던 시절에 제

무시에 붙여가지고 오지요.�와서 떨구어 주고.�그러면 운임을 주

고.�내가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집 아저씨가 물건을 해오

고.�여기는 나무장사는 없지요.�자기네들이 대부분 해서 때니.�땔

나무해서 때야지.�나무장사는 없었어요.�제무시가 많이 들어올

때는 세 대까지 들어왔어요.�제무시로 원주까지 그 때 완전히 비

포장도로여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걸렸어요.174)

강림장을 보는 이동상인들은 원주,�횡성 등지에서 주로 온다.

현재는 횡성읍과 우천면에 거주하며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두 분

이 강림장을 고정적으로 찾는다.�식료품을 판매하는 이동상인 가

운데 두 내외 함께 오는 분들은 강림장에 온지 20여 년 되었으며,

또 다른 식료품 판매상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오는 데 10여 년

173)김분영,�여76세,�강원도횡성군강림면강림리,�2011년02월19일채록.
174)김분영,�여76세,�강원도횡성군강림면강림리,�2011년02월19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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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강림장에 왔다고 한다.�강림장의 경우,�장꾼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대부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물건을 구입

하러 나온다.�조사자가 만난 제보자 전선옥(여·71세)도 제사상

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이동상인을 기다리고 있었다.�현재 강림장

의 경우,�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손님들이 가장 많으며,�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진다.�이들 이동상인들은 모두 1톤 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며,�차를 옆에 세워 놓고 난전을 편다.�

20년째 강림장을 찾는 김해철씨 부부

3)�점포 종류및판매상품

1980년대 이전에는 강림장에서 포목,�의류,�신발,�생선,�양말,

농기구 등을 팔았다.�포목판매상과 의류판매상 등은 횡성과 원주

에서 왔으며,�신발판매상과 생선판매상 등은 안흥에 거주하면서

강림장을 찾았다.�

가게가 있고,�여느 물건은 별로 없었구요.�옷 같은 거 파는 사람.�참 천 같은

것 파는 사람.�그런거는 팔고 그랬지요.�그런데 인제 그 사람들이 곡석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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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필요한 게 있으면 사가지고 그랬지요.�제무시를 타고 와서 장을 보고,

걷어가지고.�그 사람들 차를 타고 나가지요.�파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구요.�그저 좀 오긴 왔지요.�스물까지는 안 될 거예요.�옷 팔고.�천 팔

고.�포목 같은 거 팔고.�포목 장사는 원주에서 오고.�신발 파는 사람이 오고.�신

발 파는 사람은 안흥에서 왔어요.�어물장사도 있고.�양말장사도 있구.�어물장

사도 안흥에서 왔었어요.�내가 여기 오니까.�가게하는 사람이 있어두요,�우리

처럼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그냥 뭐 촌에 농사짓는 쟁기 같은 거.

호무,�낫 이런 거 파는 사람도 있고.�지금은 집이 다 헐려서 그렇지.�그 집에서

도 대장간도 와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대개 인제 사가야,�가게에서

사가고 그랬지요.175)

현재,�강림장에 출장하는 이동상인의 물품 구입처는 원주 공판

장이다.�이들은 청과물과 식품류를 함께 판매한다.�청과물 같이

부패성이 빠른 식품류는 운반거리를 짧게 함으로써 신선도를 유

지하려 한다.�또한 신선도가 좋은 야채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상

인들보다 일찍 일어나 원주 공판장을 이용한다.�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경우는 매일 아침 구입을 한다.�구입을 위해

이동상인들은 새벽 경에 부부가 함께 구입을 하러 간다.�이들이

취급하는 물품은 계절성 야채류가 주류이며,�과일류,�수산물 등

도 포함한다.�품목은 계절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난다.�감,�포도,�바나나,�귤,�사과,�배,�감,�참외,�상추,�오이,�밤,�표

고버섯,�미역 줄기,�고구마,�생강,�감자,�배추,�양배추,�대파,�쪽파,

양파,�무,�총각무,�시금치 등이다.�

175)김분영(여76세),�강원도횡성군강림면강림리,�2011년02월19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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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에서 50년 동안 이어진 가게(강원상회)�

4.�강림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장세

1)�운영 시간

2011년 02월 19일 조사에서 강림장이 시작되는 것은 오전 10시

였다.�그러나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횡성

에 거주하는 이동상인 한 분이 1t트럭에 물건을 싣고 들어와 1시

간 정도 난전을 편다.�난전을 다 펴기 전에라도 필요한 물건이 있

으며,�해당 물건부터 차에서 꺼내 놓는다.�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가면,

잠시 뒤 또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는 형태로 꾸준히 이어진

다.�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가서야 짐을 싸서 거주지로 돌아간다.

겨울철에는 6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오전 10시 난전을 펴는 김해철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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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근 장과의연결

횡성읍에 거주하며 강림장을 20년째 찾고 있는 김해철(남?64세)

씨는 안흥장(3일?8일),�강림장(4일?9일),�둔내장(5일?10일)�등 주

로 횡성관내의 면소재지에 열리는 장을 본다.�횡성읍과 인근 지

역의 큰 장은 자리가 없어서 장을 볼 수 없다고 한다.

3)�장세

강림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장들과 달리 장세를 걷지 않는다.�이

는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여기는 장세가 없었어요.�뭐 사람이 있어야지 장세를 걷지요.176)

176)김분영(여76세),�강원도횡성군강림면강림리,�2011년02월19일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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